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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기술 경쟁에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 양상과 속도보다 기술

이 작동하는 방식과 선택되는 기준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

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우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인류의 

삶 전체에 점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들고, 기술 자체의 성능보다 

접근성, 신뢰,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앱이나 실험적 도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사용하며 익숙해진 기존 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

로 작동하며, 기존 서비스와 인프라 속에 내재화되고, 업무와 의사결정

의 흐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포맷과 길이, 플랫폼의 경

계를 허물며 재조합되고 있고, 통신과 인프라는 기술적 완성도보다 사

용자가 실제로 느끼는 경험과 혜택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도로 재편

되고 있습니다. 

“일상과 인프라에 깊숙이 스며든 기술...
경쟁의 승패는 더 이상 기술의 성능이 아니라, 
접근성·신뢰·가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좌우”

이러한 전환 국면에서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서비

스가 규제, 시장, 소비자, 사회적 신뢰라는 현실 조건 속에서 지속적으

로 선택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전략

은 더 이상 IT 부서나 혁신 조직의 과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자본배분·

인력구조·파트너십 전략을 아우르는 경영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 전망’은 개별 기술의 성

능이나 단기 트렌드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 산업 

전반에서 동시에 관측되는 변화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향후 3~5

년 동안 조직과 산업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

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짚

고자 합니다.

본고는 2026년 TMT 영역을 인공지능,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등 4개 

파트로 나누어 조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파트에서는 앱을 

넘어 인프라·에이전트·물리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생성형 AI를 중심으

로 핵심 AI 기술 동향을 짚어보고, 관련 시장 파급력을 전망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오케스트레이션과 연산력, 운영·인력·거버넌스 역량의 실

태를 분석합니다.

PROLOGUE

6 7프롤로그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TMT Predictions 2026



두 번째 첨단기술 파트에서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수출통

제 및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병목이 확산되며 스트레스테스트·다변화·

보안 내재화가 생존 과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의 중기 전망을 제

시합니다. 더불어, 규제 부합성과 기술 접근성을 둘러싼 기술·AI 주권 

경쟁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심도 깊게 파헤칩니다.

세 번째 미디어 파트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변주 속에서 새로

운 리스크를 헤쳐가며 파트너십과 혁신적 대응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중기 전망을 제시합니다. 공영방송은 스트리머·소

셜과의 동맹으로 생존 모델을 확장하고 있지만, 구조적 리스크 관리를 

서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숏폼 시리즈와 생성형 AI 영상은 몰입형 내

러티브와 초저비용 제작으로 독립 스튜디오 성장을 촉발하고 광고 효

율성을 개선하고 있지만, 진정성 훼손 위험과 규제 압력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통신 파트에서는 신기술 등장과 소비자 행태 변화에 따른 산업 

재편 현황을 분석합니다. D2D·LEO 위성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통신 공

백을 빠르게 커버하고 있지만, 수익화·용량·주파수 규제가 복잡해지며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는 전략 설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신 네트워

크 성능이 개선 수준을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성숙기에 접어든 선진국

에서는 리워드가 통신사들의 핵심 차별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의 승패는 기술의 속도나 성능이 아니라, 기술이 작동하는 방

식과 선택되는 기준을 누가 더 정확히 설계하고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

습니다. AI는 보이지 않게 일상과 업무의 흐름에 스며들고, 미디어는 경

계를 허물고 재조합되며, 통신과 인프라는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재평

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자

본·인력·신뢰가 동시에 재배치되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따라서 리더에

게 요구되는 역할은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의 기준을 세우

고, 이를 조직과 투자, 파트너십에 일관되게 반영하는 결단입니다. 이제 

관건은 변화의 방향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기준과 실행으로 전

환하는 속도와 명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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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계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T Industry 리더 

박형곤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E(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Sector 리더, Monitor Deloitte 

회계감사 및 어슈어런스 전문가로, 국내외 유수의 테크·미디어·통신 
기업 그룹 감사를 총괄 및 지원하고 있다. IFRS·US GAAP·PCAOB 등 
글로벌 회계감사 기준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삼성, KT, 두산, 마이크
로소프트 등 대표 TMT 기업들에 대한 감사 및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TMT Industry 리더를 역임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에서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복합 이슈에 대
한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한
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에서 전략 컨설팅을 담당하는 Monitor 
Deloitte 소속 파트너로서, 22년 이상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업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전자, 하이테크, 미디어 및 자동차 등 
부문에 속한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100여개 이상의 사
업 성장 전략, 신사업 및 신시장 전략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왔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에서 TMT(Technology, Media & Teleco- 
mmunication) 산업을,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는 TME(Teleco- 
mmunication, Media & Entertainment) 섹터를 리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경영학과 응용통계학을 전공하였다.

이대의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Customer 본부장, Deloitte Digital 리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내 Customer 사업 본부를 리드하며, 국내
외 하이테크-커머스-제조-소비자 기업의 고객 경험 전략, 마케팅 성과 
분석, 영업/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및 Mar-tech 플랫폼 구축운영 컨설
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Deloitte Digital 한국 내 리드를 맡
으면서 디지털 마케팅 전반의 전략~기획~컨텐츠 크리에이티브~성과 
분석~플랫폼 End-to-End 서비스를 글로벌 팀들과 공조하며, 급격한 
AI 전환 시대에 가장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프랙티스를 실제적으로 구
현하고 있다. 영국 랑카스터(Lancaster) 대학교 Marketing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창모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AI 파트너

딜로이트 컨설팅의 AI서비스 전문조직인 One AI를 리드하고 있다. 
AI 알고리즘 분야의 전문가로 20년 이상의 산업경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Data Scientist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AI
전략기획, 모델 개발/구축/운영,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AI분야의 전 
영역을 실무자와 리더로 경험하였다. 전문분야는 수리통계 기반 의사
결정 최적화 및 자연어처리(NLP)며 최근에는 AI Agent 서비스 개발
에 집중하고 있다. 최신 이론의 현장 접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
능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주요 자문분야는 수리통계 알고리즘 모델링, Gen AI 서비스 기획 및 
개발, AI 운영모델 설계(MLOps, LLMOps)이다. 최종학력은 연세대
학교 경영과학 박사로, University of Pittsburgh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학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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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Cyber and Resilience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사이버 본부 내 Cyber Risk and Compliance 그
룹 파트너로,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년 이상 금융 및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K-ISMS 준비, 사이버 보안 진단, 디지
털전환 워크숍, 보안 거버넌스 구축, SOC2/3 리포트 발행 등 폭넓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AI for Cyber/Cyber for AI 관련 이니셔티
브를 담당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사이버 보안 대책 수립 및 AI 도입 
시 발생하게 되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였고, 메인주 USCPA(미국공인회
계사) 및 CISA(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희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Physical AI 리더

제조업 중심의 Smart Factory와 Physical AI 혁신을 리드하고 있
으며, 국내 및 글로벌 주요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전
략 수립, 공장 자동화, 로봇기반 Vision AI 적용, 예지보전/설비진단 
모델 개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
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 글로벌 제조기업 대상의 유
스케이스 발굴과 확산을 통해 로봇 자동화, AI 기반 생산 혁신 모델
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Smart Factory·Factory 
Automation·AI 사업모델 개발 전 영역을 아우르는 24년 경력의 전
문가이다. Boston University 학사이며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
격을 보유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의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첨단기술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정보의 소비 방식을 혁신하고,
통신 기술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초연결 사회를 가능케 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혁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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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Part

01
1장   검색엔진 내장형 생성형 AI, 독립형 AI 추월

2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와 결합: 예산·고객경험·인력 구조 재편

4장  휴머노이드·산업용 로봇·드론의 AI 혁신: 자율성과 생산성의 새로운 임계점

3장  기하급수적 가치 창출을 위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5장  생성형 AI 다음 단계 성패는 연산력이 좌우

AI 인프라 시대의 도래와 산업 질서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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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내장형 AI, 독립형 AI 추월

생성형 AI는 독립형 앱이 아니라 검색·이커머스·소셜미디어 등 기존 서

비스에 내장될 때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사용 방식 역시 능동적 

이용에서 수동적·비노출형 이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질감 없는 사용자

경험(UX)과 즉각적 효용 덕분에 고령층까지 빠르게 흡수되며 생성형 AI

의 대중화를 가속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모델 성능 자체보다, 

기존 트래픽과 사용자 워크플로에 AI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통합해 핵심

성과지표(KPI)를 개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1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확산의 출발점: 생성형 AI는 독립형 앱 보다 기존 서비스에 내장될 때 
사용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

•	 검색엔진·브라우저·이커머스·소셜미디어 등 일상 서비스가 확산의 주 무대

•	 사용자는 AI를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고 있는 서비스 안에서 자연 
스럽게 사용

사용 방식의 전환: 능동적 이용 (독립형 AI) → 수동적 이용 (내장형 AI)

•	 독립형 AI 앱 중심의 능동적·명시적 이용에서 기존 앱에 내장된 수동적·
비노출형 이용으로 중심 이동

•	 2026년 기준, 검색 내장형 AI의 일일 이용률은 독립형 앱의 3배 이상,  
2027년에도 이 격차는 유지되며, 검색 기반 이용이 주류 채널로 고착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가: 이질감 없는 UX와 즉각적 효용

•	 검색 요약, 리뷰 정리, 콘텐츠 생성 등 반복·소모적 작업을 AI가 자동 수행

•	 사용자는 AI를 인식하지 않아도 핵심 기능 개선을 즉시 체감

•	 재학습·프롬프트 부담이 없고 진입장벽이 낮아 전 연령대로 빠른 확산

•	 GPS·결제·인증 기술처럼 독립형 → 내장형으로 진화하는 기술 확산 경로와 
동일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한국 플랫폼 시사점

•	 생성형 AI의 경쟁력은 모델 성능보다 기존 트래픽·워크플로에 얼마나 자연 
스럽게 스며드는가

•	 AI 기업은 플랫폼 통합을 통한 채택률 확대 vs 독립형 유지로 사용자당 수익 
극대화 중 선택 필요

•	 플랫폼 기업은 AI를 별도 서비스가 아닌 검색·추천·전환·운영을 대체·보완 
하는 기본 레이어로 재설계해야 성과 창출 가능

•	 AI 성과의 핵심 지표는 신규 사용자 수가 아니라 기존 KPI(체류·전환·재방문) 개선



18 19Part 1  인류의 삶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01  검색엔진 내장형 생성형 AI, 독립형 AI 추월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TMT Predictions 2026

딜로이트는 2026년 생성형 AI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다. 이러한 성장세는 기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생성형 AI가 

견인할 것이다.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직접 찾아 사용하는 능동적·명시

적 이용보다, 이미 쓰고 있는 앱·검색엔진·브라우저 안에 탑재된 생성형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수동적 이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딜로이트는 특히 검색엔진에 탑재된 생성형 AI의 사용량 증가에 주목했

다. 분석 결과, 생성형 AI 요약을 포함한 검색 결과를 매일 이용하는 비

율은 텍스트·오디오·이미지·비디오·코드·멀티모달 등 모든 유형의 독립

형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는 비율을 세 배 상회할 전망이다.1  2026년 

선진국 기준으로 성인 29%가 매일 한 번 이상 생성형 AI 요약이 포함된 

검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매일 사용

하는 비율은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에는 두 채널의 일

일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겠지만, 검색 기반 이용(40%)이 독립형 앱 이

용(13%)을 세 배 웃도는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해당 전망치는 비교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생성형 AI가 내장될 경우 챗GPT(ChatGPT)와 같

은 독립형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보다 사용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할 전

망이다. 사용자가 앱을 직접 방문해 사용하는 생성형 AI보다, 기존 일상적 

서비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 훨씬 파급력이 크

기 때문이다.

의 정확성을 위해 수동적 생성형 AI 활용 중 검색 요약 하나의 사례만 분

석했다(그림 1).

아울러 여타 유형의 앱에 내장된 생성형 AI의 수동적 이용 역시 빠른 증

가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AI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에서 가

장 빠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앱 내장형 생성형 AI  vs. 독립형 생성형 AI 비교

생성형 AI는 검색,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온라인 뉴스 등 이미 널리 쓰이

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내장됨으로써 활용이 늘고 있다. 이

는 사용자가 챗GPT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독립형 생성형 AI 앱

을 직접 방문해 텍스트·이미지·코드 등 특정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존의 

사용 방식과 명백히 다르다.

수동적 생성형 AI 이용이란 생성형 AI가 다른 앱에 기본 사양으로 내장

돼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사용자는 생성

형 AI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지만, 실제로는 이 기술이 해당 

앱 경험의 핵심을 이룬다. 앱에 내장된 생성형 AI는 수십, 수백 개의 검

색 결과를 하나로 요약하고, 수천 개의 상품 리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에 배포되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등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핵심 기능을 자동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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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25년에도 이러한 수동적 이용 비율이 독립형 생성형 AI 

이용 비율을 웃돌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영국 시장 조사에서 

2025년 중반 기준 네 가지 유형의 수동적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약 4분의 3에 달한 반면,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47%에 그쳤다.2 

그림 1
생성형 AI의 수동적 검색 요약 기능 일일 이용률, 독립형 생성형 AI 앱 추월 전망
검색엔진 내 생성형 AI 요약 기능 /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매일 사용하는 사용자 비율
(기간: 2023~2027년)

참조: 2023~2025년 수치는 가중치 기준 / 16~75세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 2023~2024년 매년 각각 4,150명
출처: Deloitte forecasts based on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UK, 2025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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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치

수동적 이용 일일 이용률 능동적 이용 일일 이용률

새로운 기술 확산을 평가하는 또 다른 지표는 ‘특정 기간 내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다. 수동적 생성형 AI 앱은 2024년 5월 미국에서 검색 요

약 기능이 처음 도입되며 등장했고,3  이후 같은 해 11월 여타 검색엔진으

로 확산되며 시장 규모가 커졌다.4  이는 2022년 말 첫 독립형 생성형 AI 

앱이 출시된 지 거의 2년 후다. 그럼에도 딜로이트는 2026년 중반까지 

검색 요약을 한 번이라도 생성해 본 성인 비율이 72%로, 독립형 생성형 

AI 사용 경험 비율(61%)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2).

그림 2
생성형 AI의 수동적 검색 요약 기능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용자 비율, 
독립형 생성형 AI 앱 추월 전망
검색엔진 내 생성형 AI 요약 기능 /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용자 비율
(기간: 2023~2027년)

참조: 가중치 기준 / 16~75세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 2023~2024년 매년 각각 4,150명
출처: Deloitte forecasts based on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UK, 2025

수동적 이용 일일 이용률 능동적 이용 일일 이용률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84.2%

68.6%

26.4%
35.5%

51.7%

71.6%

60.5%

47.4%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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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생성형 AI가 독립형 서비스 대신 기존 주류 앱 내부의 기본 프로세

스로 작동할 때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일상화된다는 뜻이다. 독

립형 생성형 AI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검색, 소셜미디

어, 이커머스, 업무용 앱 등 이미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에 통합될 

경우 사용 빈도와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도 제기된다. 독립형 생성형 AI 앱은 장기적으로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만큼 대중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매일 웹을 이

용하는 사용자 전체 중 독립형 생성형 AI 사용자 비율이 현재 약 20% 수

준에서 성장을 멈출 것인가? 

생성형 AI의 수동적 이용 선호가 의미하는 바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이커머스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

는 디지털 앱이다. 매일 150억 건이 넘는 검색이 이뤄지고, 사용자는 하

루 평균 2시간 이상 소셜미디어에 머문다.5  2025년 1분기 미국의 이커

머스 매출은 3,000억 달러에 달했다.6  이런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낯선 

생성형 AI 챗봇에서 정보를 찾기보다, 익숙한 검색 도구에 내장된 생성

형 AI 기능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6년에도 생성형 AI가 검색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

쟁은 계속되겠지만, 생성형 AI 기능이 강화된 검색엔진이 챗GPT나 신

세시아(Synthesia) 같은 독립형 앱의 인기를 잠식할지도 주요 관전 포

인트가 될 전망이다.7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업무용으로 생성형 AI

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역시 검색이다. 따라서 현재 독립형 AI 앱에

서 검색하던 일부 이용자들이 다시 기존 검색 앱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생성형 AI의 수동적 이용이 능동적 이용을 추월한 속도는 예상보다 빠

르지만, 동시에 예견된 흐름이기도 하다. 독립형 생성형 AI는 새로운 기

술이자 다소 실험적 성격을 띠는 데다 결과물의 품질이 사용자 프롬프

트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8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사용자는 모

델의 한계보다 자신의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문제로 느낄 수 있다. 반면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생성형 AI는 기존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사용자 친화적(low-friction) 기술*이다. 검색엔진부터 이커머스, 소셜

미디어, 업무용 솔루션까지 재검색 필요가 거의 없고, 기술이 노출되지 

않으며, 익숙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진입장벽은 매우 낮다. 이 때문

에 접근성과 활용성이 독립형 앱보다 월등히 높고, 수요 또한 급증할 잠

재력이 훨씬 크다. 특히 검색 결과 자동 요약 기능은 사용자가 원래 해야 

했던 여러 링크 클릭, 수십 개 페이지 탐색, 요약 정리 등 반복적 작업을 

AI가 대신 수행해 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결제부터 배송까지 한 번에 처

리하는 전자상거래의 원터치 체크아웃, 모바일 뱅킹의 얼굴 인식 인증

이 가져온 사용자 경험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즉 기술이 노출되지 않을

수록, 사용자 경험에 더 깊게 스며들어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다.

* 사용자 친화적(low-friction)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학습, 설정, 의사결정 부담 없이도 자
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설정 및 전환 같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인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능이 작동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및 
워크플로에 내재화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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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수동적 생성형 AI 기능에 적극적 반응

수동적 생성형 AI의 강점인 접근성과 편의성을 특히 빠르게 체감하는 

세대는 베이비부머다. 새로운 독립형 생성형 AI 도구에 익숙해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베이비부머는 검색 요약처럼 기존 서비스 안에 자연스럽

게 통합된 기능은 훨씬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2025년 중반 기준 딜

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는 독립형 생성형 AI에 대해 인지도

는 58%였으나 실제 사용 경험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Z세대는 76%

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격차가 

매우 컸다. 그러나 검색 요약 기능만 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베이비

부머의 검색 요약 이용률은 35%로, 독립형 생성형 AI 이용률 대비 75%

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베이비부머는 새로운 AI 앱을 배우는 데는 

소극적이지만, 익숙한 서비스 내에 통합된 AI 기능에는 빠르게 익숙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

딜로이트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더욱 강화돼, 베이비부머의 검색 요

약 이용률이 2026년 49%에서 2027년 5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다. 이는 2027년 독립형 생성형 AI 이용률 전망치인 32%를 대폭 상회

하는 수치다(그림 4).

그림 3

그림 4

베이비부머, 독립형 생성형 AI보다 앱 내장형 기능 더 많이 활용

Z 세대와 베이비부머, 앱 내 생성형 AI의 검색 요약 기능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이 독립형 앱 사용 비율 능가

능동적 이용 수동적 이용(검색 결과 요약 기능)

참조: 가중치 기준 / 16~75세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 2025년 4,150명
출처: Deloitte forecasts based on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UK, 2025

Z 세대
(16~29세)

밀레니얼 세대
(30~45세)

X 세대
(46~59세)

베이비부머
(60~75세)

Z 세대 및 베이비부머 중 앱 내 생성형 AI 검색 요약 기능 /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비율

참조: 가중치 기준 / 16~75세 응답자 대상 조사 결과: 2023~2024년 매년 각각 4,150명
출처: Deloitte forecasts based on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UK, 2025

Z 세대 능동적 이용률 
Z 세대 수동적 이용률  

베이비부머 능동적 이용률  
베이비부머 수동적 이용률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76%
62% 58% 60%

36%
49%

20%
35%

96%

59%

32%

98%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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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이용의 확산이 생성형 AI 시장에 가져올 변화

생성형 AI는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기술이지만, 그 잠재력은 기존의 주류 

앱 내부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필수 통합될 때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기술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독립형 기능, 즉 전용 기

기에서 출발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는 불

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장이나 여행 때 내비게이션으로 따로 들고 다

니던 물리적 장치였다. 그러나 이 기능은 스마트폰과 여러 앱에 통합됐

고, 지금은 단순 길 찾기를 넘어 수많은 앱과 서비스에 내장된 필수적이

지만 눈에 띄지 않는 기술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기술은 독립형 단계에

서 출발해, 일상적 디지털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향으로 진

화해 왔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다. 기존 앱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기

능적 효율성과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를 자동으

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많은 사용자에게는 이

러한 오류보다 검색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중요하다. 즉, 사

용자는 기술의 확률적 특성으로 인한 일부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장형 생성형 AI 기

능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독립형 생성형 AI 앱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전략적 선택의 순

간을 맞이하게 됐다. 2026년 이들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중 무엇을 우선

AI의 승부처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기존 플랫폼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가’에 있다.

Korean Perspectives 

할지 결정해야 한다. 자사 기술을 다른 대형 앱 내부에 통합해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형 인터페이스를 유지해 사용자

당 수익(RPU)을 극대화할 것인가? 일부 선도 기업은 두 전략을 병행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기업은 현실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

림길에 놓일 것이다.

플랫폼의 생성형 AI 경쟁력은 더 이상 모델 성능 자체에 있지 않다. 
핵심은 기존 트래픽과 사용자 워크플로에 생성형 AI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가다. 실제로 본고에서 독립형 생성형 AI
로 분류된 제미나이 역시 구글의 검색엔진에 깊이 통합되며, 독립형 
인터페이스 중심의 챗GPT의 이용 시간을 일부 잠식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확산 경로가 ‘새로운 앱’이 아니라 ‘기존 플랫폼의 기본 
기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므로 생성형 AI를 별도의 서비스로 키우기보다는, 검색·메신저·
콘텐츠·이커머스 등 기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기본 레이어로 재설계하는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용자가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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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쓴다’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체류 시간·전환율·재방문율 같은 
기존 KPI가 개선되는 구조가 가장 강력한 AI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색 결과 요약, 리뷰 통합, 콘텐츠 자동 정리처럼 반복적인 인지 
노동을 제거하는 기능은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효용을 만들어내며, 
생성형 AI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증명한다.

이러한 내장형 AI 사용경험은 고령층 확산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복잡한 프롬프트나 새로운 사용 학습이 필요 없는 AI 기능은 
그동안 AI 활용에 소극적이던 사용자층까지 빠르게 흡수하며 시장 
저변을 넓힌다. 반대로 독립형 AI 앱 경쟁이나 AI 자체의 성능 비교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플랫폼이 이미 보유한 분배력과 진입장벽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스스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성과는 별도의 MAU나 AI 전용 지표로 평가하기보다, 
기존 서비스 KPI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를 위한 AI 지표는 오히려 전략적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플랫폼 기업의 진정한 승부처는 AI를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사용자 경험 속에 얼마나 완벽하게 숨기느냐에 
있다. 이러한 접근은 테크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이커머스나 금융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생성형 AI 통합 전략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정창모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AI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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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와 결합: 
예산·고객경험·인력 구조 재편

202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as-a-ser-

vice)는 기능 중심 도구에서,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실행

하고 조율하는 워크플로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의 중

심 역시 개별 기능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생성·통합·오케스트레이션 역

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수 기반 구독 모델은 약화되

고, 사용량·성과 기반의 하이브리드 과금 모델이 부상하고 있으며, 신

뢰할 수 있는 사용자경험(UX)과 운영 투명성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자

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SaaS 도입 기업과 SaaS 벤더 모두 데

이터, 거버넌스, 영업, 계약, 운영 모델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전환의 본질) SaaS의 에이전트화(agentification)

•	 SaaS는 기능 제공 도구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워크플로 서비스로 진화

•	 AI 에이전트는 ‘보조’에서 기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행 주체로 이동

•	 2026년은 AI 에이전트가 기업 운영을 실시간으로 주도하기 시작하는 전환점

(경쟁 축의 이동) 기능 → 에이전트 플랫폼

•	 SaaS 경쟁력은 개별 기능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생성·통합·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으로 이동

•	 기존 SaaS 벤더는 기존 제품에 에이전트 추가 또는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 제공

•	 AI 네이티브 스타트업은 특정 영역에서 기존 SaaS의 잠재적 대체자로 부상

•	 중장기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생태계와 관리 계층이 핵심 가치 영역으로 부상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난제) 과금과 신뢰

•	 사용자 수 기반 구독 모델 약화, 사용량·성과 기반 하이브리드 과금 부상

•	 에이전트가 사람 역할을 대체하며 가치 측정·비용 예측이 어려워짐

•	 과금 기준 정의(에이전트·작업·성과), 계측·가시성, 계약 구조 재정립이 필수

•	 UI/UX, 설명가능성, 추적가능성, 되돌림 가능성이 신뢰의 핵심 요소로 부상

기업과 벤더의 전략적 시사점

•	 (도입 기업) 데이터 관리·거버넌스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벤더·
가격 구조에 대비하며 인력을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로 전환

•	 (SaaS 벤더) 기능 경쟁을 넘어 상호운용성과 에이전트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 기반 UX (투명성 · 추적성)를 차별화 요소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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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인공지능(agentic AI) 기술이 성숙기에 돌입하면서 기업용 

SaaS 업체들은 AI 에이전트를 생성·통합·오케스트레이션할 수 있는 플

랫폼을 확대하고 있다. SaaS 고객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활용

하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2026년, SaaS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고도화된 지능형, 맞춤형, 적응형 

및 자율형 소프트웨어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고정형

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실시간 통합형 워크플로 서비스로 변

화한다는 의미다. 

과금 모델도 바뀔 것이다. 기존의 구독 또는 사용자 수 기반(seat-based) 

라이선스는 줄고, 사용량(usage-based) 및 성과(outcome-based) 기

반 구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과금 모델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

럼 SaaS의 지능화와 자율화가 진행되면, 소프트웨어 구현 방식과 수익

화 전략은 더욱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SaaS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재

편될 수 있다. 즉, 2026년은 AI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워크플로를 실시간

으로 주도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SaaS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과 고객 경험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구독 및 과금 모델, 서

비스 역량, 사용자의 기대치 등 전반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AI 에이전트, 2026년부터 SaaS 시장을 점진적 재편 전망

시장 전반의 AI 도입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방향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딜로이트의 미국 기업 리더 대상 ‘2025 테크 밸류’(2025 

Tech Value)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연간 디지털 전환 예산의 

21~50%를 AI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을 투자하

는 응답자도 20%에 달했다(매출 130억 달러 기업 기준 평균 7억 달러 

규모).2  또한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지난 12개월 동안 AI 및 생성형 AI 

기술 역량을 투자 최우선순위로 선택했고, 39%는 에이전틱 AI에 자금

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로이트는 해당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 디지털 전환 예산의 50% 이상을 AI 자동화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

을 도출했다. 또한 에이전틱 AI에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 비중은 75%까

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

만, 미국 이외 기업도 1~2년의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흐름을 따를 가능

성이 크다. SaaS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에, 이처럼 관련 투

AI 에이전트란?
AI 분야의 지능형 에이전트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기계학습이나 지식 획득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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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확대되면 향후 1년간 SaaS 내 자율형 AI 에이전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투자와 기술 발전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까? 일각에서는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혹은 전체가 결국 AI 에이전

트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낙관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일부 분야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2026년 내 기업 전반에서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기는 

요원하다. 에이전틱 AI의 빠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 SaaS 기업

은 복잡한 워크플로 전반에 걸쳐 방대한 기반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완

전한 대체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4 

2026년에는 기술적 실험이 활발히 이뤄지고, 기존 기능의 확장과 AI 퍼

스트(AI-first)* 기업간 경쟁이 본격화되며, SaaS 시장 구조가 점진적, 단

계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변화의 속도가 완만한 이유는 단순 기술 혁

신을 넘어 벤더와 사용자 모두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을 구조적으로 전

환해야 SaaS의 에이전트화(agentification)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AI 퍼스트(AI-first)는 AI를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닌 경영 설계의 최우선 기준이자 핵심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경영 패러다임을 뜻한다.

에이전틱 AI 시대, 한층 복잡해지는 SaaS 시장

대다수 기업의 최고정보책임자(CIO)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비용

을 절감하고 벤더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5  에이전

틱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기반 솔루션 투자 전환

의 시점과 방식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 에이전틱 AI를 기업의 차세

대 핵심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SaaS 기업이 고객에게 에이전틱 AI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수렴된다. 첫 번째는 기존 제품에 AI 에이전트를 추가

하거나, 새로운 에이전트 중심 제품을 출시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고

객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 위에 에

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방식을 실행하는 

SaaS 기업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요 SaaS 기업의 에이전틱 AI 전략

•	 세일즈포스(Salesforce)  

- 에이전트포스(Agentforce)

•	 SAP - 쥴(Joule)

•	 서비스나우(ServiceNow)  

- 나우 어시스트(Now Assist)

•	 워크데이(Workday)  

- 일루미네이트(Illuminate)

•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  
- 에이전트 개발 키트(ADK, Agent Development Kit)

•	 오라클(Oracle) - AI 에이전트 스튜디오(AI Agent Studio)

•	 SAP - 비즈니스 AI(Business AI)

•	 워크데이 - 빌드(Build)

•	 어도비(Adobe) -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터(Experience Platform Agent Orchestrator)

출처: Deloitte analysis.

신규 AI 에이전트 제품 출시6 기존 서비스에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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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음부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기존 시장의 

잠재적 파괴자로 부상하고 있다. SaaS는 단기적으로는 고객 서비스처럼 

비교적 단순한 영역에서 먼저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사적 자원관리

(ERP)나 고객관계관리(CRM)처럼 복잡한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에는 이미 대규모 투자가 몰리고 있으며,8  향후 몇 년 내 

기존 SaaS 대기업에 인수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가트

너(Gartner®)는 “2030년까지 포인트 솔루션(point solution)* 형태의 

SaaS 툴 중 35%가 AI 에이전트로 대체되거나 대형 SaaS 기업의 에이전

트 생태계 안에 흡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9 

현재 기업은 기존 SaaS 벤더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별도 개발 없이도 

에이전트 실험과 학습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기업이 

초기에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에이전틱 AI 기능을 활용하겠지

만, 시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면 보다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전

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면 기업들이 향후 자사의 데이

터 자산을 중심 기둥으로 삼아, 방대한 에이전틱 생태계에서 필요한 기능

만을 선택해 자체 에이전트를 개발하며, 이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형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엮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즉, 에이전틱 AI

는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SaaS 아키텍처, 벤더 시장, 기업 운영 모델 

전체를 뒤흔드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이다.

* 포인트 솔루션(point solution)은 특정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범위가 제한적인  
단일 기능 중심의 솔루션을 의미한다. 전체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업무 및 과제에만 초점을 맞
추며, 한두 가지 기능은 매우 뛰어나지만 적용 범위가 좁다는 특징이 있다.

에이전틱 AI 전환기, 기업이 넘어야 할 과제

에이전틱 AI 기반 SaaS로의 전환은 중대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여

러 난제를 해결해야만 성공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복잡해지는 과금 모델

AI 에이전트의 확산으로 SaaS의 과금 및 결제 구조가 가장 복잡한 변화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가 주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

되던 과거에는 영구 라이선스를 구매한 뒤,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비용

을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SaaS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과금 체계는 구독형 모델로 빠르게 전환됐

다. 현재 SaaS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과금 방식은 사용자 수(seat) 수

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용자 유형에 따라 기능이 달

라지는 티어형 요금제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비교적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가격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최근 들어 사용량 기반 또는 

소비량 기반 과금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방식은 API 호출 횟

수나 AI 모델이 처리한 토큰(token, 텍스트 또는 데이터 단위)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비용 변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기존의 모

델은 더 이상 실제 교환되는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

다.10  에이전트 하나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 사용자 수가 

줄고,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이 예측 불가하여 사용량 추정도 어려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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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6년 이후 SaaS 시장에서는 다양한 과금 모델이 

활발히 시험 운영되고, 결국 수년 후에야 표준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

된다. 가트너는 2030년까지 기업용 SaaS의 40% 이상이 사용량, 에이

전트, 성과 기반 과금 모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11 

1) 사용량 기반 요금제

사용량 기반 요금제는 AI 에이전트가 행동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방

식이다. 에이전트가 수행한 업무, 컴퓨팅 시간, API 호출 수, 생성형 AI

가 처리한 토큰 양, 디지털 노동자 개념의 에이전트 1명당 정액제 등을 

과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맥시오(Maxio)사의 조사에 따르면, 

AI 네이티브 SaaS 기업의 83%가 이미 사용량 기반 요금제를 채택한 것

으로 나타났다.12 사용량 기반 요금제는 측정 가능하고 감사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2) 성과 및 가치 기반 요금제

성과 및 가치 기반 과금은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SaaS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창출한 비즈니스 성과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성

과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상

담 티켓이 몇 건 해결됐는지, HR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최종 채용된 

인원이 몇 명인지와 같은 단순한 성과 지표부터, AI 에이전트가 전체 매

출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복합적 지표까지 적용 범위가 매

우 넓다. 다만 이 같은 모델이 시장 전반에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

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일부 기업만이 선도적으로 이를 실험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13  무엇보다 에이전틱 시스템이 일관되고 신뢰

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과

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금 모델의 변화는 기업 내 여러 기능 조직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SaaS 공급업체의 사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도 크다. 

먼저 ‘에이전트’, ‘작업’(task), ‘프로세스’, ‘상호작용’(interaction), ‘성

과’(outcome)와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공통된 정의를 먼저 정립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가치’가 무엇이고 이러한 가치가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약적 합의가 필수다. 이는 엔지니어, 영업, 법무 등 여

러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요구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특히 여러 벤더의 

다양한 에이전트가 결합된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특정 AI가 성과를 

창출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공급업

체의 매출과 고객의 비용 모두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

다. 이에 따라 시스템 계측과 사용량 측정 기술은 더욱 고도화되고, 데이

터 가시성, 과금, 재무 컴플라이언스 역시 실시간 자율화 방향으로 진화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SaaS 공급업체는 영업 모델 자체의 구조적 전환을 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 인력은 새로운 과금 방식을 고객에

게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며, 기

존 구독형 모델보다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업 성과의 측정 방식과 보상 체계 역시 기존과는 다른 구조



40 41Part 1  인류의 삶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02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와 결합: 예산·고객경험·인력 구조 재편

TMT Predictions 2026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로 재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기 계약 중심의 판매 방식에서 벗

어나, 고객과의 장기적, 심층적 관계 형성이 SaaS 영업 전략의 핵심 요

소로 부상할 것이다.

고객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

본질적으로 AI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그럼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API와 마찬가

지로 에이전트 역시 헤드리스 구조(headless architecture)*로, UI와 직

접 연결되지 않은 채 작동한다. 그러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가시성 

확보를 위한 접점 공간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AI 에이전트의 인

터페이스를 단일 창구로 운영할지, 아니면 다중 인터페이스 체계로 발

전시킬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특정 SaaS 사업자

나 제3자가 에이전트로 향하는 게이트웨이를 통제하게 될지도 중요한 

변수다.

* 헤드리스 구조(headless architecture)란 프런트엔드(화면·경험)와 백엔드(데이터·로
직)를 분리해, API로 연결하는 시스템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 변경 속도가 빠르고, 채널 확장
이 유연하며, 개인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딜로이트는 향후 수년간 SaaS 기반 AI 에이전트의 사용자 경험과 인터

페이스가 개인화, 대화형, 진단형으로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	개인화 및 선제형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개개인의 역할과 과거 

행동을 바탕으로 필요한 툴과 업무를 자동으로 제시하고, 맞춤

형 인사이트와 실행 가능한 행동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예상된다. 

•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메뉴 클릭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어와 음성 명령 기반의 상호작용으로 전환된다. AI 에이전

트가 자연어를 정형화된 API 호출로 변환해 사전 정의된 워크

플로 없이도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구현하게 된다. 이는 소프

트웨어에 일일이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결과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	진단형 인터페이스 역시 핵심 요소로 부상한다. 자율적으로 작

동하는 에이전트 특성상 오류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원인을 이해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투명성, 설명 가능성, 되돌림 가능성, 감사 

추적성이 신뢰 확보의 필수 요건이 된다.

상호작용 계층(layer)이 어디에 위치하게 되는지도 또 하나의 핵심 쟁점

이다. 딜로이트는 상당수 상호작용이 독립형 SaaS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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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수의 SaaS 사업자는 사용자의 

업무 효율과 자사 제품에 대한 종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를 최대

한 자사 애플리케이션 안에 머무르게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자사 에이전트는 물론 타사 에이전트까지 연동 제공하는 방향으

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별도의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을 통한 상호작용도 확대될 전망이

다. SaaS 사업자 또는 제3자 기업이 제공하는 이러한 플랫폼은 다수의 

벤더 및 내부 개발 에이전트의 활동을 통합 관리하면서 사용량, 비용, 접

근 권한, 성능, 상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컨트

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4  더 나아가 내·외부 에이전트가 자유롭

게 등록되고 기업이 필요한 기능을 자율적으로 탐색 및 연결하는 에이

전트 마켓플레이스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15  이처럼 시장 참

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호작용 계층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이 영역을 둘러싼 경쟁 역시 극도로 치열

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I 에이전트 확산 시대, SaaS 이용 기업과 벤더의 생존 전략

2026년을 기점으로 SaaS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AI 에이전트 활용이 급

격히 확산될 전망이다. 다수의 글로벌 SaaS 기업들이 보다 고도화된 에

이전틱 AI 솔루션을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 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SaaS 영역까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와 비용 절감, 운영 유연성 제고, 근

로자 개인 맞춤형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AI 에이전트 도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과금 모델도 빠르게 

다변화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산업 및 업무 유형별로 서로 다른 가격 구

조가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작동

하는 통합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이 이

뤄질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기능적 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운영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SaaS를 도입할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안

1) 데이터 관리에 투자하라

기업들은 AI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데이터 관리에 대

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AI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데이터 

접근성, 시스템간 통합, 관측 가능성,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기존

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반드시 하나의 중앙 저장소에 

집중될 필요는 없지만, 조직 전반에서 일관되게 활용 가능하고 접근 가

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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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가하는 기술 및 시장 복잡성에 대비하라

기업은 급속도로 심화되는 기술 복잡성에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AI 모델, 더 많은 에이전트, 더 다양한 벤더와 새로운 생

태계, 더욱 복잡한 데이터 연계 구조가 동시에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

라 서로 다른 벤더의 에이전트를 하나의 업무 흐름 속에서 연동 및 운영

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화되면서, 과금 구조와 운영 방식 역시 한층 복잡

해질 것이다.

3) 다층적 가격 모델에 대비하라

AI 에이전트의 과금 체계 역시 다면적 구조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라

이선스 기반 요금에 사용량, 가치, 성과 기반 과금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비용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비해 기업은 실시간 재무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

야 한다.

4) 직원을 ‘AI 오케스트레이터’로 전환시켜라

근로자는 점차 AI 에이전트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함께 일하는 디지털 

동료’처럼 관리하는 역할로 진화할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수행

을 감독하며, 결과를 검증 및 보정하는 데 더 많은 업무 시간을 써야 한

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때는 인간이 담당할 

영역, 에이전트가 수행할 영역, 인간과 에이전트가 협업할 영역을 명확

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다.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넘어 

조직 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작업이다.

2. SaaS 벤더가 고려해야 할 사안

1) 치열해지는 경쟁에 대비하라

생성형 AI 도구의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됐다. 이에 따라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져, 

AI 네이티브 기업은 물론 고객사가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쟁이 격화된 시장 환경에서 SaaS 기업들은 기능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제품 가치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2)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주력하라

AI 에이전트는 여러 시스템을 넘나들며 작업을 조율하고 데이터와 목표

를 공유해야 하는 만큼, 상호운용성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플랫폼과 유연하게 연동되

는 개방형 환경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는 솔루션에 만족

하지 못하는 고객이 언제든 다른 공급자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본

격화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영업 모델을 전면 재정비하라

과금 모델이 다변화되면서 영업 모델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필요해졌다. 

요금 체계가 복잡해질수록 매출 예측이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영업 조

직의 성과 측정 방식과 보상 체계 역시 기존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

다. SaaS 기업은 고객이 비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유

연한 하이브리드 과금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과금 정책에 대한 대화를 통

해 고객의 잠재적 니즈를 발굴하고 관계의 깊이를 강화하는 전략적 영업 활

동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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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 가치 창출을 위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자율형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기업 환경은 단일 에이전트 활용을 넘어, 

멀티 에이전트를 연결·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이 성과를 좌우

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업무에 AI를 덧붙이

는 수준을 넘어, 인간–AI 협업 구조와 조직 역할을 재정의하고, 에이전

트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3계층 기술 아키텍

처, 통신 표준, 통제 인프라를 포함한 기술 기반과 함께, 소유권·책임·성

과 측정이 명확한 거버넌스 설계가 AI 오케스트레이션 경쟁력의 핵심

으로 부상하고 있다.

3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왜 오케스트레이션이 핵심이 되는가

•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기업 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멀티 에이전트 환경이 
빠르게 확산

•	 개별 에이전트 성능보다 여러 에이전트를 연결·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이 성과를 좌우

•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시장은 2026년 85억 달러 →  
2030년 350~450억 달러로 급성장 전망

(도입 전략과 조직의 변화) 단일 목적 에이전트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

•	 기존 업무에 1)AI 에이전트를 덧붙이는 방식, 2)처음부터 AI 에이전틱 전제의 
신규 설계, 3)프로세스 재설계 등 다양한 접근법 존재 

•	 직원 역할은 AI 사용자 → 에이전트 설계·조율·감독자(오케스트레이터)로 진화

(기술 인프라와 통제 메커니즘) 멀티 에이전트 확장을 위해 3계층 
아키텍처가 필수

•	 ① 컨텍스트 계층: 지식, 데이터 → ② 온톨로지 에이전트 계층: 모듈화, 보안, 
관측 가능성 → ③ 경험 계층: UI, 설명 가능성, 복구·되돌림

•	 관리 플랫폼, 텔레메트리, 가드레일, 가디언 에이전트 등과 같은 통제 인프라가 
전제 조건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재설계) 업무의 모듈화와 에이전트 
중심 프로세스 재편 필요

•	 에이전트의 의사결정에 대한 소유권·책임 소재 명확화가 핵심 이슈

•	 지속적 개선을 위한 설계 전략, 거버넌스·성과 측정 체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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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AI 추론 엔진이 영역을 넘나들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멀

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할별 에이전트를 효

과적으로 조율하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agent orchestration)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은 멀티 에이전

트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을 해석하고, 업무 흐름을 설계하며, 작업을 위

임 및 조정하고,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 및 개선하는 지능형 워크플로

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1  반대로 에이전트 조율 체계가 미흡

할 경우, 멀티 에이전트가 지닌 잠재적 비즈니스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

기 어렵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장은 2026년 85억 달러까지 

성장한 후 2030년에는 350억 달러 규모로 더욱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1).2  딜로이트는 기업들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역

량을 정교화, 고도화하고, 이에 수반되는 과제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경우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5~30% 추가 확대돼 최대 450

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에이전틱 AI 프로젝트의 40% 이상이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 

지능형 자동화를 위해서는 각기 다른 자율형 AI 에이전트 상호간 연결

과 조율이 핵심이다. 에이전트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오픈소스와 독점

(proprietary) 통신규격(protocol)은 차세대 AI 자동화 생태계 내 주도권 

경쟁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확장 복잡성, 예기치 않은 리스크 등으로 인해 2027년 이전에 중단될 가

능성도 제기된다.3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

에 해소할 경우 기업의 매출 성장을 크게 견인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기업은 에이전

트가 어느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상당수 기업이 가까운 시점에 이러한 기준을 본격적으

로 수립하고 조율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에이전트간 상

호운용성과 관리 역량을 핵심 전략 요소로 삼고, 이에 맞춰 업무 프로세

스와 인재 운영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편해야 멀티 에이전트 시대의 주

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1
기업들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역량 강화되면서 AI 에이전트 시장 확대 전망

(단위: 미달러)

전 세계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전망치
기업들의 오케스트레이션 역량 강화 시 전 세계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추정치

참조: 모든 수치는 반올림 수치임.
출처: Deloitte analysis.

2026

90억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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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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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4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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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기업 환경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침

기업들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지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단일 목적 에이전트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전환

현재 기업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단일 목적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여러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4  그러나 최근 들어 

에이전틱 AI는 단일 에이전트를 넘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 훨

씬 더 광범위하고 폭발적인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에서 멀티 에이전트 기술을 

실제 활용하는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딜로이트가 미국 내 산업 전반의 리더 약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테크 밸류 서베이’(2025 Tech Value Survey)에 따르면, 자사 조

직의 기본적인 자동화 역량이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80%에 달했다. 하지만 기본 자동화와 더불어 AI 에이전트 활용 역량까

지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 그쳤다. 또한 각 전략

을 추진 중인 기업 가운데 기본 자동화만을 도입한 경우 45%가 3년 이

내 플러스(+) 투자수익률(ROI) 달성을 기대한 반면, 자동화와 에이전트

를 병행하는 경우 동일한 기간 내 플러스 투자수익률을 기대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6  이는 에이전틱 AI가 가치 창출의 잠재력은 크지만 실

제 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적용하기가 어렵고 결과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차를 보다 빠르게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멀티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에 대한 전

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그림 2).7 

그림 2
업무 복잡성, 기반 워크플로, 적용 기술을 반영한 에이전틱 AI 전략 사례

명확히 정립된 기존 워크플로에 AI 에이전트를 겹쳐 적용하면 
빠르게 실험적 도입을 실행할 수 있다.

모듈형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함으로써, 
특정 워크플로에 최적화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적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 기능이 내재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이나
특정 기능에 특화된 마켓플레이스 기반 에이전트를 활용해

구현 속도를 높이고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

자동화 난이도가 높거나 리스크가 큰 최우선순위 업무의 경우, 
기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AI 에이전트를 전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업무 지능화와 운영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장점: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거의 방해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 단점: 통합, 비용 관리, 데이터 보안 등과 관련해 까다로운 해결과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점: 실행 장벽을 낮출 수 있다.
· 단점: 혁신, 보안, 규제 준수가 솔루션 제공업체의 기술력과 운영 역량에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장점: 새로운 혁신적 활용사례를 만들 수 있다.
· 단점: 세심한 사전 계획과 단계적 실행이 필요하다.

출처: Deloitte analysis.

지능형 가상계층 (overlay, 기존 구조에  추가 기능을 겹쳐 적용)

처음부터 에이전틱 AI를 설계

프로세스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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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인간 계층(layer) 정립

2025년 현재 기업들은 금융 투자 리서치나 중증 질환 의료 분야 등 특

정 영역에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효성이 검증된 형태의 에이전트 오케

스트레이션을 우선 도입하고 있다.8  이들 사례에서 AI 에이전트는 인간

의 감독하에, 또는 별도의 ‘감독 에이전트’(supervisor agent)의 통제 아

래 협업하며, 인간 전문가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사이트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여러 사업 영역을 가로지르는 

고난도·고자율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아직 일부 선도 기업들만 실

행하고 있다.9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본격화될수록 기업은 에이전트의 

자율성과 인간의 통제 사이에서 혁신, 리스크, 책임, 신뢰의 균형을 더욱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인간이 직접 개입하

는 휴먼인더루프(human in the loop) 구조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낸

다. 이는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에이전트의 판단에 보완적으로 작용하

며, 조직 특유의 미묘한 기대치와 의사결정 기준에 결을 맞추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0  이에 따라 향후 12~18개월 내 휴먼인더루프 

구조를 유지한 채 복잡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실험적 도입을 본

격 가속화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의

사결정의 신뢰도, 품질,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판단을 에이전트 

워크플로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프레임워크와 솔루션을 적극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11 

아울러 업무 복잡성, 산업 특성, 워크플로 설계,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인

간이 직접 개입하는 휴먼인더루프(human in the loop) 단계부터 인간

이 감독만 하는 휴먼온더루프(human on the loop) 단계,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휴먼아웃오브더루프(human out of the loop) 단계까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스펙트럼이 점진적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다만 인간 개입이 배제되는 방식 역시 지속적 모니터링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인간이 개입 또는 감독하는 방식에서는 성과 추적, 오케스

트레이션 시각화, 에이전트 활동 내역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텔레메트리

(telemetry)* 대시보드가 인간의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딜로이트는 2026년을 전후해 가장 선도적인 기업들

이 휴먼온더루프 중심의 오케스트레이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

인 기반 구축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텔레메트리(telemetry)는 시스템·장비·소프트웨어의 상태와 동작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수집·전송·분석하는 기술과 데이터 체계를 의미한다.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
아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상태·이상·성능을 파악하기 때문
에, 관측 가능성(observability)의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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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I 에이전트 자율성의 점진적 발전 단계

휴먼인더루프

2025년 멀티에이전트 
모델을 주도하는 구조
로, 에이전트가 권고
나 인사이트를 제공하
고 인간이 이를 실행하
는 방식

휴먼온더루프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은 
점차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이 확대되지만, 
여전히 잠재적 결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과 
협력해 리스크를 조정하
는 구조를 유지

휴먼아웃오브더루프

완전 자율형 멀티에이전
트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며, 인간은 필요 시 
미세 조정이나 예외 
상황 테스트 등 보완적 
역할을 수행

출처: Deloitte analysis.

3. 산발적 AI 에이전트 확산의 통제

산발적 AI 에이전트 확산을 통제하는 것은 2026년을 기점으로 더욱 중

대한 해결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AI 에이전트는 매우 다양한 프로그

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인프라, 통신규격을 기반으로 급속히 확산될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에이전트는 텍스트·음성·이미지 등 다양한 

정보 유형과 형식을 해석하는 멀티모달 역량과 함께 최고 수준의 지능

을 구현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내부를 넘

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상 에이전트간 협력 방식을 정의하는 새로운 표

준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로서는 미국 매사추

세츠공과대학(MIT)의 ‘난다’(NANDA) 프로젝트와 같은 웹 기반 에이전

트 통신규격 대표적 표준 사례로 꼽힌다.12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술 

덕분에 기업 내·외부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전략적 에이전트 오케스트레

이션이 가능해져,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역량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술 환경의 변화 때문에 멀티 에이전트 상호운용성이 필수 요

소이자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은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지시, 관측,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디지털 워크포

스 운영에 대한 표준이 부재할 경우, AI 에이전트의 개발, 구성, 배포는 

적절히 조율되지 못한 채 분산된 형태로 진행되기 쉽다. 이는 결국 성능 

저하, 윤리 리스크, 사이버 보안 위협, 규제 컴플라이언스 문제 등 다양

한 잠재적 위험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의 IT 및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형성한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서비스 

등 과거 기술 진화 과정을 되짚어 보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되는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과거 인터넷 보안 통신 프로토

콜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 데이터 교환 형식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등 표준화된 통신규격, 명확한 서비

스 연동규칙(API) 설계도, 도메인 특화 마이크로서비스는 상호운용성과 

안정성, 시스템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이 됐다. 또한 서비스 레

지스트리, 분산 추적, 중앙 로그 시스템은 기능 탐색, 오류 해결, 서비스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여기에 거버넌스 체계, 서비스 카탈로그,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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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혼선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회복탄력

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교

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는 내·외부를 불문하고 그 어떤 사용자·기기·시스템도 기본적
으로 신뢰하지 않고, 매 접근마다 검증하는 보안 철학이자 아키텍처를 의미한다. △ 네트워크 
내부라 하더라도 자동 신뢰하지 않고(never trust) △ 접속 시점뿐 아니라 사용 중에도 신원·
상태·행위를 반복 검증하며(always verify) △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 동안만 접근을 허용
(least privilege)하는 등 3가지 핵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는 기존 IT 아키텍처 위에 에이전트 전

용의 새로운 계층을 추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AI 에이전

트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기업 운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

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컨텍스트 계층

확장 가능한 AI 에이전트 아키텍처 구현에 핵심인 지식 엔지니어링 기반 계층

이다. 컨텍스트 계층은 원천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지식 그

래프, 온톨로지, 도메인 분류 체계 등 거버넌스가 적용된 구조화된 지식 표현 

형태로 변환해, 에이전트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규모 세계’(small 

world) 모델을 제공한다. 최적화된 컨텍스트 검색 기술은 에이전트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텍스트 정제(context 

shaping)는 불필요한 노이즈와 충돌 요소를 제거해 입력값의 품질을 높임으

로써 에이전트의 정확도와 처리 효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

회복탄력적이고 확장 가능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경험 계층 에이전트와 엔터프라이즈 사용자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실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

에이전트 계층 탄력적 모듈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이전트를 개발, 확장, 
조율,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컨텍스트 계층 에이전트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나 
요청의 ‘소규모 세계’를 설계해 맥락적 인식을 부여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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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조직에 안착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

기업은 다음의 필수 요소를 고려해야 비즈니스 핵심 과제에 부합하는 기

술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1.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안전한 통신규격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에이전트 상호간뿐 아니라 에이전트와 외부 

도구·플랫폼 간 표준화된 통신규격을 갖춰야 에이전트의 역량, 인사이

트, 실행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한 메시지 교환이 가능해진다. 지난 1년

간 구글(Google)의 A2A, 시스코(Cisco)가 주도하는 AGNTCY, 앤트로

픽(Anthropic)의 MCP 등 여러 에이전트간 통신규격이 잇따라 등장하

며, 서로 다른 프레임워크나 모델 위에서 구축된 에이전트간 협업 경쟁

에 불이 붙었다.13  테크 기업들은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파

트너사뿐 아니라 고객사와 손잡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

부 통신규격은 금융 거래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신뢰 가능한 에이전트 

상호운용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14 

다만 통신규격간 과도한 경쟁은 자칫 특정 통신규격과 에이전트 생태

계에 기업이 종속되는 ‘닫힌 정원’(walled garden) 구조를 초래할 수 있

다.15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르면 2026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규격이 2~3

개의 사실상 표준 규격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 다른 테크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핵심 표준에 맞춰 

기술 전략을 재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 계층

컨텍스트 계층을 기반으로 실제 에이전트를 작동하는 핵심 계층으로, 안전성, 

자율성, 상호운용성 등 중심 가치를 기반으로 설계된다. 에이전트 계층의 중

심에는 새로운 기술을 유연하게 통합 및 확장할 수 있는 모듈형·조합형 아키

텍처가 자리한다. 적합한 도구를 활용해 에이전트의 과도한 부하를 방지하며, 

정교한 메모리를 활용해 사실·경험·절차 기반 기억을 균형 있게 적용함으로써 

컨텍스트 인식 능력을 한층 고도화한다. 또한 에이전트 계층은 소형 특화 모

델부터 대형 고성능 모델에 이르기까지 업무 성격에 맞는 최적의 AI 모델을 

선택해 운용함으로써 오케스트레이션 성능을 극대화한다. 강력한 보안 체계

와 고도화된 텔레메트리 기반의 관측 기능은 에이전트 활동의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경험 계층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와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최전선 인터페이스 계층으

로, 에이전트의 행동을 통제하고 방향을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험 계

층은 에이전트의 상태 정보와 컨텍스트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프롬

프트 추천 기능과 이해하기 쉬운 결과 표시 방식을 통해 업무 검토와 의사결

정을 지원한다. 또한 인간의 감독을 위한 직관적 제어 기능, 고도화된 피드백 

체계, 에이전트의 사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설명 가능성 기능은 결과

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오류 발

생이나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명확한 원인 설명과 복구 선택지를 제공함

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Deloitt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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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통신규격이 최종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지는 기업의 멀티 

에이전트 활용 방식, 산업 특성, 오케스트레이션 성숙도가 좌우할 전망

이다. 예를 들어 표준 API와 테스트 및 시뮬레이션용 개발자 도구를 갖춘 

경량 규격은 실험과 검증 단계에서 높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컨텍스트와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P2P(peer-to-peer)* 및 허브앤

스포크(hub-and-spoke)** 방식의 에이전트 상호작용, 내장형 협상·위

임·충돌 해결 기능 등을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를 통한 신뢰 기반 탐색과 작업 부하 분

산, 비동기 메시징, 고처리량·저지연 통신, 체인형·중첩형 워크플로 지원

은 대규모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확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인증, 보안 메시징, 접근 통제 기능은 보안 리스크를 완화

하는 역할을 하며, 에이전트간 메시지와 설명 정보는 감사 가능성과 오

류 추적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 P2P(Peer-to-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참여한 각 노드(피어)가 서로 
직접 연결돼 데이터·자원·서비스를 주고받는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의미한다. 서버-클라
이언트 구조가 아니라 참여자간 동등한 연결, 피어간 데이터 직접 전송 및 공유, 저장·연산·
전송 부담을 네트워크 전체에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는 중앙의 허브(hub)가 주변에 연결된 지점, 즉 ‘스포크
(spoke)’를 연결·조정·통제하는 구조로, 트래픽·업무·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집약 및 분배
하는 네트워크 모델을 의미한다. 중복을 제거하고 운영 일관성을 유지해 표준화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관리 플랫폼과 관측 도구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기업이 운영하는 AI 에이전

트가 증가하면서, AI 에이전트가 결정을 내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이해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감독 

기능 또는 ‘감독 에이전트’를 포함한 통합·확장형 오케스트레이션 플랫

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 에이전트는 요청 해석, 작업 분배, 접

근 권한 부여 및 관리, 병렬 처리 및 다단계 프로세스 실행 등을 담당한

다.16  업계에서는 이르면 향후 1년 내 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관련 기능을 

대거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이에 

맞춰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자체 구축할지, 외부 솔루션을 활용할지

를 두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중앙 집중형 사내 플랫폼은 벤

더 종속성을 줄이고 데이터와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상용(off-the-shelf) 플랫폼은 실험과 도입 속도를 높이고 혁신 비

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은 운영 지표 

추적, 성능 개선, 비용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현

재 일부 플랫폼은 지연 시간, 오류율, 토큰 사용량 등 에이전트 텔레메

트리와 다양한 도구 인사이트를 통합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

다.17 가드레일(guardrail)* 평가와 이상 행동 감지 기능을 통해 리스크

를 사전에 완화하는 시도도 확산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플

랫폼에 계층화된 비즈니스 인사이트 제공과 추가적인 통제 메커니즘

을 포함한 혁신적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디언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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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guardian agent)라는 새로운 유형의 에이전트는 스스로 업무를 수

행하는 동시에, 다른 에이전트의 행동을 감독하며 위험 징후를 감지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통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18

아울러 내재화된 규제 컴플라이언스 기능 역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

션 플랫폼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에서 위험 평가, 투명성 확보 조치, 기술적 보호장치, 인간 감독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19 이에 맞춰 EU의 표준화 기구들도 조화된

(harmonized) 법적·기술적 표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20 

* 가드레일(guardrail)이란 시스템·AI·조직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사전에 설
정하는 규칙·제약·통제 장치를 의미한다. 문제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한하며,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명확히 규정하고, 사람의 개입 없
이도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3.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인력 구조의 변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중 

에이전틱 AI가 탑재된 비율이 2024년 1% 미만에서 2028년에는 33%

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2028년에 이르면 일상적 업무 의사결

정의 최소 15%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했다.21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기

존 업무 흐름을 전면 재구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모듈

을 정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 상호 의존성, 중요 업무의 예측 가능성, 목표로 하는 회복탄력성 

수준이 어떤 유형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 업무 모듈은 한 에이전트의 산출물이 다음 에이전

트의 입력값이 되는 순차형 협업 구조에 적합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는 

여러 에이전트가 병렬 또는 협업 방식으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하나의 핵심 변수는 인간과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간 협업 방식이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최고인사책임자(CHRO)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디지털 노동력’ 즉 지능적 업무를 수행

하는 기술의 통합을 CHRO의 핵심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초기 협업 모델에서는 인간이 ‘에이전트 보스’로서 AI를 관리하거나, 에

이전트와 나란히 협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23  2026년에는 이

러한 협업 모델이 더 많은 직무와 기능, 중요 업무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

로 전망된다.24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인간 고유의 강점과 협업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밀

한 업무의 재설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은 2026년부터 기존 직무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도 본격적으로 재탐색하기 

시작할 것이다.25  인간은 보다 창의적인 프롬프트 설계, 문제 해결 과정

에서의 방향 제시,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등 에이전트를 조율하고 유도

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에이전트 훈련,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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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션, 감독, 거버넌스를 담당할 새로운 인적 역량 개발과 책임 범

위의 정립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26  이에 맞춰 맞춤형 교육 프로

그램 도입과 함께, 인간과 디지털 노동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멀티 에이전트 기반 의사결정

의 품질, 책임성,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간 고유의 역량을 극

대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27 

2026년,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변곡점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향후 지능형 자율기업(intelligent enter- 

prise)* 시대를 규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2026년을 기점으로 기

업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IT 

환경과 비즈니스 운영 여건이 한층 복잡해질 것이다. 에이전트간 통신규

격 역시 실험 용이성, 유연성, 확장성, 보안성을 갖춘 소수의 표준 중심으

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내부 구축 에이전트

는 물론 SaaS 및 제3자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점차 

모듈화된 구조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인간 근로자의 

역할도 변화하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의 효과적인 협업을 지원하는 

새롭게 변형된 직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할 전망이다.

* 지능형 자율기업(intelligent enterprise)은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
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 업무 자동화 및 최적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을 통해 혁신을 이끌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기업을 뜻한다.

다만 기업과 기술 공급업체 모두가 변화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이러한 전환을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다.

1.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

1) 소유권과 책임 소재 정립

기업은 자사의 AI 에이전트 비전, 전략, 실행 전반을 총괄할 최고책임자

(C 레벨)를 정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책임 구조도 수립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최

고기술책임자(CTO)나 최고디지털책임자(CDO)가 해당 역할을 담당하

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사업·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사적 기능 조직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2) 단기적 도입을 넘어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설계 전략

AI 에이전트와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

로, 모듈형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방식의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유연성, 비용 효율성, 혁신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수단

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는 별도의 복잡한 설정이나 전문 지식 없이 연결만 하면 
즉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술·제품·시스템 특성을 의미한다. 연결 즉시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자동 감지하고, 설치·설정·튜닝이 최소화돼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저마찰 UX를 제공해 사용
자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다. 마우스와 키보드 등 USB 장치와 계정 생성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66 67Part 1  인류의 삶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03  기하급수적 가치 창출을 위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TMT Predictions 2026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3)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의 규모 확대 전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선행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불완전한 데이터, 상충하는 목표, 악의적 공격 시

나리오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한다. 통제된 환경에서 이러한 

복합 리스크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규모를 확대하기에 앞

서 잠재적인 실패 지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다.

4) 신중한 거버넌스 수립 및 성과 측정

AI 에이전트 거버넌스는 대규모 확장 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안

전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

는 핵심 장치다. 이를 위해 에이전트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책임 범

위를 정의하며, 오류 발생 시 우회 경로(fallback route)와 감독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가능성을 확

보하며 궁극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된다. 기업은 기술적 준비

와 더불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

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 지표에는 의사결정 속도 개선, 고객 경험 향상, 

혁신 속도 제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 대비하는 기술 공급업체의 전략적 과제

1)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설계

단순히 에이전트간 통신 표준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솔루션 자체를 

모듈형 구조로 설계하고 에이전트가 상호 의도와 행동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원활한 협업과 조율이 가능해진다.

2) 신뢰 개념의 근본적 재정의

이제 단순히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AI 에이

전트의 산출물을 인간이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만 신뢰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다. 에이전트에 디지털 아이덴티티

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 장치를 구축해야, 신뢰 가능한 멀

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3) 거버넌스를 설계 단계부터 내재화

고객사가 인적 가치, 조직 정책, 규제 요건 부합 여부 등을 중요시함에 따

라, 이를 선제적으로 학습하고 반영하는 것이 향후 솔루션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차세대 솔루션에는 에이

전트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된 거버넌스 체계, 윤리적 가드레일이 기본 

구성 요소로 탑재돼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AI 에이전트는 

컴플라이언스와 실효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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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 확장

산업 전반에서 통신규격, 신뢰 체계, 거버넌스 표준을 정립하려면 산업 

차원의 연합과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 및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플랫폼을 넘나드는 혁신적 오케스트레이션 다수의 툴이 급부

상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강자와 신생 기업 모두에게 인수합병(M&A), 

전략적 제휴, 공동 협업을 통해 시장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로 작용할 전망이다.28 

멀티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오케스트레이션이다

Korean Perspectives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확산으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AI 
도입 단계를 넘어, 기업 운영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경쟁의 초점은 개별적으로 성능이 좋은 AI 
에이전트를 얼마나 많이 보유했는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에이전트를 
어떻게 조율하고 통제하며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실행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이 
부족할 경우, 기술적 잠재력과 무관하게 비용 증가, 확장 실패, 리스크 
누적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율성의 경계와 책임 구조다.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인간이 언제 
개입하고, 감독하며, 완전히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사결정의 품질과 속도가 모두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휴먼 인 더 루프(human-in-the-loop) 구조를 유지하며 
신뢰와 학습을 축적하고, 중장기적으로 휴먼 온 더 루프(human-on-
the-loop)로의 점진적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가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도입 전략 역시 일률적일 수 없다. 기존 업무에 에이전트를 덧붙이는 
방식은 빠른 실험에는 유리하지만, 통합·보안·비용 관리 측면에서 
복잡성을 빠르게 증폭시킨다. 반대로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업무를 
보다 세분화된 모듈 단위로 재구성하고,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텍스트 기반 구조(지식 체계, 온톨로지, 데이터 맥락)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멀티 에이전트의 성능은 결국 모델보다 기업 고유의 
맥락 정보 품질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수가 늘어날수록 통제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관측 가능한 텔레메트리, 명확한 가드레일, 오류 발생 시 되돌림과 우회 
경로를 포함한 복구 메커니즘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급 
필수 인프라다. 특히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다. 에이전트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고, 실행 이력을 추적하며, 인간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험 설계 없이는 조직 내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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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인력과 조직의 변화다. 멀티 에이전트 
환경에서 직원은 더 이상 단순한 시스템 사용자가 아니라, 에이전트를 
설계·조율·감독하는 오케스트레이터로 역할이 이동한다. 이는 교육, 
직무 정의, 성과 평가 방식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조직은 기술을 도입하고도 실제 성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멀티 에이전트 시대에 한국 기업의 승부처는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니라,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모델과 거버넌스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재설계했는가에 있다.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능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영 구조의 문제다. 이 인식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2026년 이후 성과 격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정창모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AI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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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산업용 로봇·드론의 AI 혁신: 
자율성과 생산성의 새로운 임계점

강력한 AI 모델과 반도체 성능 향상을 계기로 로봇·드론 산업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지능형 노동’을 구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공급망 회복력 강화 수요 속에서 비전-언

어-행동(VLA, 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로봇과 드론은 제조·의료·물류·국방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6년부터 경쟁의 본질은 개별 로봇 제품이 아니라, AI·반도

체·소프트웨어·보안·인력 역량을 통합한 생태계 구축 역량으로 이동

하며, 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상용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가 성과

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4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재도약의 출발점: AI가 로봇·드론 산업을 다시 움직인다

•	 강력한 AI 모델과 반도체 성능 향상으로 산업용 로봇·휴머노이드·드론이 본격 
성장 국면 진입

•	 2026년 기준 산업용 로봇 누적 설치 550만 대, 연간 출하 60만 대,  
매출 144억 달러로 지속 확대

•	 로보틱스는 단순 자동화에서 ‘지능형 노동’으로 성격 전환

기술 진화의 핵심: 특수 목적 AI와 VLA 모델

•	 로봇은 명령 수행을 넘어 자연어 이해·환경 인지·복합 작업 학습이 가능한 
자율 시스템으로 진화

•	 VLA 모델이 휴머노이드와 고급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크게 확대

•	‘하드웨어 성능’보다 ‘지능 모델과 학습 구조’가 차별화 요소로 부상

산업 전반으로의 확산: 로봇과 드론의 실전 배치

•	 제조·의료·물류·국방 등에서 로봇이 위험·반복·고정밀 작업을 대체

•	 드론은 자율 비행, 장애물 회피, 임무 수행 능력 고도화로 농업·에너지·재난 
대응까지 확장

생태계 경쟁의 시작: 반도체·보안·인력까지 포함한 총력전

•	 산업용 로봇 1대당 2.5만~5만 달러 규모의 칩·전자부품 탑재 → 반도체 산업의 
신규 성장축

•	 2026년 이후 경쟁은 개별 로봇 제품이 아니라AI·반도체·소프트웨어·보안·
인력 역량을 결합한 생태계 경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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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언젠가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갖추고 행동하는 휴머노이

드 로봇이 공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2030~2040년경에는 이러한 공상과학과도 같은 장면이 현실화될 수

도 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현실은 이러한 상상과 여전히 거리가 멀

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누적 설치 대수가 2025년에 겨

우 500만 대를 넘고 2026년에도 550만 대까지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1 

로봇 시스템에 인공지능(AI) 역량이 더욱 긴밀히 통합되고 특화된 기초 

AI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부터 공공 서비스, 심지

어 자율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응용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과 AI, 로보틱스를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 내에서 데이

터 품질, 통합, 사이버 보안의 개선을 저해하는 병목이 해결되지 않는다

면,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는 지금처럼 완만한 수준에 머물 가능

성이 크다.

더 강력한 AI 모델과 반도체칩의 등장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

던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드론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용 로봇 시장 성장의 촉매제, 첨단 특수 AI 모델

딜로이트가 ‘2020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 전망’에서 예측했

듯, 신규 산업용 로봇의 연간 판매량은 2021년부터 약 50만 대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2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성장이 기대된다. 일각에서

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3  보다 급진적으로는 이르면 2030년에 연간 신규 

로봇 출하량이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해 연간 100만 대에 도달하

고, 2030년 예상 매출이 2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는 2024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하는 수준이다(그림 1).4

그림 1
AI 기반 산업용 로봇 연간 출하량 및 매출 전망

연간 출하량

출처: Deloitte analys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from sourc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nteract Analysis, and IPF Online.

...

100만대

2024

50.5만대  

2025
추정치 추정치전망치 전망치

55만대  

2026

60만대                         

2030 2024

129억

2025

136억

2026

144억

... 2030

211억

매출 전망
단위: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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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서 2030년 사이 두 가지 촉매 요인이 산업용 로봇 도입을 촉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선진국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 부

족에 시달리고 있다.5  이에 따라 각국이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회

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점점 더 정교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로봇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

만 더욱 강한 성장 촉매는 두 번째 요인이다.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가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기존의 대형 언어 모델과는 또 다

른 특수 목적의 기초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AI 로봇과 임베디드 AI 시스

템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6  특수 목적 모델은 로봇이 단순한 명령·

제어 수준을 넘어 자연어 이해, 물리적 환경 인지, 복잡한 작업 학습·탐

색 등 인간처럼 일반화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AI 엔진

을 구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7 

* 컴퓨팅 파워(computing power)는 주어진 시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총합적 계산 능력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로봇’의 의미
‘로봇’이라는 용어가 포함하는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식기세척기부터 수백 
달러짜리 가정용 스마트 진공청소기, 대당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생산라인의 
산업용 로봇까지 모두 로봇이라 할 수 있다. 때로는 비행 로봇(드론), 주행 로봇 
(완전자율주행 차량),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과 어쩌면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 물리적 AI, 로보틱스, 드론 분야가 부상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수의 기사와 분석 보고서가 이미 발표됐다. 따라서 본고는 주로 산업용 
로봇, 산업용 활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로봇 도입을 둘러싼 뜨거운 열기와 첨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

하고 로봇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전히 있다. 우선 데이터 

품질, 상호운용성, 레거시 시스템 호환성 등의 문제로 로봇 시스템을 기

존 산업 워크플로에 통합하는 과정이 복잡하다. 많은 기업이 로봇 학습

에 필수인 정제되고 통합된 데이터세트(예: 실사용 데이터, 물리적 환경 

데이터,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8  더불어, 커

넥티드 로봇 네트워크를 겨냥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나 악의적 사이

버 공격 위험도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다.9  또한 산업용 로

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작업자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과제다.10 

딜로이트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를 로보틱스 및 자동화 도구와 더 

밀접하게 통합해야만, AI 기반 로봇 장치가 공상과학의 영역에서 벗어

나 실제 현대화된 작업 현장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11  실제 사례

로, 실제 첨단 활용 사례를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미국 캔자스주 위

치타(Wichita)에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언

리미티드 리얼리티(unlimited reality)* 기술뿐 아니라 드론, 자율 모바

일 로봇, 사족보행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로봇 기술을 보유

하고 있다.12 

* 언리미티드 리얼리티(unlimited reality)는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사실상 
제거해, 시간·공간·디바이스 제약 없이 ‘확장·융합된 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디지털 환
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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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산업용 로봇은 제조, 의료, 물류창고, 심지어 국방 등 여러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그림 2).13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향후 일부 

테크 기업이 실현하는 혁신, 특히 멀티모달 AI 모델의 발전과 첨단 반도

체칩 및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이 산업용 로봇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산업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용 로봇

산업 환경

제조업

의료

물류창고

국방

AI 기반 로봇의 효용과 활용사례

바이오닉 손을 갖춘 인지형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은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첨단 공장에서 서로 조율된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 3D 객체 
인식 기능을 갖춘 이러한 로봇은 설비 적재, 사출 성형, 유지보수 등 다양한 작업
을 지원할 수 있다.

로봇은 간호 인력이 수행하던 검체 채취 및 운반, 약품 전달 등의 단순 반복 업무
를 대신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외과 수술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미세 단위 정밀 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수술 결과의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바이러스나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 시 인력을 보호하고, 
병실 및 시설 소독과 같은 고위험 환경 업무도 수행하며 의료기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AI 기반 로봇은 딥러닝 비전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물체를 인식하고 다
룰 수 있다.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은 카메라와 3D 비전에서 생성되는 고도화된 
센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과 결합해, 창고 환경을 실시간 매핑 및 탐색하며,  
고정된 인프라나 마커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위치를 잡을 수 있다.

로봇견(robot dog)은 첨단 센서와 AI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폭발물을 탐지 
및 처리하고 위협 물체를 분류 및 식별할 수 있다. AI 로봇은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보급품을 운반하며, 부상자 후송과 같은 긴급 대피 지원 업무도 담당 
할 수 있다.

출처: Insights gathered from conversations with industry subject matter experts, as well 
as multiple publicly-available sources including: American Machinist, Admedica, World 
Economic Forum, PHS Innovate, and ASDNews.

비전-언어-행동(VLA) 모델로 지능과 
자율성 강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일부 AI 스타트업과 주요 테크 기업들은 로봇이 사전 프로그램된 작업

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문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전-언어-행동(VLA, vision-language-action)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VLA 기능을 갖춘 로봇은 자율성이 강화돼 더 높은 수준의 계획 수립과 

공간 추론이 가능하고, 까다로운 지형을 기민하게 이동할 수도 있다.14  

로봇은 대규모 시뮬레이션 기반 강화학습과 멀티모달 학습을 통해 방대

한 데이터세트로 사전학습을 할 수 있다.

VLA는 시각적 인지(환경과 물리 법칙을 관찰), 자연어 이해(음성 명령

과 해석), 실세계에서의 행동 수행(시각·텍스트 지시사항에 대한 반응)

을 통합해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15  2025년 중반 기준, VLA의 

파라미터(parameter, 매개 변수)는 대체로 5억~70억 개 수준으로, 휴머

노이드 로봇은 이를 기반으로 학습, 지각, 행동할 수 있다.16  미국에서는 

VLA 모델이 로보틱스 개발을 고도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사례가 등장하

고 있으며, 2026년~2030년에는 상용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엔비디아(NVIDIA)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공개형 기초 모

델을 통해 추론과 행동을 결합해 로보틱스 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다.17  보스턴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 등 로보틱스 기

업들은 엔비디아 모델의 라이브러리와 지원 기술을 활용해 휴

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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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규어AI(Figure AI)의 헬릭스(Helix)는 시각 및 자연어 프롬

프트를 사용해 로봇을 학습시키는 VLA 모델로, 휴머노이드 로

봇이 실세계 장면과 사물을 깊이 이해하고 정교한 운동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19 

•	허깅페이스(Hugging Face)는 로봇용 오픈소스 데이터와 모델

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 오픈소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축 및 

테스트하면서20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로봇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21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맞춤형 기초 모델과 물리적 세계의 데이터 기반 학

습에 초점을 맞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일례

로 한국 스타트업 리얼월드(RLWRLD)는 자동화된 학습과 인간 전문성

의 모방을 통해 기존 수작업 중심 공정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AI 모델을 개발 중이다.22  일본 화낙(FANUC)은 산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AI 기반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23  유럽에서는 런던 소재 뉴럴파운드리(Neural Foundry), 독일 뉴

라로보틱스(NEURA Robotics) 등이 인지 능력을 통합하고 맞춤형 모델

을 개발해 산업용 AI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애지봇(AgiBot), 매직랩(MagicLab) 등 스타트업이 제조 

환경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설계하고 

있다.24 유니트리로보틱스(Unitree Robotics), 유비테크로보틱스(UB- 

TECH Robotics) 등은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

격을 낮추고 접근성을 개선해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다.25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는 다양한 반도체칩 부품과 하드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림 3), 관련 시장이 반도체(칩 하드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포함) 산업에 큰 매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26 

대규모 산업용 활용에 적합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개발 초

기 단계이다. 하지만 딜로이트는 2025년 연간 출하량을 5,000~7,000

대로 추산하며, 2026년에는 1만5,000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

다.27  대당 평균 가격이 1만4,000~1만8,000달러임을 감안하면,28  2026

년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약 2억1,000만~2억7,000만 

달러로 전망된다.29  로보틱스 산업이 2026~2030년 기술, 가격, 운영상

의 장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2년에 6

억~7억 달러(2026년 대비 약 3배 성장) 혹은 낙관적 시나리오 기준 10

억 달러(2026년 시장의 약 4배)에 이를 수도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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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반도체칩 부품과 하드웨어

사람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대화형 AI 기능까지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눈 맞춤까지 가능
해지고 있다. VLA 모델과 관련 소프트웨어 외에도, 이러한 체화형(embodied) AI 시스템에는 
전용 하드웨어 부품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온보드 처리 장치
(GPU, 맞춤형 CPU, 특수 목적용 로봇 처리 장치)

· 학습 지원
· 실세계 정보 및 사물 처리
· 공간 이해 능력 개발
· 임무 자율 수행

센서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AI 기반 컴퓨터 비전, 카메라)

· 환경 인식 및 주행 지원
· 사물 인식 지원
·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지시 해석
· 정보 기반 의사결정 및 행동 지원

액츄에이터

· 이동 지원
· 로봇 팔 사용 지원
· 정교하고 숙련된 물체 조작 지원
· 로봇 자율성 고도화

참조: VLA: 비전-언어-행동(vision language action) / GPU: 그래픽처리장치(graphics processing 
unit) / CPU: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출처: Deloitte analysis.

첨단 AI로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된 드론

무인항공기(UAV)로도 불리는 드론은 현재 대부분 수동으로 조종되지

만, 자율 기능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대부분의 드론이 

AI를 활용해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수행하고, 상호 통신하며, 장애물과 

충돌을 피하고, 인간 개입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헝가리 연구진은 비둘기와 야생마 등 다양한 동물의 이동 패턴

과 행동을 연구한 결과를 적용해 기내에서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드론 군집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해당 드론은 단순히 비행 

경로를 탐색하고 충돌을 피하며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체공하는 것을 

넘어, 지상 조사, 기상 관측, 산불 관리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

행할 수 있다.31 

드론에 탑재되는 장치
AI 기반의 정교한 첨단 드론에는 다양한 기술과 반도체칩이 탑재된다. 단일 또는 
듀얼 마이크로컨트롤러가 비행 컨트롤러 역할을 하며, 기내 전원 시스템에는 
리튬 기반 배터리와 여러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분배 보드가 장착된다. 드론과 
지상 통제 장치 간 통신을 지원하는 무선 주파수(RF) 모듈, 내비게이션과 위치 
파악을 위한 위성항법시스템(GPS) 모듈, 가속도계·자이로스코프·자력계·
옵티컬플로우센서·라이다·초음파센서 등 각종 센서와 더불어 공중 운용을 
관리하는 기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등이 탑재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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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2024 농업 기술 예측’에서 전망된 바와 같이, UAV 혹은 드론

에 장착된 분광 센서, 칩, 카메라의 조합이 토양 수분, 작물 건강 상태 등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면, AI 모델이 이를 분석해 표적 살포 작업을 위

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33  드론은 농업 외에도 풍력 터빈과 송전선을 

점검하는 데 활용해 수작업 점검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34  중국, 남

호주, 영국은 고전압 송전선의 완전 자율 장거리 원격 점검을 수행하는 

UAV 실험을 진행 중이다. 해당 드론은 중요하지만 매우 위험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해 작업자와 엔지니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수십 장의 이

미지를 자동으로 수집 및 전송해 엔지니어들이 AI 및 고급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부식을 감지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5 

여러 국가는 재난 대응 지원뿐 아니라 국경 위협 탐지 및 대응을 위해 공

중 감시용 자율 드론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36  일례로 자율 드론은 2022

년 9월 허리케인 이언(Ian)이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한 이후 피해 지

역을 지도화해 구조대원을 지원했다. 이러한 여러 응용 사례에서 드론

은 임무 일부 구간에서만 인간에 의해 원격 조종된다. 나머지는 AI가 상

업 항공기의 자동조종장치처럼 작동해 드론을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시

킨 후 인간 조종자에게 제어권을 넘긴다. 특히 최근 여러 국가가 군사용 

드론 군집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37 관련 기술이 비군사적(산업·민

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율 드론 군집

은 접근이 어렵고 험준한 지형에 있는 고전압 송전선을 점검하거나, 거

친 기상 조건 속에서 해상 풍력 터빈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산업용 로봇 산업 성장은 상용화, 안전성, 인력 준비도가 좌우

산업용 로봇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완만하게 성장하는 데 그쳤으나, 이

미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최종 수요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20만 달러짜리 산업용 로봇 한 대에는 약 2만5,000~5만 달러 상

당의 칩과 관련 전자 부품이 탑재된다.38  또한 산업용 로봇의 성능을 고

도화하려면 프로세서부터 네트워크, 센서까지 첨단 반도체칩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로봇 한 대당 반도체 탑재량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은 2025년 기준 산업용 로봇의 주요 소비자이자 최

종 사용자로서, 팹 제조 공정, 웨이퍼 핸들링, 테스트 및 분류, 첨단 패키

징, 클린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39  반도체 산업은 

‘라이트아웃’(lights out, 완전 자동화) 제조로 가는 여정에서 운영 과정

에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을 포함한 AI 기반 산업용 로봇 시장 전망이 유망

해짐에 따라, 많은 반도체 및 테크 기업들이 관련 분야에 장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로보틱스 스타트업은 물류센터, 공급망, 항공 자율화 등 

실제 환경에서 파일럿 단계를 진행 중이다. 벤처캐피털의 로보틱스 분야 

투자도 증가해, 2025년에 자금 조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비 

(非)AI 시장으로 꼽힌다.40  클라우드 및 IT 인프라도 정비되고 있으며, 합

성 데이터 생성과 물리적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비용

이 많이 드는 실세계 시험 의존도를 낮추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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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용 로봇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AI·로보틱스·기술 산업 리더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실행 방안이다. 리더들은 데이터 통합,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안

전성, 인력 준비도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상업적 실현 가능성 입증: 테크 및 AI 

기업은 광범위한 로봇 배치와 조정을 실현하는 공개형 풀스택 

생태계(full-stack ecosystem)*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

용화를 확대하면 ROI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범용 임베디드 AI

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41 

•	데이터 품질 제고 및 통합 문제 해결: 생태계 참여자들은 다양

한 로봇을 산업 환경에 더 매끄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공용 플

랫폼과 미들웨어(middleware)**에 적용할 데이터 표준화와 협

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 풀스택 생태계(full-stack ecosystem)는 단일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인프라
부터 플랫폼, 서비스까지 기술 구현에 필요한 모든 계층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 안
에서 제공 및 운영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 미들웨어(middleware)는 운영체제(OS)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서비스·데이터가 원활하게 통신하고 동작하도록 중개·조정하는 소프트웨
어 계층을 의미한다.

•	사이버 취약성 해소: 기업은 사이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

력해 공통 상호운용성 통신규격을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내재화(security-by-design) 접근법을 도입하며, 명확하

고 유연한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안전을 필수적, 통합적 기능으로 설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로

봇은 안전을 내재화해야 한다. 이는 인간과 함께 작업할 때 신

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로봇끼리 우발적으

로 충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시뮬레이션 기

반 훈련, 컴퓨터 지원 안전 계획 도구, 충돌 없는 동작 계획 등

은 로봇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접근 방

식이다.

•	현 인력의 사전적 역량 강화: 첨단 AI 기술에 대한 재교육과 역

량 강화는 모든 기업에 필수적이다. 산업용 AI 자동화의 새로운 

물결에서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업

은 인력이 산업용 로봇 도입과 통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AI 역

량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 및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은 명확하다. AI와 로보틱스 산업은 이미 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했고 상업적 수요 및 관심도 충분히 형성됐다. 2026년은 오픈 이노

베이션, 데이터, 사이버, 안전성, 인재라는 다섯 가지 영역 전반에 걸쳐 

진전을 이루고 산업용 로봇의 상업적 도입이 가속화되는 대전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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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틱스는 
미래가 아니라 전략이다

Korean Perspectives 

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과 기술, 프로세스 전반을 큰 그림으로 바

라보며 각 요소간 상호작용과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360도 시

스템 사고와 생태계 기반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국 기업에게 로보틱스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실험이 아니다. 
국내 주요 모빌리티 기업들이 차량을 넘어 로봇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생산 현장, 물류 센터, 라스트마일 배송까지 로봇 도입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휴머노이드라는 특정 폼팩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조작·인식·판단이라는 모빌리티의 핵심 역량이 물리적 
자동화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다.

제조 공정에서는 인력 부족과 안전 이슈로 인해 산업용 로봇과 자율 
모바일 로봇(AMR)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물류와 배송 
영역에서도 드론과 로봇을 통한 자동화 실험이 점차 상용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로봇은 단일 장비가 아니라 AI,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운영 데이터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기술의 가능성이 아니라 상용화의 속도다. 로봇 도입이 본격 
확산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시스템 통합, 사이버 보안, 작업자 
안전이 동시에 해결돼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로봇은 
파일럿을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로봇을 도입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정과 물류 흐름에서 
로봇이 반복적으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결국 로보틱스는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제조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전략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은 완성형 로봇 자체보다, 현장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며 로봇을 ‘산업 시스템’으로 작동시키는 
능력에 있다. 로봇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산업의 확장 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현재진행형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중희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Physical AI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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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다음 단계 성패는 
연산력이 좌우

인공지능(AI) 연산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AI 경

쟁의 핵심은 알고리즘 효율이 아니라 대규모 추론을 감당할 수 있는 데

이터센터, 고성능 칩, 전력 인프라 역량으로 재편되고 있다. 엣지 AI의 

확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성능 

추론 구조와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결합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체계가 주류를 이루며, 온프레미스·하이브리드 인프라 수요도 확대되

고 있다. 로봇·드론·자율주행차 등 일부 영역에서는 엣지 AI가 필수적이

지만, 2030년까지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인프라 

투자 역량이 AI 경쟁력의 전제 조건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5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AI 연산의 무게중심 이동: 학습에서 추론으로

•	 AI 컴퓨팅의 무게중심이 모델 학습(training)에서 대규모 추론(inference)으로 
이동

•	 2026년 전체 AI 연산의 약 3분의 2가 추론에 사용될 전망

•	 AI 활용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일상적·상시적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

인프라의 중심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	 엣지 AI 확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추론은 데이터센터·엔터프라이즈 
서버가 주도

•	 데이터센터 CAPEX는 2026년 4,000~4,500억 달러, 2028년 1조 달러까지 
확대 전망

•	 대규모·집중형 인프라가 AI 추론의 주 무대가 되는 구조가 고착

AI 칩과 연산 구조의 이중화

•	 추론 최적화 칩 시장이 2026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하나, HBM 결합 
고성능 GPU 구조는 병행 유지

•	 사후 학습(post-training), 장시간 사고(long thinking) 등 고도화된 기법이 
연산·전력 수요를 추가 확대

•	 효율화와 고성능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 칩 전략이 불가피

경쟁의 본질 변화: 알고리즘에서 인프라로

•	 AI 경쟁의 핵심은 알고리즘 효율보다 연산 인프라, 전력 확보, 반도체 공급망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동

•	 에너지·환경 부담, 보안·데이터 주권 이슈가 AI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에 따라 온프레미스·하이브리드 AI 인프라 도입이 확대되며, 2026년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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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생성형 AI 컴퓨팅의 주 목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막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이 AI 컴퓨팅의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소비자의 질문 및 프롬프트, 

업무 요청에 대해 추론(inference)하고, 해석하고, 답변하는 기능이 AI 

연산 수요의 핵심이 될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이러한 컴퓨팅 부하의 

변화로 곧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칩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 이들 

전문가들은 훨씬 저렴해진 칩이 엣지 디바이스에 배치되면서 결과적으

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줄거나 다른 작은 형태로 재편될 수 

있으며, 비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딜로이트의 예측은 다소 다르다. 추론 워크로드는 2026년에 분

명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영역으로, 전체 컴퓨팅의 약 3분의 2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약 3분의 1, 2025년 절반 수준에서 증가).1  

또한 2026년 추론 최적화 반도체칩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을 전

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는 전체 연산의 대다수가 여전히 

최첨단·고가·고전력 AI 칩(시장 규모 2,000억 달러 이상)에 의해 수행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칩은 주로 4,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대

형 데이터센터 또는 대형 데이터센터급 칩과 랙을 사용하는 500억 달

생성형 AI 컴퓨팅의 주 목적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연산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 단말기 중심의 엣지 컴퓨팅이 

확대되고 데이터센터 의존도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지만, 2026

년 현재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러 규모의 온프레미스(on-prem) 엔터프라이즈 AI 솔루션에 설치될 것

이다. 엣지 디바이스용 소형 칩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 즉, 앞으

로도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AI 팩토리

에 대한 수요는 차고 넘칠 것이고, 이들 시설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AI의 연산 수요

신규 AI 모델을 위한 훈련용 컴퓨팅 수요 증가세는 2023~2024년에 비해 

둔화됐지만,2  AI 모델은 훈련 이후에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도화 기법

을 통해 지속적인 재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훈련과 더불어 막대한 규

모의 추론 요청량이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컴퓨팅 수요는 감소하기는커

녕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하면, 무어의 법칙(Moore’s Law) 

덕분에 연산에 사용되는 칩의 효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컴퓨팅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3 

1. 초기 학습을 위한 컴퓨팅 수요 증가세는 둔화

202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하고 더 발전된 

AI 가속기 칩을 사용한 더 큰 모델일수록 지속적으로 더욱 뛰어난 성능

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생성형 AI의 첫 번째 스케일링 법

칙(scaling law)이었다.4  2022~2023년 사이 학습 모델은 10억 파라미터

(parameter, 매개 변수)에서 1,000억을 넘어 1조 파라미터까지 성장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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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두 가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첫째, 세상에 존재하

는 학습 데이터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모델을 계속 키울수

록 성능 향상이 점점 줄어드는 한계효용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다. 학습 데이터를 10배로 늘려도 최첨단 AI 모델이 기존 버전보다 약간 

개선되는 데 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

었다.6  동시에, 훨씬 적은 데이터, 더 짧은 시간, 더 적은 비용과 칩으로 

만든 작고 효율적인 AI 모델로도 최첨단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기됐다.7 

AI 모델의 학습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AI 컴퓨팅의 초점은 점차 추론으

로 이동하게 된다.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게 문서를 요약하도록 요청

하는 작업은 가장 일상적 추론의 예시이지만,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필

요한 컴퓨팅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한다. 그러나 수십억 명의 소비자와 

근로자가 문서 요약 요청을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면, 추론량이 

계속 누적됨에 따라 전체 컴퓨팅 워크로드에서 추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습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 중 일부는 소비자와 기업 사용

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단말기에서 처리될 수 있다. 실제

로 딜로이트가 2024년에 정확히 예측한 대로, 2025년에는 온디바이스 

AI 가속기 칩이 탑재된 PC와 스마트폰이 수억 대 판매됐다.8  또한 추론

은 학습보다 연산 강도가 낮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내부에서도 추론 최

적화 전용 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칩은 학습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초고성능 AI 칩보다 저렴하고, 추론당 전력 소모도 적으며, 고

가의 결합형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9 

2025년에 실제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됐고 2026년에도 이러한 추

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딜로이트가 2025년에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일일 사용률도 늘고 있다.10  PC와 스마트폰 등 엣지 디바이스에는 

점점 더 강력한 온보드 AI 가속기가 탑재되고 있다. 다수의 추론 최적

화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 특정 용도 및 기능

을 수행하도록 맞춤 설계된 주문형 반도체)이 설계 및 제조되어, 데

이터센터와 일부 엣지 디바이스에 배치되고 있다. 메타(Meta), 구글

(Google), 아마존(Amazon), 인텔(Intel), AMD, 퀄컴(Qualcomm), 그

록(Groq), 삼바노바(SambaNova), 세레브라스(Cerebras), 그래프코어

(Graphcore) 외에도 여러 기업이 이러한 ASIC을 출시했다. 이 중 일부

는 설계사가 프로세싱 코어를 제공하는 브로드컴(Broadcom) 패키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1  이들 칩의 구체적인 판매량이 모두 공

개되지는 않았지만, 딜로이트는 2025년 해당 칩 시장 규모가 200억 달

러를 넘고, 2026년에는 5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12 

그렇다면 개당 3만 달러를 넘어 2028년에는 총합 4,000억 달러 규모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고전력 칩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

가?13  또한 2026년 한 해에만 4,000억 달러, 최대 1조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는 데이터센터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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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진 AI 모델 학습

첫 번째 스케일링 법칙의 핵심은 ‘더 나은’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적어

도 몇 년 동안은 이 법칙이 큰 효과를 가져왔다. 초기 형태의 스케일링은 

과거에는 단순히 학습(training)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사전 학습’(pre-

training)’으로 알려진 기초 모델 생성 단계를 뜻한다.

그러나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더 있다. 첫째는 ‘사후 학

습’(post-training) 스케일링으로, 파인튜닝(fine-tuning)*, 프루닝(pru- 

ning)**, 양자화(quantization)***, 지식 증류(distillation)****, 인간 피

드백과 AI 피드백을 활용한 강화학습, 합성 데이터 증강 등 다양한 기법

을 포함한다.15  두번째는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 또는 장시간 사고(long 

thinking)로, 모델이 질문을 받은 이후 추론 과정에서 스스로 사고하도

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연쇄 사고(chain-of-thought) 프롬프트*****, 

다수결 기반 샘플링(majority voting)******, 검색, 일부 사후 학습 기법까

지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16  이러한 방식은 선택지를 늘리고 정보 출처

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각(hallucination)을 줄임으로써 정확도를 향상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 파인튜닝(fine-tuning)은 사전에 학습된 모델(pretrained model)을 기반으로, 특정 목적·
도메인·업무에 맞게 추가 학습시켜 성능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범용 모델의 
추상적 지식을 실제로 쓰이는 정확한 결과로 전환하고, 특정 산업·기업 데이터를 반영하며, 톤·
스타일·규칙·정책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프루닝(pruning)은 학습된 모델에서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가중치·연결·뉴런)를 제거해 
모델을 경량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법을 의미한다. 연산량·메모리·전력 소모를 줄이고, 추론 
속도를 개선하고(특히 엣지·모바일 환경), 과적합 완화 및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고, 배포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 양자화(quantization)는 모델의 파라미터나 연산에서 사용하는 수치 정밀도를 낮춰 경
량화하는 과정이다. 모델 크기를 축소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고, 연산을 단순화해 추론 속도
를 개선하고, 엣지 및 모바일 환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절감하고, 클라우드 추론 
비용이 줄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지식 증류(distillation)는 크고 성능이 좋은 모델이 작고 효율적인 모델에게 지식을 압
축해 전달하는 경량화·고도화 기법이다. 추론 비용과 지연시간을 감소해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고, 단순 축소 대비 정확도가 우수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엣지 및 온디바이스 환경에 
배포할 수 있고, 대규모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연쇄 사고(chain-of-thought) 프롬프트는 LLM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간 추론 단
계를 거쳐 최종 답변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기법을 의미한다. 단순히 정답만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인식 → 단계별 분석 → 결론 도출의 사고 흐름을 거치도록 설계된 
점이 주요 특징이다.

****** 다수결 기반 샘플링(majority voting)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복수의 후보 답변을 생
성한 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결과를 최종 답으로 채택하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생성형 AI 
맥락에서는 하나의 질문에 대해 모델이 여러 번 독립적으로 추론·생성한 결과 중 최다 득표 답
변을 선택함으로써 정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법으로 활용된다.

3. 새로운 AI 기술, 효율성 개선 효과보다 전력 소비 부담이 더 큰 이유

첫째, 사후 학습 스케일링과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이 새로운 표준 단계로 

자리 잡아 전력 소비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AI 기업이 이제 이러한 방

법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AI 모델을 개선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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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두 가지 종류의 스케일링 모두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한다. 

사후 학습에 투입되는 전체 연산량은 원래의 기초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

요한 컴퓨팅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시간 사고는 이메일 요

약과 같은 단순 추론에 비해 100배 이상의 연산을 요구한다.19 

셋째, 이러한 스케일링 기술이 널리 사용되며 컴퓨팅 자원 요구량이 급속

도로 증가함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전력 수요, 데

이터센터에 탑재되는 AI 칩 및 기타 인프라, 이전 세대 AI 칩, 엣지 디바이

스 등 여타 다양한 요인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2025년 이후 AI 데이터센터 변화에 대한 
딜로이트의 과거 전망 되돌아보기
데이터센터는 수십 년 전에 등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수천만 평방피트에 달하며,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부품이 이러한 
데이터센터를 채우기 위해 판매되고 있다.20  그러나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위한 신형 반도체는 기존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와는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밤과 낮’ 만큼이나 다르다.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건설 비용이 들고, 수백 기가와트
(GW)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설은 대부분 이전 세대 데이터 
센터와 다른 냉각 방식, 전력 공급 및 전압, 내부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서버랙의 
밀도와 무게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바닥 자체도 더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중앙처리장치(CPU)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 메모리를 배치하는 구조였던 반면, 최신 AI 서버랙은 그래픽처리장치(GPU) 
라 불리는 특수 칩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21  이 GPU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가 밀착 통합돼 있으며, 방대한 AI 연산을 조율 및 관리하기 위한 특수 설계 CPU도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를 위해 설계된 부품은 대부분 규모와 
성능의 특수성이 과거의 부품과 완전히 다르다.22 

불과 2006년까지만 해도 고급 GPU는 게임용 컴퓨터나 콘솔에 쓰는 부품으로 
여겨졌으며, 데이터센터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됐다.23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업무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처리하는 직렬 기반 CPU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했다. 
일부 고성능 컴퓨터, 즉 슈퍼컴퓨터에는 대량 병렬 처리기(massively parallel 
processor)라 불리는 특수 칩이 탑재돼 수백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칩은 게임용 GPU나 데이터센터용 CPU에 비해 수십~수백 
배 이상 비쌌다.

2009년 과학자들은 게임용 고급 GPU도 병렬 프로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동일한 고급 GPU로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보기 시작했다.24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몇 년 뒤에는 게임용 GPU와는 약간 다르지만 최적화된 전용 GPU가 데이터센터와 
온프레미스 장비에서 머신러닝 AI를 수행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25  그러나 
해당 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26 

2022년에 들어 생성형 AI를 위한 LLM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GPU는 더욱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해야 했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특수 메모리인 HBM
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되는 형태가 필요해졌다.27  GPU와 HBM을 통합한 
형태에는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조율할 장치도 필요했다. 또한 기존 컴퓨터·
스마트폰·데이터센터용 CPU와는 다르지만 핵심 아키텍처는 유사한 특수 설계 
CPU가 생성형 AI 데이터센터의 주요 부품으로 추가됐다. 여기에 다른 여러 
핵심 부품까지 결합됐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상위 500대 슈퍼컴퓨터의 거의 
대부분은 GPU-특수메모리-CPU 조합이 공통적으로 탑재돼 있다.28 따라서 
현재 구축되고 있는 메가스케일 AI 데이터센터는 특수화된 슈퍼컴퓨터의 변형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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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수요 증가가 AI 생태계에 가져올 변화

이제 기업은 사후 학습과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데

이터센터 및 엔터프라이즈 AI 팩토리의 컴퓨팅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미

래에 대비해야 한다. 추론 최적화 칩과 엣지 프로세스의 성장은 계속되겠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와 엔터프라이즈 AI 

장비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필요하다. ‘추론 최적화’ 칩이라 해서 반드시 

전력 소모 감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출시된 한 제품은 추론 프

리필(pre-fill) 연산* 최적화를 위해 HBM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픽 D램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7)을 사용하지만, 랙 하나당 370kW

의 전력 밀도가 필요하다. 이는 동일 공급업체의 훈련용 모델 대비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29 

* 추론 프리필(pre-fill) 연산은 LLM이 실제 토큰 생성을 시작하기 전에 입력 프롬프트 전체를 
한 번에 처리하여 내부 상태를 구축하는 초기 추론 단계를 의미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성형 AI 서비스의 응답 속도, 비용 구조, 확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다. 

1. AI 데이터센터의 자본지출

2026년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capex)은 4,000억~4,500억 

달러로 예상되며,30 이 중 절반 이상(2,500억~3,000억 달러)은 장비 내

부 칩 구매 비용이고,31  나머지는 토지, 건설, 전력 인프라, 인허가 등 기

타 비용이 차지한다. 2028년에 이르면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은 1조 달

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32  이 중 AI 칩만 4,0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33  사전 학습 성장세가 둔화되고 컴퓨팅의 비

중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사후 학습과 테스트 스케일

링,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팅 수요를 감안하면, 전 세계는 여전히 방대

한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2025년 3,000억~4,000억 달러 

규모였던 AI 데이터센터 자본지출이 2028년 1조 달러 규모로 증가한다

는 전망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 AI 데이터센터의 입지

100조 파라미터 규모의 LLM 사전 학습은 수주에 걸친 시간 투자가 필요

한 데다 잠시라도 중단되면 문제가 커진다. 핵심 부품 고장이나 프로세

서간 지연이 발생하면 모든 작업이 무효화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

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 모델 사전 학습은 단일 건물 또는 단일 캠

퍼스 내에서 서버와 랙을 공동 배치(co-location)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AI 연산을 미국 전역 또는 전 세계 여러 데이

터센터에서 분산 처리할 수 있게 됐다.34  게다가 완전한 사전 학습이 아

닌 최종 추론을 수행하는 소규모 추론 데이터센터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각국이 자국 내에 AI 연

산 역량을 확보하려는 소버린 AI(sovereign AI)에 대한 니즈를 높이며,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기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5

3.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사전 및 사후 학습과 테스트 등 세 단계 스케일링을 수행하는 AI 데이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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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후 학습과 테스트 단

계 스케일링은 사전 학습과 달리 비교적 중단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사전 학습은 하나의 긴 작업으로 수행돼야 하지만, 사후 학습 및 테스트 

단계는 부하 이전(load shifting)이 쉽기 때문에 AI 기업은 전력 수요 반

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즉, 특정 시간대에 데이터센터를 다른 지

역으로 전환하거나 CPU/GPU의 클럭 속도(clock speed, 프로세서가 초

당 연산 사이클을 수행하는 횟수)를 낮춰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36  이처럼 전력 부하를 유연하게 운영하면 전력망 안정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37 

또한 AI 학습 및 추론 작업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보다 고르게 분산될 수 있다. 이는 전

력 수요를 분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4. AI 데이터센터의 반도체칩

일각에서는 AI 칩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모델 

사전 학습에는 HBM 결합 고성능 GPU에 수만 달러를 지출해야 했지만, 

컴퓨팅의 비중이 추론으로 이동하면 HBM이 적게 들어가 더 저렴한 추

론 최적화 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체가 아니라 병행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론 

전용 또는 추론 최적화 칩 시장은 상당한 성장을 보이겠지만, 동시에 기

초 모델 사전 학습, 사후 학습,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 등 훈련과 추론이 혼

합된 연산에 가장 적합한 칩은 여전히 HBM이 탑재된 대형·고성능·고전력 

GPU이다. 이들 칩의 가격은 개당 수만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첨단 공정 

웨이퍼 가격이 2026년에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

한 칩을 구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38 

5. 스마트폰·PC 등 소비자 및 기업용 디바이스의 엣지 AI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수억 대의 스마

트폰과 PC가 출하 및 판매되고 있다.39  NPU는 전용 칩이나 CPU 칩의 일

부로 탑재되어 AI 추론 작업을 적정 전력 소모 수준에서 처리하도록 최적

화된 장치로, 가격은 몇 달러에서 수십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NPU는 앞서 설명한 단일 추론(예: 이메일 내용을 요약해줘) 정도

를 처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그 이상의 고도화된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딜로이트는 2026년에 수행되는 거의 모든 AI 연산이 조만

간 완공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또는 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고성능 AI 서

버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AI 연산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주로 처리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적어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초고성장기인 

지금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기반의 비용 최적화 전략이 공급업체나 기

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과 

같은 고성능 기술은 대부분의 소비자용 사용 사례뿐 아니라 상당수의 엔

터프라이즈 온디바이스 활용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방식이다. 향

후 어느 시점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AI 연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2026년은 아직 이른 시기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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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한 AI 기업이 추론 능력을 갖추고 PC에서 로컬로 실행 가능한 생

성형 AI 모델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배터리 수명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많은 PC 사용자가 클라우드 대신 로컬 

실행을 선호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40 

6. 온프레미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엣지 AI

전 세계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고전력 GPU 및 HBM과 

이를 조율하는 특수 CPU 트레이는 사후 학습을 포함한 생성형 AI 컴퓨팅

을 온프레미스 기반 하이브리드 형태로 강화해 운영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비용, 지식재산(IP) 보호, 주권성, 복원력, 맞춤화 요구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	약 8개의 GPU(HBM·CPU 포함)가 탑재된 박스 한 대를  

30만~50만 달러에 구매해 일정 수준의 AI 학습 및 추론 수행41 

•	 최대 72개의 최첨단 GPU(HBM·CPU 포함)가 장착된 랙을 

300만~500만 달러에 도입해 더 높은 성능 확보42 

•	필요할 경우 수천만 달러 규모로 여러 랙을 동시에 구축해 대

규모 연산 처리43 

딜로이트는 2026년 이러한 온프레미스 기반 하이브리드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7. 로봇·드론·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되는 엣지 AI

2026년 기준 관련 시장은 아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실시간(on-

device) 추론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사용 사례가 있다. 해당 사례는 드론

과 로봇부터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칩 또한 매우 다양하다. 드론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단순한 저전력 AI 추

론 칩을 탑재하고 있으며,44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GPU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고성능 GPU 기반 칩 솔루션이 탑

재된다.45  이러한 비(非)공장 기반 AI 시장 규모는 2026년에도 50억 달

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46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면 

2030년 이후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47 

인류의 AI 역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려는 지속적

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여름 기준 AI 연산 수요와 사전 학습, 사후 

학습, 테스트 단계 스케일링, 추론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엔터프라

이즈 온프레미스 솔루션,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48  향후 어느 시점에는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가 등장해, 개선된 AI 

모델이 더 저렴한 칩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더 적은 데이터센터와 더 

적은 전력으로도 동일한 성능을 낼 것이다. 하지만 아직 AI 초기에 해당하

는 2026년에는 급증하는 AI 컴퓨팅 수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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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경쟁의 본질이 된다

Korean Perspectives 

생성형 AI 경쟁의 핵심은 더 이상 어떤 LLM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다. 
이제 승부를 가르는 기준은 AI 연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 즉 컴퓨팅 인프라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I 
연산의 중심이 모델 학습에서 실제 서비스 과정의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사후 학습과 테스트 단계에서의 연산 증가, 그리고 이용자 수 
급증으로 전체 연산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장기간 이어질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추론 최적화 칩의 부상은 고성능 GPU 중심 구조를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후 학습과 장시간 사고(long thinking)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HBM이 결합된 고성능·고전력 GPU와 추론 전용 칩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이 환경에서 경쟁의 핵심은 
단일 칩의 성능이 아니라, 워크로드별로 최적화된 칩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 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위상은 독보적이다. 현재 글로벌 
AI 연산 구조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목은 연산 로직이 아니라 메모리 
대역폭과 전력 효율, 즉 HBM이다. SK하이닉스는 HBM3·HBM3E 

세대에서 기술, 수율, 양산 타이밍을 동시에 선점하며, 글로벌 AI 가속기 
로드맵의 핵심 병목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오늘날 GPU 출하량과 AI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는 곧 SK하이닉스의 
HBM 공급 안정성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다. 이는 SK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AI 연산 구조와 속도를 규정하는 기준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역시 이 경쟁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HBM을 포함한 메모리 역량에 더해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결합 
한 수직 통합 전략을 통해, AI 반도체 경쟁을 단품이 아닌 시스템 레벨 
경쟁으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자체 GPU 개발 시도와 함께, 리벨리 
언스 등 AI 추론 특화 칩을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메모리·패키징·연산 보조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센터 역시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AI 경쟁의 인프라 전장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AI 
팩토리는 전력, 냉각, 랙 밀도, 입지 전략까지 포함한 국가 단위 산업 
이슈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 기업의 
경계는 빠르게 흐려지고 있다. 특히 HBM을 중심으로 한 고집적 AI 서버 
구조는 반도체, 서버,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경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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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에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섰다. 
SK하이닉스는 AI 연산 병목을 통제하는 필수 공급자로서, 삼성전자는 
시스템 확장 플레이어로서, 한국 반도체 생태계는 이미 AI 연산 인프라 
의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고 있다. 

앞으로의 경쟁은 이 우위를 어떻게 시스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까지 확장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승부는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연산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느냐에서 갈릴 것이다.

최호계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T Industry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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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공급망과 주권의 재편, 

새로운 경쟁 전선 형성

AI 인프라 시대의 도래와 산업 질서의 재편

Part

02
6장  AI 칩을 둘러싼 무역 통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7장  기술 주권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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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칩을 둘러싼 무역 통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칩을 둘러싼 무역 통제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조적으로 재

편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경쟁의 핵심은 기술 혁신 자체보다 ‘누가 

설계·제조·패키징·운영을 통제하느냐’로 이동할 것이다.

6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AI 칩을 둘러싼 통제·무역장벽 강화

•	 반도체는 단순 시장 재화에서 국가 안보·경제·과학 경쟁력의 전략 자산으로 
전환

•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장벽 강화로 공급망이 효율 중심에서 통제·회복력 
중심으로 재편

•	 AI 칩 혁신이 세계 경제, 국가 안보, 과학 발전에 연쇄적 영향

수출통제로 재편되는 반도체 생태계

•	 EDA, PDK, 파운드리 IP, AI 모델 웨이트까지 통제 범위가 설계 단계로 확장

•	 EUV, 정밀 식각, 광학 부품, 특수가스, 핵심 광물 등 새로운 규제 대상 등장

•	 첨단 패키징(HBM, 칩렛, 이종 아키텍처)이 지정학적 병목 지점으로 부상

글로벌 공급망이 단일 최적화 구조에서 블록화된 다중 체계로 전환

•	 (미국·유럽·동맹국)첨단 노드 리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 가속

•	 (중국)첨단 공정 제약 속 DUV·우회 기술·국산 스택 강화

•	 (인도·동남아) 조립·테스트·패키징 대체 허브로 부상

핵심 시사점과 기업 전략

•	 완전 자립은 불가능, 기술 주권 경쟁의 본질은 AI 인프라 통제력 확보

•	 공급망 회복력은 기술·소프트웨어·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역량으로 재정의

•	 기업은 전공정–후공정–설계–소프트웨어 전 구간의 스트레스 테스트 필요

•	 대체 조달, 지역 분산, 규제 대응, 신뢰 가능한 국가 간 협력 채널 확보 필수



114 115Part 2  기술 공급망과 주권의 재편, 새로운 경쟁 전선 형성 06  AI 칩을 둘러싼 무역 통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TMT Predictions 2026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장벽 강화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이

는 AI 칩 혁신부터 세계 경제, 국가 안보, 과학 발전 등 전방위로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AI 칩 생산을 위한 첨단 공정과 소재는 특정 지역에 몰

려 있는 소수 공급업체에 크게 의존하는데, 각국 정부는 이들의 지배력

에 대응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도 차세대 AI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

터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불안정한 공급망 

여건을 타개해야만 했다. 지금은 리스크가 더 커졌다.

딜로이트는 식각(etching, 회로 형성 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공

정)과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반도체 트랜지스터에서 게이트가 채널

을 사방에서 둘러싸는 구조) 트랜지스터 같은 전공정 및 후공정 칩 제

조, 전자설계자동화(EDA), 첨단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

구 등 반도체 기술이 2026년 반도체 공급망을 한층 옥죄는 병목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코패키징 도구 등 다양한 핵심 기술에 최소 300억 달러가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기술 역시 무역 장벽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AI 칩 시장 규모

는 무려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기술이 글로벌 반

도체 공급망의 핵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2 

차세대 AI 핵심 칩 기술에 대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딜로이트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반도체 콘텐츠 분석에 따르면, 상호의

존성이 매우 높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속에서 각국은 생성형 AI, 고성

능 컴퓨팅, 자율 시스템에 필수적인 AI 칩과 하드웨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3  따라서 2025~2026년에는 2~3년 전

과 비교해 수출 통제와 기타 무역 제한이 반도체 장비, 소재, 소프트웨

어, 설계 도구, 다양한 종류의 칩, 패키징 및 조립 장비 등에 훨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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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과 유럽, 2025~2026년 다양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무역통제 확대

2019년

2023년 3월

2024년 4월

2024년 9월

2024년 12월

2025년 1월

2025년 5월

2026년 ~

EUV 노광 장비

첨단 증착 장비 / 침지식(immersion)1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EUV 마스크 / EUV 펠리클(pellicle)2 / EUV 마스크·펠리클 제조용 장비 및 구성품

· GAAFET / 양자컴퓨팅 / 적층(additive) 제조 / 추가 첨단 반도체 소자에 관련된 
장비·부품·소프트웨어

· 첨단 노드 칩 생산용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식각, 증착, 노광, 이온 주입, 어닐링
(annealing)3, 계측·검사, 세정 장비 등 포함)*

· 첨단 노드에서 칩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도구 3종*
· HBM

· 특정 첨단 폐쇄형 이중용도 AI 모델의 모델 웨이트(model weight)4 
· 첨단 컴퓨팅 IC를 중심으로 파운드리와 OSAT가 준수해야 하는 추가 실사 및  
공시 의무

· 첨단 AI 칩을 사용, 라이선스 판매,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강화된 글로벌 실사 요건

수출통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영역
· AI 칩과 관련된 파운드리 IP 라이브러리, 공정 설계 키트(PDK), 성능 테스트 산출물 
· 제품 검증 및 모델 파인튜닝에 사용되는 평가용 하드웨어
· 첨단 식각 장비 및 관련 광학 도구
· 칩 장비 구성품과 공정 장비의 적격성 평가 및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
· 칩렛(chiplet)5 기반 코패키징, 사이트간 배치, 설계 도구 전반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

참조: 2025년 자료는 2025년 10월 8일 기준으로 취합
1. 침지식(immersion):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액체를 사용해 해상도를 높이는 미세 공정 기술
2. EUV 펠리클(pellicle): 포토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하는 초박막 보호막
3. 어닐링(annealing): 가열·냉각을 통해 반도체 특성을 개선하는 열처리 공정
4. 모델 웨이트(model weight): 내부 저장한 파라미터 값
5. 칩렛(chiplet): 이종칩·기능 모듈을 단일 패키지에 결합
출처: Deloitte analysis. Data for 2019 to 2025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from publicly 
available sources including documents and announcements published on the sites of Federal 
Register and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2026 information based on conversations 
and forward-looking insights gathered from industry subject matter specialist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merce strengthens export controls to restrict China’s capability 
to produce advanced semiconductors for military applications, *U.S. Department of 
Commerce, December 2, 2024.

AI 시스템의 성능은 첨단 AI 로직 설계, 최첨단 전공정 노드 제조, 고도

화된 패키징 등 전 세계에 분산된 몇 가지 제한적 기술 스택에 좌우된

다. 이러한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기제조업체(IDM), 파운드

리, 장비 제조사, 설계 업체, 반도체 후공정(OSAT) 업체, 시스템 통합사, 

외부 유통 파트너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간 협력이 필요하다.4 

수출통제, 첨단 AI 로직 설계의 미래 재정립

미국은 2024~2025년 여러 핵심 반도체 기술, 특히 EDA 도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5  첨단 AI 가속기 

개발에 필수인 EDA 공정은 설계 로직, 칩 레이아웃과 배치, 시뮬레이션, 

AI 기반 설계, 검증, 통합 워크플로 등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게이트올어라운드 FET(GAA field-effect tran 

sistor, 채널을 게이트가 360도 둘러싸는 구조의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개발된 칩에 무역제한이 있었다.6 GAAFET은 5나노미터(nm) 

이하, 3nm 이하 로직 설계를 위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로, 연산 집

약적 생성형 AI 워크로드에 필요한 성능 및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역할

을 한다. 2024년 12월, 미국은 첨단 컴퓨팅 노드의 개발과 설계를 지원

하는 소프트웨어와 도구까지 포함하도록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했다.7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더 넓은 EDA 생태계와 파운드리 파트너에도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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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이후의 전망

GAAFET 기반 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주요 노드에서 GAAFET 공정 

설계 키트(PDK)를 사용하는 미국 비동맹국의 파운드리는 검증을 위해 

EDA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확보하지 못하는 특

정 지역의 파운드리는 비효율적인 구식 노드를 적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국내 EDA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이는 제품 개발 

주기를 늘리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한 추가 규제와 AI 모델 웨이트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인해 특히 

중국 고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하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다.8  AI 모델과 해당 웨이트의 규모 및 품질은 칩 설계에 활

용되는 AI 기반 EDA 도구의 성능에 점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9 

딜로이트는 2026년까지 EDA 및 로직 설계 업체들이 이러한 규제의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파운드리의 지식재산(IP) 라이브러리, 

PDK, AI 가속기와 연관된 성능 테스트 결과와 관련해, 적용 대상 기업·지

역·사용 목적에 대한 더 강화된 검증과 세부적인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

해야 할 것이다. 제품 검증과 모델 파인튜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평가용 하드웨어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10  따라서 

AI 하드웨어 공동 설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간 협

력 경로를 마련하거나, 워크플로를 재구축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모델 

웨이트는 미국 또는 동맹국의 안전한 IT 인프라 내에 보관하되, 파운드리 

파트너가 원격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11

 

AI 시스템용 최첨단 전공정 노드 제조에서 발생하는 병목

미국과 네덜란드는 최첨단 공정 노드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

주되는 EUV 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지속하고 있다.12  미국은 EUV 장비

를 국내에서 생산하지는 않지만, 기술 및 국가 안보를 위해 네덜란드 등 

동맹국과의 수출통제 공조를 통해 어떤 국가가 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 반도체 장비 업

체들을 지원해 멀티 패터닝(multiple patterning)* 기법을 적용한 심자

외선(DUV) 기술을 커스터마이징함으로써 노광 장비 개발을 추진해왔

다.13  이러한 방식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속도가 훨씬 느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된다.14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정교한 AI 아키

텍처를 구현하는 데 필수인 정밀 식각용 도구에 대해서도 추가 수출 규

제를 가하고 있다.15 

* 멀티 패터닝(multiple patterning)은 단일 노광 공정으로는 구현이 어려운 초미세 선폭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레이어를 여러 번 분할하여 노광·식각하는 반도체 미세화 기법을 의미한
다. 광학 해상도의 물리적 한계를 공정 반복과 패턴 분해를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EUV 전
후 핵심적인 미세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6년 이후의 전망

첨단 식각 기술은 5nm 이하 노드에서 최첨단 AI 칩을 제조하는 핵심 

기술이다. 칩 산업은 가장 최신 AI 칩의 미세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더

블(double)·쿼드러플(quadruple)·스페이서(spacer) 패터닝*을 활용한

다.16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 개발된 식각 공정 장비뿐 아니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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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각 기술 IP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설계 및 제조된 장비와 도구 역시 

2026년에 새로운 병목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웨이퍼 제

조 장비의 핵심 구성품이자 웨이퍼에 인쇄될 패턴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광학 부품(렌즈, 미러 등)과 레티클(포토마스크 등)과 같은 구성 요소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더블(double)·쿼드러플(quadruple)·스페이서(spacer) 패터닝은 한 번의 노광으로는 구
현할 수 없는 미세 선폭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층을 두 번, 네 번에 나누거나 측면 복제로 패터
닝하는 공정 기법이다. 노광 해상도의 물리적 한계를 공정 반복과 자기정렬 구조를 통해 극복
하는 미세화 핵심 기술군이다. 이들 기법은 모두 멀티 패터닝의 하위 개념이지만, 정렬 방식과 
공정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더불어, 첨단 공정의 필수 소재인 실란(silane)이나 불소 계열 파생물 

등 특수가스,17 갈륨(gallium), 게르마늄(germanium), 안티모니(anti- 

mony) 등 핵심 광물18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또 다른 마찰 지점이 

되고 있다.

전공정 장비, 부품, 소재 전반이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2026년부

터 수 년간 미국, 대만, 한국에서 5nm 이하 및 3nm 이하 제품의 생산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멀티 패터닝 우회 기술을 적

용한 성숙 단계의 DUV 기술에 계속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지역 단위로 전공정 웨이퍼 제

조 관련 설비투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장비 제조사, 부품 공급업체, 파

운드리는 2024~2025년에 비해 자격 인증, 업그레이드, 설치 주기가 길

어질 수 있다. 또한 칩 설계 기업들이 중국 등 미국 비동맹 국가에서 증

가하는 생성형 AI 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디피처링(defeaturing, 사양 

제한) 또는 단계적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AI XPU(X processing unit, 성

능 AI 칩의 성능을 축소한 통합형 AI 가속기)나 지역 중심의 공정 라이브

러리를 개발함에 따라, 전공정 장비 업체의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역통제,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 생태계 재편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전략적 수출 통제 또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고밀도 칩 적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생성

형 AI 칩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간주되는 계측 및 검사 장비에 대해 수

출제한을 적용하고 있다.19,20,21  또한 측정 및 검사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칩 장비(식각, 증착, 노광,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검사, 세정 장비)는 첨

단 AI 칩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요국의 수출규

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22  해당 기술은 민간과 군용으로 모

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이중 용도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향후에도 추가 무역통제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이후의 전망

딜로이트가 ‘2024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전망’에서 강조했듯, 칩

렛과 이종 아키텍처(heterogeneous architecture)*는 고성능 컴퓨팅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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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를 감당할 수 있는 생성형 AI 칩의 패키징 모델로 빠르게 부상

하고 있다.23  그러나 다양한 지역의 여러 벤더로부터 다이(die, 회로 패턴 

단위)와 부품을 조달해 패키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복잡성이 발생해, 

2026년 주요 지정학적 병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칩렛 기반 솔루

션의 연간 매출은 2026년에 약 1,000억~1,1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24

 
* 이종 아키텍처(heterogeneous architecture)는 서로 다른 연산 특성·명령어 구조·성능 
특성을 가진 복수의 컴퓨팅 자원(CPU, GPU, NPU, FPGA, ASIC 등)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결합·활용하는 설계 방식을 의미한다.

HBM은 범용 처리에 최적화된 단일 아키텍처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워

크로드 특성에 맞는 최적의 연산 엔진을 병렬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 목적

이다. 이 때문에 HBM은 생성형 AI의 학습 및 추론 워크로드에 필수 요소

로 자리 잡았다. 2025년 중반 기준으로 HBM 코패키징은 작업이 이뤄지

는 지역의 식별 등 관련 정보가 한층 엄격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25  그 

결과, 조립·테스트·패키징에 참여하는 반도체 기업은 추가 정보 공개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요구되는 정보에는 패키징에 참여하는 OSAT 업

체 또는 후공정 제조업체의 명시, 시스템이 코패키징되는 지역, 중간제

품 또는 완제품의 배송 국가, 관련 성능 임계치에 대한 상세 정보 등이 포

함될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새로운 제품의 적시 출시를 위해 효과적 후공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HBM, 로직, 고속 I/O(input/output) 등 코패키징 작업이 이뤄지는 지

역에 대한 라우팅(routing) 및 문서화 요건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전공정 웨이퍼 팹의 생산 일정과 EDA 벤더의 설계 승인에서부터 최종 

고객인 ODM·OEM의 제품 출시 시점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

계가 첨단 패키징 공정 관련 승인과 절차 속도에 더욱 크게 좌우될 전망

이다. 따라서 패키징 벤더나 OSAT 측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수율 램

프업(ramp-up, 생산량 확대)과 튜닝(tuning, 수율 목표 달성을 위한 기

술적 최적화 과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리쇼어링

(re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같이 우호국으로 시설을 

이전하는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2026년부터 수 년간 여러 지역에서 계획된 AI 데이터센

터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 기

업,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이 2026년에 약 5,000억 달러, 2028년에는 1조 

달러 규모를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26  이 중 칩 솔루션

이 전체 지출의 약 50~60%를 차지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시장 확대 속도

를 고려하면, 공급망 교란은 향후 3년 동안 수백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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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도체 공급망의 시험대: 반도체·AI 생태계의 단절과 

새로운 질서 형성

1.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사활 거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엄격한 수출통제와 다양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제한으

로 중국은 최첨단 AI 칩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들

이 중국의 7nm 이하, 5nm 이하 공정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

단에 국내 반도체 혁신을 가속화했다. 한편 중국 외 지역의 칩 제조업체

들은 2025년 3nm와 2nm에서 2026~2027년에는 1.8nm로 전진하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27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회 전략을 택한 중국은 전공정 제조뿐 아

니라 칩 설계와 첨단 패키징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다양한 영역을 

탐색할 가능성이 있다.28  구식 노드를 활용해 정교한 칩을 제작하면 첨

단 패키징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패키징 시스템이 최첨

단 AI 칩 수준의 성능을 내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통제와 점검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2. 주권 기술 스택 구축 경쟁 가속화되며 새로운 지역 질서 형성

기술 주권은 각국이 디지털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통제, 규제하려는 

지향점을 의미한다.29  AI는 향후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

심 동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AI 생태계가 더욱 주

목받고 있다. 각 국가와 지역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의도치 않게 기술 

주도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긴박감은 첨단 AI 역

량이 현재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증폭

되고 있다. 또한 고급 칩 제조의 리쇼어링을 가속화하는 미국과 유럽이 

2026년부터 수 년간 국내뿐 아니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가

에 첨단 조립 및 테스트 허브를 대안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할 가능성이 크다.30 

3. 반도체 산업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은 자체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공급

망 전 구간을 점검하고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

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31 

이를 위해 지역별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 조달 전략, 채널 파트너십에 대

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핵심 소재와 부품의 독립적 공급망 확보는 전략

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화 가속화와 규제 대응력 강화에 나

설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정학적 갈등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분절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칩이 회색시장을 통해 수출되는 위험, 기업의 제

품 및 공급망 모니터링·추적 역량 강화 압력 증가 등 다양한 도전과제

가 발생할 수 있다.

AI 추론 최적화 칩 시장은 2026년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첨단 컴퓨팅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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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버금가는 칩과 랙을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서버에 탑재되는 최첨단 

AI 칩에서 이뤄질 것이다.32  이로 인해 추론용 AI 칩과 관련한 인프라에 

새로운 수출통제와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도

체 산업 전반은 조달에서 유통까지 대체 공급망 옵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습에서 추론으로 AI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대규모 단일형

(monolithic) AI 학습용 GPU를 여러 개의 소형 GPU 슬라이스 또는 가

상 GPU 인스턴스로 재구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33 

한편 미국과 유럽 소재 디바이스 OEM들은 생산 및 조립 시설을 중국에

서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이전해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생

산 비용이 증대해 소비자 테크 제품의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 반

도체 기업은 민첩성과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고, 2026년 이후 변화하는 

무역 구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핵심 물류 경로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대안적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 긴장이 글로벌 제휴와 채널 파트너십을 재편하면서, 반도체 산업

의 회복력은 2026년을 앞두고 전례 없는 시험대에 서 있다. 글로벌 칩 

공급망은 상호 연결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공급망 회복력 강

화를 위해 업계 여러 이해관계자의 선제적 협력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

다 절실하다.

동맹과 통제의 시대, 
AI 연산의 병목을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Korean Perspectives 

AI 칩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 통제 강화와 공급망 재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시장 재화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과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망 역시 비용과 
효율 중심에서 통제와 동맹, 컴플라이언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고성능 컴퓨팅에 필수적인 첨단 공정, 장비, 소재, 
설계 도구가 소수 국가와 기업에 집중된 구조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무역 장벽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의 강점은 분명하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은 AI 연산 인프라의 핵심 병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은 
이 영역에서 이미 글로벌 생태계의 대체 불가능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은 기술 우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공정–
후공정–설계–검증에 이르는 엔드투엔드 공급망 전반에서 안정성과 
추적성, 규제 준수 능력을 갖춘 기업만이 실제 거래와 납품을 지속할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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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을 잘 보여준다.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AI 연산의 
구조적 병목을 선점하고, 기술 고도화와 생산 역량 확장을 통해 글로벌 
가속기 및 하이퍼스케일러 로드맵에 맞춘 안정적 공급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메모리 공급을 넘어, AI 서버와 
데이터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책임지는 생태계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HBM을 포함한 메모리 역량에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결합해,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전력·열·검증 조건을 시스템 단위로 
대응하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다. 메모리–로직–패키징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복잡해지는 AI 
연산 환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형 공급자로 포지셔닝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규제와 실사, 검증 요구가 강화되는 환경에서 고객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춰주는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두 기업의 사례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뛰어난 칩을 설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규제·검증·패키징·물류·보안까지 포함한 복합 조건을 충족하며 
끝까지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능 경쟁에서 공급 가능성(supply assurance) 경쟁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응은 기존 강점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AI 연산 인프라의 표준 경로에 한국 기술 스택을 고정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수출 통제와 

실사 요건을 반영하는 ‘규제 내재화’(compliance-by-design) 접근이 
필수적이며, EDA·PDK·IP·패키징 경로까지 포함한 공급망 가시성과 
추적성을 디지털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비용 
요소가 아니라, 실제 납품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HBM의 경쟁 우위를 메모리 단품에 국한하지 않고, 첨단 패키징과 
테스트·검증, 열·전력 설계까지 묶은 시스템 수준의 락인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 향후 공급 지연 리스크는 전공정뿐 아니라 OSAT, 계측·
검사, 패키징 승인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후공정 
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추론 중심으로 확장되는 AI 워크로드 환경에서는 성능 분할과 가상화, 
운영 최적화 등 소프트웨어 역량과 공급망 모니터링, 사이버보안 역량 
역시 반도체 경쟁력의 일부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

결국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 성능이나 공정 미세화만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가장 신뢰받는 방식으로, 가장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HBM과 제조 
역량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전략은 이러한 우위를 시스템형 
경쟁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승부는 단일 
제품의 우위를 반복하는 데 있지 않다. AI 연산 인프라의 표준 경로에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을 얼마나 깊이 고정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성과 
격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최호계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T Industry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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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주권 확보 경쟁

기술 주권 경쟁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누가 통제하느냐’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며, 완전 자립이 아닌 ‘통제 가능한 협력’이 새로운 표준

이 되고 있다.

7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기술 주권 경쟁 격화의 구조적 배경

•	 AI·클라우드·반도체·통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

•	 기술과 시장 논리가 안보·산업·주권 이슈로 성격 변화

•	 기술 주권 개념이 데이터에서 인프라 위치·소유·운영·거버넌스 전반으로 확장

AI가 촉발한 통제 경쟁

•	 2026년 이후 소버린 AI 컴퓨팅 투자 확대, 2030년까지 미·중 외 비중 증가

•	 AI는 경제·산업·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술로 부상

•	 컴퓨팅·데이터·모델이 소수 국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위기의식 확산

•	 다수 국가는 AI 인프라의 대외 의존을 전략적 리스크로 인식

기술 주권의 4대 투자 전선

•	 (클라우드) 소버린 클라우드 확산, 데이터·운영의 역내 통제 강화

•	 (AI 모델·데이터센터) AI 팩토리, 주권형 모델, 국가 단위 AI 역량 구축

•	 (반도체) 역내 생산·설계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	 (위성통신) 자체 위성 군집 조성으로 안보·연결성 확보

기술 주권 강화 효과, 한계, 그리고 기업의 과제

•	 기술 주권 강화는 산업 성장과 보안·회복탄력성을 높이지만, 규제 분절화·투자 
비효율·인재 이동성 저하·전력 부담을 초래

•	 AI·클라우드·반도체 전반에서 완전 자립은 한계가 있으며, 선별적 협력과 
동맹이 불가피

•	 글로벌 의존성 진단을 기반으로 멀티·소버린 클라우드 전략을 재정의하고, 
핵심 인재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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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지정학적 여건이 갈수록 복잡하고 불확실해지면서, 각국 정책

결정자들과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28년까지 전 세계 정부의 65%가 자국의 독립

성을 강화하고 역외 규제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 주

권 요건을 도입할 것”이라고 추정했다.1 

기술 주권은 클라우드, 양자 컴퓨팅, AI, 반도체, 디지털 통신 인프라 등 

디지털 기술을 자국이 직접 개발·통제·규제·펀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한다.2  이 개념은 데이터 흐름과 더불어 관련 시설의 물리적 위치, 소유·

운영·거버넌스 주체, 인프라를 구성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대한 지리적·법적·규제적 요건을 포함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열의를 보였지

만, 2026년부터 더욱 경쟁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

후 10년 동안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모델, 커넥티비

티(connectivity, 연결성), 위성 통신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유입될 전망

이다.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된 만큼 어떤 국가도 완전한 기술 주권을 달

세계 각국이 자국의 독자 기술 및 AI 인프라 구축 경쟁, 즉 기술 주권(tech 

sovereignty)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어떤 함의를 가지며, 글

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성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다수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 주

권을 원하고 있다.

특히 AI는 향후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

되기 때문에, 현재 관련 생태계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컴퓨팅 파

워를 포함한 첨단 AI 역량이 현재 극소수의 국가와 기업에 의해 통제되

고 있어 기술 주권을 둘러싼 긴박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공 AI 컴퓨팅 시설이 단 34개국에 몰려 있으며, 이 중 학습 수준

의 컴퓨팅 역량을 확보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소수 해

외 기업이 통제하는 클라우드 또는 칩 인프라에 의존한다.3  또한 전 세

계 AI 컴퓨팅의 90%가 미국과 중국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딜로이트는 2026년에 더 많은 국가가 AI 컴퓨팅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

이며, 소버린 AI(sovereign AI) 컴퓨팅 파워 구축에 1,000억 달러 이상

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다.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 이외 지역 기업들

이 관리하는 AI 컴퓨팅의 비중은 현재 전 세계 용량의 10%에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시사하듯, AI 및 가속 컴퓨팅 플

랫폼 기업인 엔비디아(NVIDIA)는 소버린 데이터센터 시장에 공급할 AI 

칩 판매액이 2025년 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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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권 경쟁, 대(大)유럽이 주도

유럽연합(EU)은 2024년 9월 유럽 경제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

기 위한 권고안을 담은 일명 ‘드라기 보고서’(Draghi report)를 공개했

다.6  보고서에는 EU의 역내 기술 부문의 발전 방안과 혁신 및 기술 채택, 

근로자 생산성 개선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200개 이상의 유럽 기업과 기관에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 조치

를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유로스택 이니셔티브(EuroStack Initiative)

의 발판 역할을 했다.7  해당 이니셔티브가 촉구한 조치에는 유럽산 제

품 구매 확대, 기존 자산의 통합 및 활용 효율성 개선, 연구·개발보다 제

품화에 주력, 충분한 자본 확보, 유럽 클라우드 사용자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술 주권 담당 커미셔너’(Com-

missioner for Technology Sovereignty)라는 별도 직책을 수립해 이

러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EU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디

지털서비스법(DSA), AI법(AI Act) 등 여러 규제 체계를 통해 강조해온 

EU의 철학·가치·원칙을 가장 잘 구현하는 해법으로, 주권 기반 기술 솔

루션을 지향해온 오랜 역사와도 맞닿아 있다.

다만 초기의 열기와 기대는 2025년 초부터 다소 시들해진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최근 발표된 EU 국제 디지털 전략(EU International Digital 

Strategy)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전략은 AI·반도체·양자컴퓨팅·사이

버보안 분야에서 타국과의 협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8  이처럼 최적의 

전략적 접근법이 무엇이냐는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향후 5

년 동안 유럽 클라우드 컴퓨팅, AI 데이터센터 및 관련 기업, 반도체, 위

성 통신 분야에 공공·민간을 합쳐 1,000억 유로가 넘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 클라우드 컴퓨팅

유럽 현지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9  따라서 이들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본

격적으로 경쟁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

요하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특화된 형

태로 자사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화해 제공하는 것이다. 아마존

웹서비스(AWS)는 독일에 유럽 주권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 약 80

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객이 데이

터를 EU 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며, EU 시민이 운

영·관리·보안·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10  마이크

로소프트(MS) 또한 유럽 AI,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회복탄력성, 경

제 경쟁력 등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소버린 클라우

드(Microsoft Sovereign Cloud) 플랫폼과 솔루션 계획을 내놓았다.11

 

2.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전반적인 AI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니

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AI 대륙 행동 계획’(AI Con-

tinent Action Plan)은 유럽 내 기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팩토리와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고, 인베스트AI(InvestAI)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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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이 프로그램은 최대 다

섯 곳의 새로운 AI 기가팩토리 설립을 위해 2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

이며, 이를 통해 ‘주권 프런티어 모델’로 불리는 첨단 AI 모델 개발이 가

능해질 전망이다. ‘AI 대륙 행동 계획’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접

근성 강화, AI 애플리케이션 활용 확대, 인재 및 역량 개발 촉진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와 퍼플렉시티(Perplexi-

ty)가 협력해 오픈소스 기반의 현지화된 AI 모델을 학습 및 보급하기 위

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13  또한 엔비디아는 MGX, 미스트랄AI(Mistral 

AI) 등 AI 투자사들과 함께 2028년까지 총 85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최

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14  영국

은 ‘스타게이트 UK’(Stargate UK)라는 단계적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 

전역의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15 

3. 반도체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더 많은 반도체 제조 역량을 역내 유치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현지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유럽 기업

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2023년 

‘EU 반도체법’(Chips Act)을 제정해 소규모 시험 생산 라인과 공동 설계 

플랫폼뿐 아니라 역량 센터(competency center), 양자 칩 관련 자원에 

2030년까지 총 43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16  이미 상업적 투자도 

활발히 추진되며, 핀펫(FinFET,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파운드리, 스마

트 파워 팹(smart power fab, 스마트 전력반도체 공장), 실리콘 카바이

드(SiC) 칩 제조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17 

4. 위성 통신

유럽의 또 다른 핵심 이니셔티브는 역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군·정부·상업용 목적에 필요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보

장하기 위해 자체 위성 통신 콘스텔레이션(constellation, 군집)을 구축

하는 것이다. 현재 아이리스2(IRIS², Infrastructure for Resilience, In-

terconnectivity and Security Satellite) 콘스텔레이션과 유텔샛 원웹

(Eutelsat OneWeb) 등 두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아이리

스2는 약 110억 유로의 비용을 들여 여러 궤도에 약 300기의 위성을 배

치할 예정이며,18 유텔샛은 현재 630기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원웹 저궤

도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 및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노력을 펼치

고 있다.19  유텔샛은 최근 해당 프로젝트에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20  그러나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점점 

혼잡해지는 상황에서, 두 프로젝트가 기존 서비스에 실질적인 대항마로 

개발되고 유럽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1  실제로 아이리스2

의 완공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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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외 지역의 기술주권 확보 움직임

유럽이 기술주권 경쟁을 적극 주도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지역도 다

음과 같이 고유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주권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AI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한국은 자국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소버린 AI 역량을 구축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2  일례로 카카오는 새로운 맞춤형 디

지털 서비스를 위해 오픈AI(OpenAI)와 협력하고 있다.23  또한 

SK그룹은 국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2029년까지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한국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공동 구축한다고 발표했다.24 

•	일본은 국내 AI 역량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래피더스(Rapidus)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래피더스는 일본 

정부와 일본 주요 8개 기업이 출자한 신규 반도체 기업으로 2

나노미터(nm)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정

부는 2030년까지 총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계획

하고 있다.25 

•	아프리카 최초의 AI 팩토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 IT 기업인 카

사바 테크놀로지스(Cassava Technologies)의 데이터센터 시

설에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추후 이집트·케냐·모로코·나이지리아 등 다른 국가로

도 확장될 계획이다.26 

•	인도는 기술 스택 전 계층에서 자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디아 반도체 미션(India Semiconductor Mission)과 인디아

AI(IndiaAI)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 관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27  다만 인도는 제한적 컴퓨트 접근성, 다양한 언

어 지원 필요성, 고품질 학습 데이터 부족 등 AI 모델 개발을 가

로막는 고유한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28  한편 인도 정부의 

개방형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인 인디아 스택(India Stack) 구

축을 통해 확보한 강력한 디지털 역량은 해외에 수출해 새로운 

경쟁적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29 

•	캐나다 정부의 소버린 AI 컴퓨팅 역량 확보 전략은 민간 투자 

확대, 공공 인프라 개선, 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

고 있다.30  캐나다 정부는 국내 AI 기업 코히어(Cohere)와 파

트너십을 맺고 캐나다의 전반적 기술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31  또한 텔러스(TELUS), 사스크텔(SaskTel), 벨

(Bell) 등 여러 캐나다 통신사가 소버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32 

•	중동에서는 다수의 국가가 소버린 클라우드와 AI 데이터센터

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그 중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의 1기가와트(GW)급 AI 클러스터 ‘스타게이트 UAE’(Stargate 

UA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33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는 2025년 휴메인(HUMAIN)이라는 신규 회사를 설립해 

AWS 및 엔비디아 등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엔드투엔드(E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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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34  이와 관련해 약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이미 발표됐다.35 

기술주권 강화의 장단점

예상대로 대부분의 국가가 가까운 시일 내 강력한 기술 주권 정책과 프

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각국이 기술 역량 전반을 더 

강하게 통제하게 될 경우 다양한 잠재적 이익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더 

높은 세수와 민간 자본 투자 확대, 자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 제공, 자

국 테크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 등이 있다. 더 높은 자립성을 확보하면 

전반적인 회복탄력성이 강화되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 개선되며, 외

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받게 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또한 AI의 경우, 

기초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되면 자국의 언어와 관습, 데이터세트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	투자 흐름의 변화: 해외 직접 투자(FDI), 인수합병(M&A), 합작

투자(JV) 진행 시 더 많은 조건과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벤처 투자자들이 글로벌 기회보다 국가 전략적 이익을 우

선시할 가능성은 요원하기 때문에,36  벤처캐피털 투자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	분절화 심화: 폐쇄적 제로섬 방식의 접근은 협력 수준을 낮추고 

국제 관계를 약화시키며 학술 파트너십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

가간 데이터 흐름과 독점적 통신 인프라는 더욱 제한될 가능성

이 있고, 새로운 표준과 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

•	인력 이동성 제한: 각국이 자국 기술 역량을 강조할수록 고숙련 

인재의 글로벌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AI, 사이버보안, 칩 

설계와 같이 핵심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국가

별로 광범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대규모로 확

대해야 할 수 있다.37 

•	환경적 영향: 팹·연구소·데이터센터 및 관련 인프라 건설이 크

게 증가하면 상당한 자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가의 

전력망은 이미 최대치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고, 신규 데이터센

터는 수천 메가와트(M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력 공급을 두고 주거용 전력 수요와 경쟁할 수 있다.38  또한 환

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저탄소·무탄소 전력원을 확보하는 것

도 큰 과제다.39 

•	새로운 파트너십 필요성 증대: 모든 국가가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수행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

한 양자 협력, 지역 프레임워크, 비전통적 기술 동맹이 더욱 증

가할 수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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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설비 위험: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기초 AI 모델에는 한계

가 있다. 2028년까지 전 세계 AI 인프라에 약 3조 달러의 설

비투자가 예상되는데, 이처럼 막대한 투자가 모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41  장기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으

며, 새로운 기술 혁신이 현재의 접근 방식 일부를 무용하게 만

들 수도 있다.42 

기술주권 경쟁의 가속화: 지정학·규제·투자 전선의 재편

기술주권을 둘러싼 경쟁은 2026년에도 더 치열한 논쟁, 정부의 추가 조

치, 투자 활동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술주권 경쟁의 동기와 그에 따

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기

술주권에 국가와 지역 블록의 미래 번영이 걸려 있다고 믿는 만큼, 이미 

행동은 시작됐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	글로벌 의존성 점검: 데이터 흐름, 퍼블릭 클라우드, 공급업체, 

공급망, 금융, 규제 등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는 모든 핵심 요인

을 파악하고 평가하라. 최대한 글로벌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협력을 강화하라. 또한 기업의 

글로벌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규제 복잡성 대비: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하라. 데

이터 현지화, 사이버보안, M&A, 자본 흐름에 관한 새로운 규제

가 등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지 

파악하고 시나리오 플랜을 수립하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다.

•	클라우드 전략 재점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간의 균형을 재검토하라. 회복탄력성과 규제 준수를 높이기 위

해 멀티클라우드 또는 소버린 클라우드 모델을 고려하라. 환경 

전반에서 이동성, 상호운용성, 통제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

급업체가 데이터 저장·처리·전송을 위한 자동 규제 준수 기능

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학적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	인재 회복탄력성 강화: 핵심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에 실패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파악하라. 대체 인력 확

보 전략을 개발하고, 정부의 인력 개발 프로그램과 대학 파트너

십을 활용해 전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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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주권 경쟁 속에 한국 산업의 선택,
자립이 아닌 통제 가능한 협력 확보

Korean Perspectives 

기술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AI·클라우드·
반도체 등 디지털 인프라는 더 이상 효율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기술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과 데이터, 인재 이동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SK, 네이버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SK텔레콤, 
KT, 카카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 역시 과학기술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 소버린 
AI 개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향후 5천억 이상의 예산과 
인력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단일 기업 차원의 기술 확보를 넘어, 
인프라·모델·법제를 동시에 구축하려는 산업 차원의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주권 경쟁이 요구하는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AI 컴퓨팅 
역량을 둘러싼 경쟁은 데이터의 위치와 소유권, 운영과 거버넌스, 
보안과 규제 준수 문제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데이터 현지화 요구, AI·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이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와 안정적인 운영 인프라 확보라는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산업이 현재 역량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완전한 기술 
자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핵심 영역에서의 최소한의 자립성과 
통제력 확보는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기술 생태계는 상호 고도로 연결돼 
있어 고립된 형태의 독립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주권 경쟁의 본질은 ‘완전한 자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이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있다.

유럽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 글로벌 협력과 자립 전략을 병행하는 
균형 감각 역시 필수적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되, 글로벌 기술 흐름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선별적 협력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의미 있는 규모와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기술 주권 경쟁은 규제, 데이터, 인재, 환경 이슈가 결합된 복합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와 사이버보안, 인재 
이동성 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환경 부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술 투자는 오히려 새로운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대응과 준법 체계를 사후 대응이 아닌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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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구조적인 변화는 국내 산업과 기업에게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요구한다. 먼저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력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효율적 
운영 기술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독립적 데이터세트 구축과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그리고 미국·중국 중심 구조를 넘어 유럽, 동남아, 인도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수적이다.

결국 기술 주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한국 산업과 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한 폐쇄적 전략이 아니라,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속에서 
확장하는 것이다. 인프라·모델·법제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민관 협력과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복합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 기술 주권은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호계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T Industry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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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산업의 주의력 경제 시대, 

서사·신뢰·플랫폼의 재구성

AI 인프라 시대의 도래와 산업 질서의 재편

Part

03
8장    공영방송, 생존전략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 선택

9장    숏폼이 촉발한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혁신과 플랫폼 신뢰 위기

11장   영상 팟캐스트, 위협적인 글로벌 미디어·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10장  생성형 AI 영상이 불러온 콘텐츠 제작 환경의 혁신과 소셜 플랫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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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생존전략으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와 협력 선택

전통 TV 시청 감소와 글로벌 플랫폼 부상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공

영방송은 젊은 시청자 유입과 콘텐츠 영향력 확대를 위해 스트리밍·소

셜 플랫폼과의 협력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콘텐츠 노출

범위 및 재원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편성 통제력 약화와 공적 

정체성 훼손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동시에 수반한다. 결국 공영방송

의 경쟁력은 플랫폼과의 협력 과정에서도 공적 가치와 주도권을 얼마

나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8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방송환경 변화) 공영방송과 스트리밍의 불가피한 결합

•	 TV 시청 감소와 함께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스트리밍·소셜 플랫폼으로 이동

•	 공영방송은 젊은 시청자 유입과 글로벌 도달 확대를 위해 플랫폼 협력 전략을 
본격화

(전략적 선택) 콘텐츠 유통과 활용 방식의 전환

•	 공영방송은 글로벌 스트리머·소셜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확대

•	 기존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넷플릭스·아마존 프라임 등에 공급해 콘텐츠 
수명과 활용도 제고

(협력의 성과) 콘텐츠 노출 범위·재원·영향력 확대

•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노출 증가로 브랜드 인지도와 영향력 강화

•	 추가 수익원 확보와 제작 리스크 분산을 통해 재정적 완충 효과 확보

(구조적 리스크) 통제력·정체성·공적 가치의 약화

•	 알고리즘 변화나 계약 조건에 따라 시청자 접근권과 콘텐츠 권리가 급격히 
약화될 위험

•	 편성·유통 통제력 저하, 브랜드 희석, 공영방송의 공적 사명 훼손 가능성

(생존 전략) 협력 속 균형의 재설계

•	 브랜드·데이터 보호, 공정한 수익 배분, 공동 제작 등 균형 잡힌 파트너십 
전략 필요

•	 스트리밍·소셜 확산으로 미디어의 역할이 재정의 되는 만큼, 지속적 실험과 
적응이 생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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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송 사업은 아직 수익성이 있지만, 쇠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스트리밍 경쟁의 심화와 소셜 비디오 및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확

산으로 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콘텐츠 유통의 중심이 기

존 방송에서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로 이동하며, 저작권과 방영권을 

둘러싼 비즈니스 구조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반면, 정해진 시간표에 따

라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송출하는 기존의 선형 TV(linear TV) 

사업은 성장 둔화 속에서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근본적 변화를 겪

고 있다.1  그럼에도 많은 전통 미디어 대기업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자체 

신규 스트리밍 서비스에 주력하며 TV 수익성이 고점을 찍었던 황금기

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황금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반면 미국 외 지역에서는 공영방송이 보다 유연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유럽 공영방송사들은 오랜 기간 입증된 스토리텔링 역량을 

기반으로 더 넓은 범위의 글로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스트리밍 업체와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작 및 유통 역

공영방송사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게시

하고, 스트리밍 업체와 공동 제작하며, 거대 콘텐츠 유통사들과 파트너십

을 맺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미디어 기업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량을 강화하고 있다. 젊은 시청자층에 도달하기 위해 소셜 플랫폼에 콘

텐츠를 게시 및 홍보하고, 자체 서비스와 글로벌 파트너 간에 시차를 둔 

실험적 콘텐츠 공개 방식에도 도전하고 있다.2  이러한 창의적 전략은 비

슷한 생존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의 중소 방송사에게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2025년에는 불과 수 개월 사이 방송사와 스트리밍 업체 간 주목할 만한 

계약이 세 건이나 체결되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됐다.3  딜로이

트는 2026년에도 이와 유사한 방송사-스트리머 계약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공동 제작 및 기타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만 시간 분량

의 방송사 콘텐츠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소셜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결과

를 가져올 수 있으며, 광고 수익 배분과 글로벌 시청 시간 증가 등 잠재

적 이익도 기대된다.

현재까지는 공영방송사가 이 같은 계약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데, 주요 목적은 수익 증대보다는 시청자층 확대에 있다. 일부 민영방

송사도 유사한 스트리밍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들이 예외적인 사

례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민영방송사에게도 확대될 조짐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될 것이다. 현재 방송 업계는 공영방송과 스트리밍의 이러

한 동맹이 과연 성공적 결과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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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파고 수용하며 혁신적 해법 모색하는 공영방송사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공영방송사는 대형 문화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대중을 대표하고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오락·뉴스·교육·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4  그러나 이들 역시 전통 TV를 붕

괴시킨 인구 및 행태 변화의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5 

하지만 민영방송사와 공영방송사 간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공영방송

사는 재원 구조와 상관없이 공익을 위한 TV·영화·뉴스·다큐멘터리 제작

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 시청자가 공영방송사의 선형 채널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지 않는다면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공영방송사의 재원과 우선적 접근권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

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공영방송사는 시민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공적 임무를 수

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지만, 여전히 수익보다 공익과 문화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

다. 이는 오히려 공영방송사가 민영방송사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며 때

로는 더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반면 민영방송사

는 수익과 주주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므로 수익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혁신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아래 사례들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

력하는 여타 공영방송사와 더불어 스트리머로서의 성공만을 좇아 혁신

을 주저하는 민간 전통 미디어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다만 영리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공영 미디어의 가치와 사명을 훼손할 

위험도 수반한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유튜브에서 젊은 시청자층 사로잡은 독일 ARD·ZDF의 ‘펑크’

2016년부터 젊은 시청자층이 어떤 영상 채널을 선호 또는 외면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던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소셜미디어 생태계에서 직접 소통하기 위해 ‘펑크’(funk)라는 과감한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영상 서비스 플랫폼 펑크는 기존 

TV 프로그램의 전체 에피소드나 짧은 클립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애

초부터 유튜브(YouTube)·인스타그램(Instagram)·틱톡(TikTok) 등 소

셜 플랫폼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한다.6  펑크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

한 수십 개의 오리지널 포맷과 함께, 짧고 산뜻한 설명형 콘텐츠, 도발적 

코미디, 짧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를 제공한다. 펑크의 과학 채널 

‘마이랩’(maiLab)은 화학과 코로나19 연구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

하며 인기를 얻었다.

ARD/ZDF 온라인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독일인의 약 

41%가 매주 한 번 이상 펑크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출

시 후 2년 동안 펑크 콘텐츠의 유튜브 조회수는 약 22억 회, 시청 시간은 

총 1억 7,300만 시간에 달했다. 젊은 시청자들이 짧은 동영상 중심의 새

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자, 펑크도 발맞춰 이동했다. 현재 틱톡과 인스

타그램은 펑크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틱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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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수는 약 23억 회에 달해 유튜브 조회 수를 넘어섰다. 이는 초단편 클

립형 영상의 소비 증가라는 트렌드를 반영한다.

젊은 세대가 머무는 공간에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ARD와 ZDF의 공

적 사명을 이행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ARD와 ZDF는 인플루언서

와 알고리즘 피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공공 자금으로 제작된 전문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순수 상업적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유튜브로 유턴한 캐나다 CBC

90년 역사의 캐나다 공영방송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

tion)는 최근까지 자사 스트리밍 앱인 ‘CBC 젬’(CBC Gem)에 주력해왔

다. 그러나 CBC 디지털 전략팀은 2023년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기존 

CBC 프로그램의 에피소드 전체 또는 심지어 시즌 전체를 유튜브에 업

로드해 유튜브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8  CBC는 테

스트앤런(test-and-learn)* 방식을 적용해, 만약 유튜브가 CBC 자체 서

비스의 시청자를 지나치게 빼앗는다면 언제든 유튜브 콘텐츠를 내릴 계

획이었다. 하지만 유튜브 업로드는 CBC 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는커

녕, 젊은 신규 시청자를 CBC 콘텐츠로 유입시키는 추가 플랫폼이자 마

케팅 퍼널(marketing funnel)**로 작동했다. 많은 시청자가 유튜브에

서 프로그램을 접한 뒤, 더 많은 에피소드를 보기 위해 CBC 젬으로 이동

하면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 테스트앤런(test-and-learn)은 가설을 사전에 완벽히 설계해 일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
라, 작은 실험(test)을 빠르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습(learn)하여 다음 의사결정에 즉시 반
영하는 반복적 실행 방법론을 의미한다. 핵심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빠른 검증-학습-개선
의 선순환에 있다. 

** 마케팅 퍼널(marketing funnel)은 잠재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한 이후 실제 구매 또는 전
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조화한 개념 모델을 의미한다. 고객 수가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깔때기(funnel)에 비유해, 고객 여정을 관리·최적
화하기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로 활용된다.

현재 CBC는 뉴스, 코미디, 아동 프로그램 등 50개가 넘는 유튜브 채널을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고 있다.9  코미디 스케치나 바이럴 뉴스 클립 같은 

짧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일이 흔하다. CBC 뉴스 유튜브 

채널은 이미 구독자가 440만 명, 조회수가 총 26억 회를 각각 넘었다.10  

CBC는 또한 20분이 넘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아동 프로그램 에피소드

도 전체 게시하는데, 이러한 풀렝스(full-length, 축약이나 요약되지 않

은 전체 길이 콘텐츠) 영상은 전체 시청 시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11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짧은 클립이지만, 시청자를 채널에 머물게 하는 

것은 풀렝스 프로그램이다.

2024년 말까지 CBC의 유튜브 실험은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체 채

널의 시청 시간이 65% 증가하며, 전략팀이 설정한 25% 성장 목표를 훌

쩍 넘어섰다.12  유튜브는 기존 TV로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웠던 다양

한 시청자층을 끌어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러한 방식은 콘텐츠 활

용도를 극대화하고, 오래된 프로그램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며, 새로

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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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유통 플랫폼 활용하는 프랑스 방송사들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은 2025년 7월 

아마존(Amazon) 프라임 비디오(Prime Video)와 역사적 유통 계약을 체

결했다.13  이 계약에 따라 프랑스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가입자는 프랑

스 텔레비지옹의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on-demand) 카탈로그 가운데 2

만 편의 콘텐츠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게 됐다.14  현재 프라임 비

디오 홈 화면에는 아마존 인터페이스 내에서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콘텐

츠를 모아 보여주는 전용 france.tv 섹션까지 마련돼 있다.15  사실상 아마

존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프랑스 공영 채널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

상 케이블 사업자가 된 셈이다.

프랑스 텔레비지옹 입장에서는 케이블 TV 시청을 중단한 젊은 시청자층

에게 콘텐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시청자들이 제

각기 다른 미디어로 분절된 환경에서 인기 스트리머의 메뉴 안에 포함되

는 것 자체가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 민영방송사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

로 넷플릭스(Netflix)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프랑스 최대 민영 방송사 

TF1을 꼽을 수 있다. 해당 파트너십은 넷플릭스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시도한 적 없는 첫 사례로, 2026년부터 프랑스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앱

을 벗어나지 않고 TF1의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16  현재 프랑

스에서 진행 중인 이 실험은 유럽 전역의 미디어 기업 리더들이 예의주

시하고 있다. 결국 거대한 스트리머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과 손잡는 것

이 차선책일 수 있다.

4. 스트리밍 파트너와 손잡고 글로벌 성공 거둔 영국 BBC와 채널4

한때 BBC나 채널4(Channel 4) 로고가 붙은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영국 

국내 제작물이라는 의미였지만, 이제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

오, HBO 맥스(HBO Max) 같은 글로벌 스트리머와 공동 제작한 콘텐츠

일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사는 이 같은 글로벌 스트리머와 공동 제작하는 방식으로 스트

리머의 풍부한 자본과 국제 유통망, 영국식 프리미엄 스토리텔링에 대

한 수요를 활용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

진할 수 있다.17  미디어 산업 단체에 따르면, 제3자 자금 조달은 공동 제

작 계약, 글로벌 사전 판매, 세액 공제 등의 방식으로 영국 공영방송사 제

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매년 4억 파운드에 달한다.18  구체

적으로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이 글로벌 스트리밍 권리를 얻는 

대가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영국 방송사의 위

험을 줄여줄 뿐 아니라, 국내 히트작을 영국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에게 

노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BBC는 특히 대하드라마 시리즈에서 이러한 협력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 판타지 및 아동 문학 작가 필립 풀먼(Philip Pullman)의 소

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서사극 『황금 나침반』(His Dark Materials)은 

BBC와 HBO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첫 번째 시즌 제작비만 5,000만 

파운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9  BBC는 HBO의 투자 덕분에 영화적 

스케일을 실현할 수 있었고, HBO는 미국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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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확보했다.20  전형적인 영국 시대극도 이러한 방식으로 노출

이 확대됐다. 1차 세계대전 직후를 배경으로 한 범죄 드라마 『피키 블라

인더스』(Peaky Blinders)는 영국 내에서는 BBC가 방송하고, 해외 배급

은 넷플릭스가 맡아 글로벌 히트작이 됐다. 채널4 역시 글로벌 스트리머

들과의 협업으로 다수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남겼다.21 

BBC와 채널4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과 협력함으로써 영국 공영방송 

콘텐츠를 치열한 21세기 미디어 환경에서 전 세계 스트리밍 시청자들

의 ‘좋아요’를 받으며 공유와 몰아보기 콘텐츠로 부상시킨 대표적 사례

로 기록됐다.22  캐나다 CBC처럼 채널4도 유튜브에 전체 에피소드를 게

시해 시청자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23 한편 디즈니플러스(Dis-

ney+)와 영국 방송사 ITV는 2025년 7월 콘텐츠를 교환해 시청자들에

게 ‘체험’(taster) 형태로 소개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계약에 따

라 ITV의 스트리밍 서비스 ITVX는 디즈니플러스의 인기 타이틀을 순환 

방식으로 제공하고, 디즈니플러스 영국판은 ITV의 인기 프로그램을 엄

선해 제공한다. 양사는 해당 파트너십에 대해 상호 이익이 되는 실험이

라 설명하며, 이는 스트리밍 전쟁이 잦아들고 전략적 동맹이 새로운 추

세로 떠오르고 있음을 신호라고 평가했다.

공영방송사-스트리머 파트너십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

공영방송사가 글로벌 플랫폼과 제휴를 맺으면 더 큰 가시성과 재원을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도 수반한다.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 

으면 공영방송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브랜드 정체성이 모호해지며 공적 

서비스라는 본연의 사명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제휴는 공영방송이 

빅테크와 거대 자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니만큼, 다음과 같은 리

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	통제력과 독립성 상실: 유통과 수익이 외부 플랫폼을 통해 이

뤄질 경우, 공영방송사는 알고리즘 변화나 기업 전략 변화에 종

속될 위험이 있다. 단 한 번의 계약 변경으로도 시청자 접근권

이나 콘텐츠 권리를 잃을 수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방송사의 

콘텐츠 노출을 낮추기로 결정한다면 공영방송사의 도달 범위

는 하룻밤 사이에 급감할 수 있다.

•	시청자와의 직접적 관계 약화: 다른 플랫폼에서 공영방송사 콘

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는 공영방송사의 자체 플랫폼을 방문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브랜드 가시성 감소는 물론, 

중요한 시청 데이터 접근권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광고 기반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익화 잠재력이 악화될 수 있다.

•	편집권 및 공적 사명 훼손: 공영방송사는 클릭 수, 스트리머 자

금, 글로벌 확산을 좇는 과정에서 본연의 공적 책무에서 이탈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비즈니스 목표에 뉴스를 맞추고 

다큐멘터리를 조정하려는 유혹이 발생해 편집 독립성과 지역 

특유의 문화적 함의를 상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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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독립성과 국가 주권 훼손: 해외 스트리밍 대기업과의 계약

은 정치적 반발을 촉발한 경우가 있고, 미국 기업이 자국 공영 

콘텐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제작자

와 정치인도 적지 않다.24  외부 상업 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수신료나 세금 기반 재원의 정당성도 약해질 수 있다.

•	재정적 의존성과 지속 가능성 문제: 스트리밍 플랫폼 자금에 과

도하게 의존하면 해당 플랫폼이 방향을 바꾸거나 투자를 철회

할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공영방송은 대표 프로그램조차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예산을 짤 위험을 안게 된다.

공영방송은 변화하는 시청자 행동·참여·펀딩 환경에 맞춰 혁신을 추진

하고 있지만, 스트리머 파트너십은 통제, 정체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가져온다. 공영방송사는 스트리머와 손을 잡음으로써 독

립성과 시청자와의 직접적 관계라는 가치를 단기적 자금 확보 및 시청

자 기반 확대라는 이익과 맞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위험한 줄다리

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스트리머라는 짐승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받을 수 있다.

공영방송사들은 가치와 이익 간 트레이드오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브랜드과 인지도 보호: 제3자 플랫폼에서도 로고와 출처 표기

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유지해 신뢰와 인지도를 확보해야 한다.

•	데이터 접근권과 비례적 수익 배분 확보: 시청 통계 접근권과 

적정 보상을 확보해 협상력을 유지해야 한다.

•	동맹 구축: 영국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무료 TV 생방송 

및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프릴리(Freely)처럼 공동 이니셔티

브를 통해 공영방송사가 글로벌 스트리머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 유지: 지역 뉴스와 교육, 문화, 소수 언

어 프로그램 등 글로벌 흥행 여부와 무관한 공적 가치 콘텐츠에 

지속 투자해야 한다.

•	목적 있는 혁신: 글로벌 플랫폼 기술에서 배우되, 이렇게 얻은 

노하우를 자사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미국 신생 스트리밍 채널을 위한 전략

쇠퇴하는 TV 사업을 경쟁력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에게 영국과 EU의 공영방송은 더 유연하고 혁신적 경로

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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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국과 EU 공영방송사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거대 경쟁자들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미국 스트리머들에게 하나의 전략적 교본이 될 수 있다.

•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용해 레거시(legacy, 이미 자산화된 기존 

콘텐츠) 및 니치(niche, 특정 타깃형 콘텐츠) 콘텐츠가 노출되

는 시청자 범위를 확대하라. 최대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시청자나 지식재산(IP)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휴면 시청자층을 

다시 불러들이고 기존에 가입 이력이 없는 새로운 시청자에게 

브랜드와 IP를 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가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지도

를 높여라. 방송사들은 현지 콘텐츠를 글로벌 유통권 확보를 위

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25  민간 제작사도 인기 IP를 활용해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방송사 ITV는 

자사 로컬 히트작인 『러브 아일랜드』(Love Island)를 활용해 디

즈니플러스의 화제작 『더 베어』(The Bear)를 자사 플랫폼으로 

끌어왔고, 디즈니는 『더 만달로리안』(The Mandalorian)의 팬

덤을 활용해 ITV 시청자들이 디즈니플러스를 경험하도록 유도

했다. 이처럼 민영방송사도 공영방송사처럼 글로벌 스트리머

와의 공동 제작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브랜드와 데이터를 지키되, 실용적으로 접근하라. 공영방송사

처럼 민영 미디어 기업도 시청자를 따라가며 존재감을 유지해

야 하고,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타 플랫

폼에서 운영되더라도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선형 TV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감소하

고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러한 파트너십은 전술적 실험을 넘어 핵심 전략으로 발

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공영방송사의 경험

은 이러한 제휴가 충분히 추가 가치를 창출하고 재정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영방송사와 미국 스트리머가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

스트리밍 혁명과 소셜 비디오에 밀려 소멸될 것처럼 보였던 많은 공영

방송은 오히려 이를 활용한 재창조의 여정을 걷고 있다. 소셜 플랫폼으

로 콘텐츠를 확장하고, 대형 스트리머와 공동 제작하며, 심지어 스트리

머가 자사 채널을 송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공적 서비스 콘텐츠가 모든 플랫폼에

서 상업 콘텐츠와 공존하는 더욱 풍부한 미디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

다. 또한 공영방송이 글로벌 플랫폼에 지역성과 공공성을 불어넣어 균

형을 잡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사는 영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속에서 공적 사명을 수행 및 수

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혁신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이들의 경험은 변화 압력에 

직면한 미국의 중소형 제작사 및 니치 스트리머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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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스트리밍 비디오는 TV를 해체하고 재편했고, 소셜 비디오 플랫폼

은 TV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청자를 빼앗아 가고 있으며, 가장 거대한 

비디오 유통 플랫폼은 TV의 개념 자체를 계속 재편하고 있다. 공영방송

과 민간 미디어 모두 부단히 실험적 시도에 도전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만 살아남을 수 있다.

플랫폼 다변화 시대에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선택과 전략 

Korean Perspectives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은 구조적 전환의 압력을 받고 있다. 스트리밍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중심의 소비 확산, 글로벌 OTT와의 협력 확대는 기존 
방송 중심 유통 구조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제 콘텐츠 
경쟁력은 채널이 아니라 플랫폼 전략과 글로벌 유통 역량에서 결정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 
경로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젊은 세대와 해외 시청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속도와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반면에 외부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수록 알고리즘 변화, 수익 배분 구조, 데이터 접근권 제한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 

공영방송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뉴스·교육·문화 등  
공적 가치 콘텐츠를 유지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플랫폼 다변화 
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지 못할 경우 공영방송 
의 사회적 존재감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성과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대응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단일 플랫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OTT와 소셜미디어를 아우르는 다층적 유통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제휴와 협력 과정에서도 브랜드 노출과 데이터 
접근권을 명확히 확보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공적 가치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상업적 성과와 공공성 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숏폼·인터랙티브 콘텐츠, 소셜 전용 포맷 등 새로운 형식에 대한 
실험을 확대하고, 빠르게 시도하고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향방은 플랫폼 다변화, 브랜드·데이터 주권 
확보, 그리고 공적 가치와 혁신의 균형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략적 협력과 지속적인 
실험을 이어갈 수 있다면, K-콘텐츠는 일시적 흥행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형곤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E Sector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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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이 촉발한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혁신과 플랫폼 신뢰 위기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숏폼 시리즈와 마이크로 드라마는 콘

텐츠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

반의 창작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플랫

폼 구조와 수익 모델의 진화를 촉진하는 한편, 콘텐츠 신뢰성 저하와 창

작자–플랫폼 간 권력 재편이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동반한다. 결국 콘텐

츠 플랫폼의 경쟁력은 연속적 서사를 지원하는 구조 설계와 신뢰 회복 

역량에 달려 있다. 

9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숏폼 시리즈의 급성장과 글로벌 확산

•	 마이크로 드라마·마이크로 시리즈 등 초단편 에피소드형 콘텐츠가 모바일 
중심으로 급성장

•	 인앱 매출은 2025년 38억 달러 → 2026년 7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 전망

•	 중국·아시아·미국을 중심으로 이용자 규모와 매출이 동시에 확대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

•	 간헐적·즉흥적 소비(포리저·스내커·그레이저형)가 소셜미디어 전반으로 확산

•	 짧고 빠른 소비는 강화되는 반면, 깊은 몰입은 점차 어려워지는 구조 고착화

창작자·제작 생태계의 혁신

•	 AI·데이터·플랫폼 활용으로 개인 창작자와 독립 스튜디오의 저비용·고품질 
제작 역량 강화

•	 시청자 반응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제작·실험·수정이 가능한 구조 정착

•	 글로벌 진출과 함께 팬덤·커뮤니티 중심의 성장 모델 실현

플랫폼 재편 압력과 사회적 리스크

•	 시리즈 인식 알고리즘, ‘계속 시청하기’ 등 연속 서사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조 
재설계 필요성 확대

•	 대응이 지연시 창작자·시청자의 독립 앱 및 스트리밍 서비스 이탈 가능성 증가

•	‘브레인 로트’, ‘둠스크롤링’ 등 저품질 콘텐츠 과소비로 인한 인지적 피로와 
신뢰 저하 우려

•	 생성형 콘텐츠 확산으로 정보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소셜미디어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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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리저(forager), 스내커(snacker), 그레이저(grazer)’는 규칙적인 식

사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조금씩  즉흥적으로 간식 위주로 음식을 소비

하는 패턴을 뜻한다. 이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영양가 없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을 설

명하기에도 적합한 표현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메타데이터에는 부합

하지만 정서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한한 스트림을 끝없

이 헤집고 다닌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시리즈나 마이크로 드라마처럼 

연속적 구조를 가진 숏폼 스토리텔링이 산만하게 분절된 주의력 경제

(attention economy) 속에서 몰입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로 드라마 또는 숏폼 연재물이라 불리는 마이크로 시리즈는 몇 

분짜리 초단편 에피소드로 구성된 극본 기반 비디오 시리즈로, 모바

일 우선 소비와 빠른 참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형식이다. 드라마박

스(DramaBox), 릴쇼츠(ReelShort), 숏맥스(ShortMax), 드라마웨이브

(DramaWave) 같은 모바일 앱은 아시아와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

* 숏폼(short-form)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수 초에서 수 분 이내의 짧은 길이로 제작되는 디
지털 콘텐츠를 뜻한다.

개인 창작자부터 글로벌 대형 플랫폼까지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주요 스토리텔링 포맷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가 콘텐츠를 소비

하는 방식이 재정의되고 있다.

익과 수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1  이들의 

급성장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청자 기대를 재정의하고, 창작

자·플랫폼·브랜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제시한다.2 

2025년 기준 마이크로 시리즈 콘텐츠의 인앱(in-app) 매출은 38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  2026년에는 인앱 마이크로 시리즈의 매

출 성장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약 7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2025년에는 미국이 글로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여타 시장이 조회 수와 다운로드를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미국 비중

은 40%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 많은 시청자가 마이크로 시리즈에 노출

될수록, 숏폼과 연속 드라마가 결합된 형식이 더욱 인기를 끌게 될 가능

성이 크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높은 바이럴리티(virality)*도 이를 뒷받

침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소셜 플랫폼 전반에서 더 많은 마이크로 시리

즈 콘텐츠가 돌풍을 일으키며,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 시간(attention 

time)을 더 많이 확보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참여도 순위 상위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스트리밍 서비스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숏폼 연재 

콘텐츠를 시험적으로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 바이럴리티(virality)는 콘텐츠·메시지·아이디어가 유료 광고나 중앙 통제 없이 이용자간 자
발적 공유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 및 그 확산력을 의미한다. 전염병이 퍼지는 양상에 
비유해, 확산 속도·범위·지속성을 핵심 지표로 삼는 커뮤니케이션 성과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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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시리즈는 그야말로 소셜을 위해 태어난 포맷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소셜 플랫폼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 소셜 플랫폼의 예측 

불가능한 알고리즘 피드 특성상 특정 시리즈를 꾸준히 ‘팔로우’하고 신

작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어려우므로, 경쟁 앱인 마이크로 

시리즈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시청자와 창작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가 쏟아내는 압도적인 정보량에 피로

감을 느끼며 무한 스트림을 따라잡지도 그렇다고 벗어나지도 못하는 상

황이라는 신호도 나온다.4  그렇다면 숏폼으로 되살아난 미니 시리즈 형

태의 TV형 콘텐츠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시청자 사로잡는 숏폼 시리즈

연속극 형태 숏폼 콘텐츠는 높아지는 인기와 더불어 주요 소셜 비디오 

플랫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디지털 엔

터테인먼트에 소비하는 유한한 시간을 두고 마이크로 드라마 서비스라

는 새로운 경쟁 요인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 드라마 모바일 앱의 인기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 앱은 60~90초 길이의 연재 에피소드 수백 편을 제공하며, 반전에 

반전을 더한 전개와 극적 미완 결말을 통해 시청자를 계속 붙잡아두고 

다음 에피소드를 보게 만든다. 신규 마이크로 시리즈는 빠르고 저렴하

게 제작되며, 시청자 반응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된다. 또한 주요 소셜 비

디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콘텐츠의 발견성(discoverability)*과 바이

럴 효과를 높이며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5

* 콘텐츠의 발견성(discoveribility)은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검색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알
고리즘·추천·유통 구조를 통해 콘텐츠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발견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를 뜻한다.

중국의 아이치이(iQiyi)는 무료 및 유료 마이크로 드라마 1만5,000편 이

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시청 시간이 크게 증가했다. 아이

치이는 마이크로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에 이커머

스 기능까지 결합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6  중국 현지 

매체는 2024년 기준 전국 마이크로 드라마 이용자가 약 6억6,200만 명

에 달한다고 보도했다.7  중국의 주요 비디오 스트리머들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과 협력해 프리미엄 미니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롱폼·숏폼 콘텐츠가 통합된 미래를 예상한 행보로 해석된다.8 

그림 1
마이크로 드라마, 아시아 내 인기를 발판으로 글로벌 성공 달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 내 

마이크로 드라마 시청자 수는 
6억6,200만 명

2024

2025년 초 기준
아시아 Top5 마이크로 드라마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1,500만 명

2025

출처: Omdia, “Emerging Micro-drama Trend in Asia,” March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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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드라마의 성장세가 가속화되자, 인도의 혁신

적 플랫폼과 기존 미디어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찾아 잇따라 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9  지 엔터테인먼트(Zee Entertainment), 쿠쿠FM(Kuku 

FM) 같은 OTT(over-the-top,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 

플랫폼은 마이크로 드라마 전용 카테고리를 출시했다. 일부 플랫폼은 

숏폼 파일럿 콘텐츠 도입 이후 일일 시청 시간이 두 배 증가했다고 보고

했다.10  인도 시장은 평균 이용자당 평균 수익이 낮고 가격 민감도가 높

기 때문에, 플랫폼은 개별 에피소드에 대한 마이크로 결제 옵션을 실험

하고 있으며, 일부는 구독료와 광고 수익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구독 모

델을 도입하고 있다.11  시청자는 초기 몇 개의 에피소드는 무료로 감상

할 수 있지만, 이후 에피소드를 계속 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마이크로 드라마 앱과 숏폼 연재물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로 확산되고 있다.12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 드라마 앱 매출

은 2024년 1분기 1억7,800만 달러에서 2025년 1분기 약 7억 달러로 급증

했다.13  미국은 드라마박스, 릴쇼츠, 굿쇼츠(GoodShort) 등 숏드라마 앱

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했으며,14  주요 마이크로 드라마 앱이 미국 앱스토

어 다운로드 상위 25위권에 자주 진입하고 있다.15  이들 앱은 소셜 플랫

폼과의 크로스오버(crossover, 플랫폼간 연계) 노출을 통해 미국 시장에

서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으며,16  소셜 플랫폼 자체에서도 마이크로 시리

즈 콘텐츠의 참여도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17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숏폼 및 버티컬 영상(vertical video, 세로형 화면 비율로 제작된 영상) 콘

텐츠를 시험적으로 도입하며 시장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다.18 

딜로이트의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Digital Media Trends) 조사에 따

르면, 2025년 3월 기준 미국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중 약 30%가 마

이크로 시리즈 및 마이크로 드라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들 중 거의 절반은 1년 전보다 더 많은 마이크로 시리즈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약 절반은 자신이 이미 구독 중인 가입형 

VOD(video-on-demand, 주문형 비디오) 플랫폼에서 더 많은 마이크

로 시리즈 콘텐츠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그림 2
Z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여타 세대에 비해 연속극형 숏폼 비디오 더 많이 접한다

Z 세대 밀레니얼 세대   … 전 세대 평균

참조: 마이크로 드라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6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9.5%에 불과함. 
이 중 Z 세대가 483명, 밀레니얼 세대가 497명, X 세대가 399명, 베이비부머가 230명, 고령층이 11명
으로 집계됨.
출처: 2025 Digital Media Trends, 19.5 edition.

이미 구독 중인 가입형 VOD 플랫폼에서 
더 많은 마이크로 시리즈 콘텐츠를 보고 싶다

1년 전보다 더 많은 마이크로 
시리즈를 시청하고 있다

마이크로 드라마나 마이크로 시리즈에 익숙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다음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또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

44%

40% 38%

49%
4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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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 창작자가 만든 서사 중심 숏폼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점점 더 많은 창작자들이 데이터, 인공지능(AI), 소셜 플랫

폼을 활용해 독립 스튜디오를 설립해 더 많은 시청자층에 다가가고 있다.

소셜 중심, 데이터 기반, 비용 효율적 독립 스튜디오의 부상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숏폼 콘텐츠의 소비 행태와 경제성, 소셜  

비디오 플랫폼의 역량과 도달 범위, 프리미엄 콘텐츠의 명성과 높은 

제작비가 공존하는 이중 구조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숏폼 

콘텐츠에 쓰는 여가 시간이 늘고 숏폼 콘텐츠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개인 창작자들이 현대판 스튜디오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과거 

제작비와 비교해 극히 적은 비용만 들여도 고품질의 독립 영상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독립 스튜디오는 단순히 경제적 이점만을 좇거나 

변화하는 시청자 행태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시청자 피드백에 즉각 반응한다. 또한 시청자 참여 

데이터를 활용해 어떤 콘텐츠가 효과적인지 또는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확인해 콘텐츠 제작의 의사결정 리스크를 줄인다.19 시청자와 직접 

소통하며 커뮤니티 유대감과 팬덤을 강화함과 동시에, 출시 속도를 

단축하고 제작 비용을 줄이며 AI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한다.20  더불어 시청 유지와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험적 편집 

및 연출 기법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마이크로 시리즈에 대한 시청자 참여가 증가할수록, 기술로 확장력을 강

화하고 시청자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창작자 스튜디오가 증가할 것이

다. 이로 인해 창작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 드라마 앱, 스트리

밍 서비스, 소셜 비디오 플랫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셜 플랫폼은 시청자가 연재 콘텐츠를 더 쉽게 찾고 계속 팔로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숏폼 제작을 뒷받침하는 툴과 실행 전략

개인 창작자뿐 아니라 미디어 기업의 리더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독립 스

튜디오가 첨단 툴과 플랫폼을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글로벌 시청자에게 

도달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AI 기반 제작 파이프라인: 독립 스튜디오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 사이클을 단축하고 높은 제작 품질을 구현하고 있

다. 전반적으로 영상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예컨

대 자동 B롤(B-roll, 보조 영상) 생성, 간단한 애니메이션 제작, 

자동 자막 생성,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 더빙 AI 등을 

활용하면 언어·방언·억양 장벽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21  장편 

서사를 숏폼 연재 콘텐츠로 변환해 주는 툴도 활용할 수 있다.

* 보이스 클로닝(voice cloning)은 AI가 특정 인물의 음성 특성(발음, 억양, 음색, 
속도, 감정 표현 등)을 학습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음성으로 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원음 화자의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생성할 수 있
어, 차세대 음성 합성(TTS)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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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전략: 숏폼 시리즈는 ‘훅’(hook)*의 밀도를 높이고, 에피

소드마다 극적 미완 결말로 마무리해 시청자의 ‘더 알고 싶다’

는 충동을 자극한다. 팬픽션(fan fiction)**이나 온라인 소설의 

인기 트로프(trope)***, 예컨대 ‘부자-서민 로맨스’나 ‘타임슬립 

복수물’ 같은 장르적 관습을 차용해 검증된 시청자 취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다.22

 
* 훅(hook)은 콘텐츠의 도입부 또는 핵심 구간에서 반전과 폭로 등 놀라운 전개 장
치로 시청자나 독자의 주의를 즉각적으로 끌어당겨 이탈을 막고 추가 소비를 유도
하는 장치 또는 요소를 의미한다. 주로 놀라움, 반전, 갈등, 의문 제기, 강한 감정 자
극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몰입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팬픽션(fan fiction)은 기존 작품의 세계관·캐릭터·설정 등을 차용해 팬이 자발
적으로 창작한 2차 창작 서사 콘텐츠를 의미한다. 원작의 빈틈을 확장하거나, 대
안적 전개·관계·결말을 상상함으로써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
표적 문화 현상이다.

*** 트로프(trope)는 서사·장르·문화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관습적으로 
인식되는 이야기 장치, 설정, 인물 유형, 전개 패턴을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운 발
명이라기보다, 이미 익숙한 의미 구조를 활용해 이해와 몰입을 빠르게 유도하는 
서사적 ‘공통 언어’에 가깝다.

•	 커뮤니티 성장: 창작자는 댓글을 통한 시청자와의 적극적 소통, 

팬 피드백을 반영한 후속 에피소드 수정 등을 통해 시리즈를 단

단한 팬덤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 생중계나 소

셜미디어 대화 참여도 커뮤니티 결속을 강화하는 요소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에피소드를 공개하는 규칙적 일정은 예약 시청 습

관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마이크로 드라마는 반복 등장인물

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시즌과 스핀오프로 확장되는 미니 

드라마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 소설화나 AI 생성 음악 기반 

OST 출시 등 교차 홍보, IP 머천다이징, 멀티 플랫폼 배급을 능

숙하게 활용하는 창작자는 예산 제약 속에서도 예컨대 자신만

의 ‘미니 마블(Marvel) 우주’를 구축할 수 있다.

•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KPI): 데이터 중심의 피드백 루프를 갖

춰 놓으면 복수의 스토리라인을 시험하고, 유지율이 높은 서

사에 자원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완주율과 사용자당 평

균 시청 에피소드 수부터 시리즈 구독 전환율, 굿즈 판매 유도 

효과 또는 플랫폼 내 시청 시간 증가까지 세부적인 투자수익률

(ROI)을 파악하면 KPI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	수익화: 에피소드 단위 마이크로 결제, 월 구독료, OST 및 굿즈 

판매, 광고, 간접광고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실험할 수 있다.23

브레인 로트와 둠스크롤링의 해독제 역할 기대되는 숏폼

옥스퍼드대학교출판부(Oxford University Press)가 선정한 2024년 

올해의 단어는 ‘브레인 로트’(brain rot)였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중심

으로 저품질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뇌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과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24  관련 용어인 ‘둠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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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doomscrolling)은 암울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스크롤하며 소비함으

로써 불안과 우울을 초래하는 콘텐츠 소비 행태를 뜻한다.25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듯,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 더 작고 더 친밀하며 

더 보호된 정보·엔터테인먼트·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26  이는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소셜’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미디어’가 되어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상품화됐다

는 인식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 있다.27  혹은 과도한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

다.28  또한 생성형 콘텐츠의 확산으로 온라인 정보의 진위 구분이 어려

워지면서 신뢰가 추락한 결과일 수도 있다. 혹은 단순히 영양가 없는 간

식과도 같은 보상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콘텐츠 소비 방식 자체가 본

질적으로 피로감만 주고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29 

마이크로 드라마가 새로운 대중 미디어의 거대한 변화를 이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속 구조를 갖춘 숏폼 독립 콘텐츠에 대한 소비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셜 비디오 플랫폼, 전통 스튜디오, 스트리

밍 서비스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미디어 권력의 균형이 재

편되고 고품질·저비용의 새로운 독립 스튜디오 계층이 부상할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창작자 권력의 이동: 알고리즘 의존에서 대안 채널 및 
연재형 플랫폼으로 전환

개인 창작자와 독립 스튜디오는 영향력을 키우고 브랜드와의 관계를 강

화하며 시청자에게 도달할 새로운 채널을 발굴하고 있다. 소셜 플랫폼

에서 시청자 참여 및 수익화 또는 독립 플랫폼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창작자들은 비디오 스트리머, 마이크로 드라마 앱, 새로운 창작자 주도

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대안적 채널로 이동할 수 있다.

창작자들은 여러 플랫폼에서 시청자 기반을 축적하며 브랜드와 더 긴밀

한 관계를 맺고 있다.30  하지만 이로 인해 인기 창작자와 그들이 콘텐츠

를 게시하는 플랫폼 간에 수익 배분과 콘텐츠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긴

장이 발생하기도 한다.31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소셜 활동의 공간’에서 ‘관심을 추구하는 공간’으

로 변질되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팔로우한 대상보다 사용자 상호작

용을 기반으로 추천되는 무한 스트림을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

로 인해 알고리즘이 다른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판단하는 순간, 창작자

가 구축해 온 시청자와의 연결관계가 단번에 약화될 수 있다. 창작자들

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청자 및 브랜드 관계를 형성했지만, 알고리즘

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 비중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차단되는 사

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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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기반 피드와 관심 그래프는 연속적 내러

티브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이크로 시리즈의 

인기가 계속 상승한다면, 소셜 플랫폼은 이를 반영해 트렌딩 알고리즘

을 조정하고, 에피소드 기반 내러티브를 추적·유지할 수 있는 ‘시리즈 인

식’(series-aware) 알고리즘이나 ‘계속 시청하기’(continue watching) 

메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치가 추가돼야만 창작자가 충성 

시청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도달하고 이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미디어 

소비 역학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바일 다운로드 상위를 

휩쓰는 마이크로 드라마 앱 등 창작자 스튜디오 전용 앱으로 옮겨가는 

창작자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젊은 시청자를 겨냥해 숏폼 콘텐츠를 확

보하려는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가 인기 창작자들을 영입하려 할 수도 

있다.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원래부터 연재형·예약형 콘텐츠를 기반

으로 서비스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숏폼 연재물과 매우 자연스럽게 맞닿

아 있다. 앞으로 숏폼 연재 제작을 본격화하는 창작자 스튜디오가 늘어

난다면, 스트리머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지금이야말로 

스트리머와 소셜미디어가 기술·운영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창작자 주도

형 플랫폼을 구축할 적기일 수도 있다.

숏폼 시대의 플랫폼 경쟁력:
연속 경험·창작자 파트너십·신뢰의 통합 설계

Korean Perspectives 

모바일 중심의 숏폼과 마이크로 콘텐츠 확산은 국내 콘텐츠 플랫폼 
산업의 경쟁 구도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콘텐츠 소비는 

점점 더 짧고 즉각적인 형태로 이동하고 있지만, 플랫폼의 성패는 
단순한 ‘짧은 체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단절된 
숏폼 소비를 연속적인 경험과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알고리즘, UI/UX, 제작·유통 방식, 수익 모델이 각각 분리된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설계로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에 분명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숏폼을 단발성 트래픽 유입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시리즈 
인식 알고리즘, ‘계속 보기’ 구조, 팬덤과 커뮤니티 연결을 통해 몰입을 
설계하는 플랫폼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숏폼의 강점인 접근성과 
속도를 유지하되, 이용자가 플랫폼 안에서 머무르고 축적되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AI와 데이터 기반 제작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창작자의 협상력은 빠르게 플랫폼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다. 개인 창작자와 독립 스튜디오는 저비용·고효율 제작과 빠른 
실험이 가능해졌고, 이는 플랫폼에 단순 입점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동 기획과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요구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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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수익 배분, 데이터 접근, 멀티 플랫폼 배급을 포함한 관계 
재설계를 통해 창작자 중심 생태계를 선점해야 한다. 셋째, 수익 구조 
역시 단일 모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광고와 구독을 기본으로 하되, 
에피소드 단위 결제, IP 확장(OST·굿즈·2차 저작), 커뮤니티 기반 
유료 기능 등 콘텐츠 성격에 맞는 조합형 수익 모델을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플랫폼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작자와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정렬하는 장치가 된다. 마지막으로, 숏폼 확산과 
생성형 콘텐츠 증가는 플랫폼 신뢰를 새로운 경쟁 변수로 끌어올리고 
있다. 저품질 콘텐츠 과잉, 정보 진위 판단의 어려움, 이용자 피로도 
증가는 플랫폼 전반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콘텐츠 품질 관리, 
정보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 장치는 더 이상 규제 대응 차원이 아니라 
플랫폼 브랜드의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과제는 숏폼이라는 형식에 
적응하는 데 그치면 안된다. 소비 구조, 창작자 생태계, 수익 모델, 
신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능력이 장기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균형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플랫폼만이 숏폼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확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박형곤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E Sector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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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영상이 불러온 콘텐츠 제작 환경의 
혁신과 소셜 플랫폼의 책임

생성형 AI 영상은 개인 창작자와 소셜 플랫폼의 콘텐츠·광고 제작 역량

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콘텐츠 진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

키는 구조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연령 인증 

강화, 워터마킹·라벨링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규제와 플랫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향후 이들의 미래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책임·통제·투명성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10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생성형 AI 영상의 부상과 콘텐츠 생산 구조 변화

•	 생성형 AI 영상이 헐리우드급 품질에 근접하며 저비용·고효율 대량 제작이 
가능

•	 독립 창작자의 제작 역량이 확대되며, 소셜 플랫폼은 숏폼 콘텐츠와 광고 
시장의 영향력 강화

전통 미디어·광고 시장의 경쟁 구도 재편

•	 전통 미디어는 생성형 AI의 도입에 신중하지만, 장기적으로 제작비 절감 
가능성에 주목

•	 소셜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 테스트·성과 측면에서 경쟁 우위 확보

•	 광고주는 제작보다 실험과 성과 최적화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사회적 신뢰 훼손과 플랫폼 책임 이슈 부상

•	 합성 영상 확산으로 영상 증거의 신뢰도 하락

•	 가짜 뉴스·조작 영상·정치적 허위 정보 등 사회적 혼란 리스크 확대

•	 워터마킹, AI 라벨링, 출처 추적 등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증가

규제 환경 변화와 산업 질서의 재조정

•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연령 인증, AI 콘텐츠 라벨링,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규제 본격화 전망

•	 CDA 230조 재검토 등 플랫폼 면책 구조에 대한 논의 확대

•	 플랫폼의 선제 대응 여부가 향후 법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좌우할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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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생물 사스콰치(sasquatch, 빅풋)의 셀프카메라부터 동화 속 공

주들의 연애 조언,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는 속보 뉴스까지, 창의적

이면서 때로는 우려스러운 생성형 비디오가 소셜미디어 피드를 빠르게 

채우며 이용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현실이 그 어느 때보

다 강력한 가상 경쟁 상대를 만난 셈이다.

생성형 비디오를 활용하면 독립 창작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강력한 숏폼 엔터테인

먼트를 제공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용자들을 압도하고 진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이를 억제하려는 규제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

누구나 사실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 수백만 명에게 뉴스나 브랜디

드 콘텐츠(branded contents)*, 팬픽션(fan fiction)** 등 다양한 형태

로 퍼뜨릴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사기와 갈취, 허위 정보의 의도적 유포

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생성형 비디오의 오남용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 

규제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질 수 있다.

생성형 AI 영상이 헐리우드급 품질에 근접함으로써, 독립 영상 제작의 폭

발적 성장과 함께 소셜 비디오 플랫폼에 대한 더 강력한 규제 대응이 촉

발될 수 있다.

*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는 광고주가 자신의 브랜드·제품·가치를 직접적으
로 노출하기보다, 이야기·정보·엔터테인먼트 요소에 자연스럽게 녹여 전달하는 콘텐츠 형식
을 의미한다. 전통적 광고처럼 구매를 촉구하기보다,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정서적 연결과 신
뢰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팬픽션(fan fiction)은 기존 작품의 세계관·캐릭터·설정 등을 차용해 팬이 자발적으로 창작
한 2차 창작 서사 콘텐츠를 의미한다. 원작의 빈틈을 확장하거나, 대안적 전개·관계·결말을 상
상함으로써 소비자에서 창작자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 현상이다.

딜로이트는 2026년에 미국에서 생성형 비디오에 대한 규제 대응이 촉

발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 과정에서 연령 인증 요구를 강화하는 주 

(州) 정부가 늘어나고, 플랫폼이 사용자 게시물의 법적 책임에서 상당 

부분 면책되는 근거가 되는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

cency Act)의 섹션 230 조항에 대한 연방 차원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1  또한 소셜 플랫폼에 게시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la-

beling)*이 의무화될 수 있다.2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이미 뉴욕, 테네

시, 유타 등 일부 주에서 시작됐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 주의 

소셜미디어 연령 인증 법안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3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도 

‘효과적인 연령 검증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4  2026년에는 미국 중간선

거가 예정된 만큼, 소셜 플랫폼들은 보유한 AI 및 데이터 역량을 적극 활

용해 생성형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일부 

플랫폼은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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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labeling)은 데이터·콘텐츠·제품·시스템 등에 성격·출처·속성·의미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또는 체계를 의미한다. 디지털·AI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생성 
주체, 생성 방식(AI 여부), 용도, 위험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신뢰 장치로 활용된다.

한편 생성형 AI가 방대한 양의 비디오를 쏟아냄에 따라, 이러한 비디오

를 대규모로 관리·감독하는 콘텐츠 조정(moderation)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기관은 이러한 기술적 노력이 온라인상의 

위해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다. 

플랫폼 또한 참여도 감소, 수익화 축소, 컴플라이언스 부담 증가 등 잠재

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 창작자의 성장에 도움 되는 생성형 툴

생성형 비디오 모델은 고품질 영상과 오디오를 단 몇 초 만에 실제 콘텐

츠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6  이러한 

사용 편의성과 비용 효율성 덕분에 창작자들은 실패 위험을 크게 낮춘 

채 더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고, 소셜 비디오라는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다.

생성형 AI 기술만으로 30분짜리 TV 프로그램이나 2시간 분량의 영화

를 만드는 것은 아직 어렵지만, 인터넷 밈(meme)*을 그대로 구현한 고

품질 광고 영상과 같은 소셜용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충분하다.7  오히려 

이러한 제약이야말로 생성형 비디오가 할리우드보다 개인 창작자와 소

셜 플랫폼에서 먼저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짧은 길이, 빠른 편집, 

셀프카메라 기반 연출 등 소셜 콘텐츠와 맞아 떨어지는 특징 덕분에, 플

랫폼 이용자들도 오픈 소스 기반 무료 엔터테인먼트의 품질에 대해 상

대적으로 관대하다.

* 인터넷 밈(meme)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사회적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은 소셜 
아이디어, 활동, 트렌드 등을 뜻한다. 이미지·영상·문구·행동 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이용자간 
모방·변형·재전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문화 단위로, 단일 콘텐츠가 아니라 반복과 
변주를 통해 진화하는 집단적 표현 형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합성 콘텐츠 제작에 적용되는 생성형 툴은 전체 프로덕션 스택을 대체

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수많은 미시 작업(micro-task)을 제거하고 제작 

시간을 압축해 소규모 팀이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도

구로 자리 잡고 있다. 생성형 AI와 비디오 툴을 활용하면 콘텐츠 제작·배

포·측정 과정 전반에서 미시 작업을 줄이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8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소셜 플랫폼 알고리즘에 맞춰 빠른 게시 주

기를 유지하고 일정한 콘텐츠 생산량을 확보해, 팔로워와의 관계를 끊

기지 않게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생성형 AI 툴은 스크립트 기반 자동 영상 생성이나 원클릭(one-

click) 클립 생성*처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9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버전을 빠르게 테스트해 특정 시청자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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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고리즘에 더 잘 맞는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창작자 본인의 

AI 아바타를 만들어 시청자의 피로도를 줄이면서도 참여를 유지하고, 

나아가 대규모 개인화도 할 수 있다.10  이러한 기능은 생성형 광고에 활

발히 적용되고 있다.11 

* 원클릭(one-click) 클립 생성은 장시간 영상(full-length video)에서 하이라이트·요약·숏
폼용 클립을 사용자의 추가 편집 없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추출·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
다. AI가 영상의 맥락, 화자, 감정 반응, 시청 패턴 등을 분석해, 플랫폼에 최적화된 짧은 클립
을 자동으로 제작한다.

생성형 AI는 비(非)생성형 콘텐츠의 편집 속도도 높여준다. 화자의 발언 

사이 ‘음…’같은 군더더기 표현이나 정적을 제거하고, 불량 촬영본을 수

정하고, 흔들린 카메라를 안정화하고, 불필요한 공백을 자동 제거하기

도 한다.12  다국어 더빙 툴은 시청 가능 지역을 넓혀 광고 수익과 참여도 

향상을 이끌 수 있다.13 

이처럼 창작자 스튜디오는 아이디어 발굴, 콘텐츠 생산, 타깃 시청자층 

공략, 성과 측정, 반복 개선을 훨씬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제작을 둘러싼 경제적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를 촉

발할 수 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는 다시 더 창

의적인 콘텐츠를 자극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할리우드와 소셜 플랫폼 모두를 위협하는 생성형 비디오

딜로이트의 ‘2025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전망’(2025 Media and Enter-

tainment Outlook)에 따르면, 대형 제작사들은 생성형 비디오를 실험

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 제작에 본격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주저하

고 있다. 프리미엄 콘텐츠 브랜드가 합성 미디어로 인해 손상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제작 스텝진과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

년 11개월간 지속된 할리우드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파

업 당시 노조 측이 생성형 AI의 제작 사용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 바 있

다.14  하지만 과도한 제작비 부담에 시달리는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장기

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다.15 

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작사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비 경쟁에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16  일부 할리우드 제작사가 하락세에 접어든 선형 

TV(linear TV,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일방 송출) 

광고 손실을 막고 광고 사업을 커넥티드 TV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

전하려는 동안, 소셜 플랫폼이 디지털 광고 수익을 빠르게 빼앗아가고 있

다. 실제로 광고주 지출은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소셜 플랫폼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7 

생성형 AI가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뿐더러 특정 소비자 및 이용자 세그

먼트가 반응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18  소셜 플랫폼은 간단한 프롬프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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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천 개의 광고를 자동 생성해 각각의 버전에 미세한 차이를 준 후, 

어떤 버전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는지 즉시 테스트할 수 있다.19  이에 따

라 광고주는 제작비보다 테스트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됐다. 성과가 

가장 높은 버전을 선택하기만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셜 플랫폼은 광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20 

그러나 생성형 비디오 활용이 확산되면 소셜 플랫폼 역시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콘텐츠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제공 및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며, 일부 콘텐츠는 저작권 침해나 더 심

각한 문제 영역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 슬롭(AI slop)*에 대한 피

로감과 함께, 소셜 미디어 성장의 핵심 자산이었던 ‘진정성’이 빠르게 훼

손될 위험도 있다.

*AI 슬롭(AI slop)은 생성형 AI를 통해 대량으로 자동 생산되었으나 품질·의미·신뢰도가 낮고 
반복적이며 피로감을 유발하는 저품질 콘텐츠를 의미한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정보 가
치나 서사적 밀도가 부족해, 이용자의 주의력과 신뢰를 소모시키는 문제가 있다. 

2025년 초에 실시된 미국 소비자의 생성형 미디어에 대한 인식 조사21 

에서 응답자 64%는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생성형 비디오가 위험

하다고 답했다. 76%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생성형 AI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3%는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제

작사는 ‘진정성이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생성형 비디오 기술이 한층 발전했고 소셜 플

랫폼 내 생성형 콘텐츠의 양 또한 급증했다. 생성형 비디오는 현실과 거

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위험성을 

넘어선 영역까지 진입할 수 있다. 이는 규제 강화를 촉발함과 동시에, 

악의적 행위자에게도 강력한 도구를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생

성형 모델은 범죄자가 AI로 사람을 정교하게 사칭하는 데 활용할 수 있

어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22  사스콰치의 셀프카메라 같은 재미를 유

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전 

행위, 사기 및 탈취, 정치적 허위정보, 음모론적 콘텐츠 양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또한 영상 증거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법적 절차도 흔들

릴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청자가 대거 이탈하거

나 징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 한 소셜 플랫폼이 이러한 악의적 행위

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생성형 미디어 확산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소셜 플랫폼의 책임

합성 미디어, AI 슬롭, 비즈니스 모델 붕괴보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혼

란이다. 누구나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영상 증거 자체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진실의 역할을 하지 못하

게 된다. 가짜 뉴스 피드, 유명인 목격 영상, 조작된 정치적 실수, 거짓 경

고 등 첨단 생성형 비디오들을 살펴보면, 머지않아 대규모 사회적 혼란

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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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소셜 플랫폼이 워터마킹(wa-

termarking)*, AI 라벨링, 콘텐츠 출처(provenance) 추적 기능을 개발 

및 통합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에 업로드 되거나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광고 포함)의 출처 및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반복될 정치적 조작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 당국이 플랫폼과 협력해 생성형 콘텐츠에 더 강

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라벨링과 워터마킹 의무

화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다.

* 워터마킹(watermarking)은 이미지·영상·음성·문서 등 디지털 콘텐츠에 육안으로 보이거
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식별 정보를 삽입해 출처·진위·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생성형 AI 환경에서는 특히 AI 생성 여부, 제작 주체, 위·변조 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신뢰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는 플랫폼이 사

용자 게시물의 법적 책임에서 상당 부분 면책되는 근거가 되는 통신품

위법의 섹션 230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할 수 있다.23  유럽 규

제 당국은 이미 미국 기반의 소셜 플랫폼과 데이터 수집 기업 규제를 강

화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생성형 툴이 만든 콘텐츠를 감시하는 컴

플라이언스 에이전트(compliance agent) 같은 자동화된 규정 준수 체

계를 개발한다면, 플랫폼은 대규모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하

고 대응할 수 있다.

2026년을 전후로 생성형 AI 영상 기술은 콘텐츠 산업의 제작 방식과 
경쟁 구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제 영상 제작은 더 이상 대규모 

자본과 인력의 영역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면 개인이나 소규모 팀도 
저비용·고효율로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 변화와 함께 개인 창작자와 소셜 플랫폼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숏폼 콘텐츠와 디지털 광고 시장 역시 더욱 빠른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기존 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는 제작비 부담, 
제작 속도, 실험 역량 측면에서 새로운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생성형 AI 영상 혁신,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기회와 과제 

Korean Perspectives 

소셜 미디어는 연결성과 투명성, 인간성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

시에 정보의 파편화, 미디어의 사실상 탈규제, 악의적 행위자들의 수법 

고도화 또한 초래했다. 따라서 소셜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대응

에 나서지 않는다면, 생성형 비디오는 이러한 문제를 증폭시켜 결국 사

회의 닻 역할을 했던 ‘진실의 공유’라는 소셜 플랫폼의 긍정적 기능이 훼

손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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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AI 기반 제작 파이프라인의 자동화가 있다. 
기획부터 편집, 다국어 더빙, 배포, 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 
되면서 콘텐츠는 ‘완성도 높은 한 편’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버전을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 역시 개별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빠르게 실행하고 데이터를 통해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창작자 생태계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독립 창작자와 소규모 스튜 
디오는 AI와 데이터 기반 제작 역량을 무기로 플랫폼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 서기 시작했다. 플랫폼과 브랜드가 이들을 여전히 단순한 콘텐츠 
공급자로만 인식할 경우, 우수 인재와 IP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 배분 구조, 데이터 접근권, 멀티 플랫폼 배급 전략을 
포함한 협력 방식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진 이유다. 한편 콘텐츠 과잉과 
신뢰 약화라는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저품질의 AI 
콘텐츠, 저작권 침해, 조작 영상과 허위 정보의 확산은 플랫폼 신뢰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영상이 더 이상 사실을 자동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에서, 신뢰를 관리하는 역량은 기술 
경쟁력 못지않은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I 콘텐츠 라벨링, 워터마킹, 
출처 추적, 연령 인증 등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전제로 사업과 기술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제작 자동화와 반복 실험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는 한편, AI 사용 여부 표기와 원본 추적 등 신뢰 기술을 
플랫폼 구조에 내재화해야 한다. 광고와 콘텐츠 제작 예산도 단일 
제작비 중심에서 테스트와 성과 최적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자와는 단기 거래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 영상의 확산은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신뢰와 책임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있다. 이 변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단기 효율을 넘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선희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One Cyber & Resilience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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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팟캐스트, 위협적인 글로벌 미디어·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영상 팟캐스트(Vodcast)는 오디오와 영상, 다국어 콘텐츠의 결합을 통

해 글로벌 미디어이자 광고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하며, 시청자 참여

도·스크린 타임·광고 수익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이는 광고·브랜드 사

업자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통 미디어에는 스크

린 타임 경쟁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다만 향후 성장의 관건

은 추천 영상 등 노출 콘텐츠의 강화, 수익화 구조의 고도화, 그리고 신

흥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 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에 달려 있다.

11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팟캐스트의 진화) 오디오 → 비디오 → 글로벌 플랫폼(팟캐스트·소셜·
스트리밍 비디오 간 경계 붕괴)

•	 팟캐스트는 영상 중심(vodcast)·다국어 기반 롱폼 미디어로 진화

•	 오디오 스토리텔링에 시각 요소가 결합되며 몰입도·공유성·스크린 타임 급증

(영상 팟캐스트 시장 성장 및 글로벌 확산) 영상 기반 광고·스폰서십 
확대로 2026년 광고 매출 50억 달러, 연 20% 성장 전망

•	 영상 팟캐스트는 오디오 대비 소비량 약 1.5배로 체류 시간과 몰입도 증가

•	 다국어 콘텐츠 확대로 비영어권 신흥 시장으로의 시청자 규모·도달 범위·
수익이 동시 확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략 변화) 유튜브·스포티파이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 UI에 비디오 팟캐스트를 핵심 콘텐츠로 통합 

•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숏폼 형태의 추천 영상 노출 빈도 증가 

•	 영상 팟캐스트로 전통 TV·스트리밍이 독점하던 스크린 타임의 일부 흡수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들의 대응) 추천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의 확보와 
효과적인 노출, 수익화 구조 개선 및 시장 확장성이 도전 과제로 부상  

•	 추천·노출 구조의 한계와 수익 모델 미성숙 및 신흥 시장의 낮은 CPM이 수익성 
저해 → 커머스 연계 광고 등 고부가 수익 모델 확보

•	 현지 콘텐츠 투자와 다국어 역량이 필수 → 생성형 AI 기반 자동 번역·립싱크 
기술이 핵심 경쟁력

•	 영상 팟캐스트를 저비용 콘텐츠 인큐베이터 및 IP 발굴 수단으로 활용

•	 팬덤 기반 콘텐츠의 TV·영화 확장을 통해 제작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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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팟캐스트는 듣기만 하는 콘텐츠가 아니다. 영상 팟캐스트(vod-

cast)가 부상하면서, 오디오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매력을 결합한 새로

운 형태의 롱폼(long-form)*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합은 

콘텐츠를 더욱 몰입감 있게 만들고 더 많이 공유되게끔 함으로써, 시청

자가 팟캐스트를 소비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팟캐스트와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비디오 간 경계가 흐려지는 가운데, 창작자들은 크로

스 플랫폼 방식으로 콘텐츠를 적극 배포해 이용자 참여도를 높이고, 커

뮤니티를 구축하며, 광고 수익과 신규 스폰서십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영상 팟캐스트는 전통적 TV와 스트리밍 플랫폼이 오랫동안 독점

하던 스크린 타임의 일부를 빼앗아오고 있다.

*롱폼(long-form)은 짧은 클립이나 요약형 콘텐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교적 긴 분량을 
통해 서사·정보·맥락을 충분히 전달하는 콘텐츠 형식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 나이지리아, 브라질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모바일 중심, 저

대역폭 기반의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팟캐스트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지화된 다국어 콘텐츠도 증가하면서, 팟캐스트는 점

점 더 문화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수익화, 

언어 접근성, 인프라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있다. 하지

만 딜로이트는 2026년 전 세계 팟캐스트 및 영상 팟캐스트 광고 수익이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0% 성장하

는 수준이다.1 

높아지는 영상 팟캐스트의 인기와 팟캐스트의 글로벌 확장이 맞물리면

서, 관련 시장은 시청자 규모, 도달 범위, 광고 수익 측면에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업계의 향후 성장 경로는 창작자와 플랫

폼이 콘텐츠 발견성(discoveribility)*, 수익화, 확장성이라는 난제를 얼

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 콘텐츠 발견성(discoveribility)은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검색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구조·알고리즘·추천·유통 경로를 통해 해당 콘텐츠가 얼마나 쉽게 노출되고 인지되
는지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 참여 혁신하는 영상 팟캐스트

시청자와 광고주들 사이 영상 팟캐스트의 인기는 2026년 이후에도 계

속 올라갈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뒷받침할 것으

로 보인다. 첫째는 기존의 인기 미디어 플랫폼과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특성이고, 둘째는 소셜 플랫폼용 클립을 활용해 화제성과 바이럴을 유

팟캐스트는 이제 영상 중심의 다국어 기반 매체로 빠르게 진화하며 시청

자층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팟캐스트가 시청자의 스크린 타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한층 확대됨에 따라, 브랜드는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광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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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특성이며, 셋째는 창작자가 충성도 높은 시청자와 더 깊게 연결

될 수 있는 특성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포티파이(Spotify), 원더리(Wondery), 팟빈(Pod-

bean), 유튜브(YouTube) 등 일부 스트리밍 음악·오디오 서비스는 팟캐

스트 비디오 피드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직접 통합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2  동시에 주요 플랫폼은 창작자가 영상 자산을 제

작하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툴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영상 팟캐스트 콘

텐츠의 공급을 크게 늘려 왔다.3  특히 2022년에야 본격적으로 팟캐스트 

영역에 진입한 유튜브는 이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4  유튜브는 2025년 

초 기준 월간 영상 팟캐스트 시청자 수 10억 명을 달성했으며, 미국 시장

을 대상으로 한 팟캐스트 순위 차트를 신설했다.5  또한 2025년 8월에

는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제이슨과 트래비스 켈시(Jason and Travis 

Kelce) 형제가 진행하는 ‘뉴 하이츠’(New Heights) 영상 팟캐스트 생중

계가 동시 시청자 130만 명을 기록해 기네스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6

 

이처럼 대중이 이미 시간을 쓰고 구독료를 지불하는 플랫폼에서 영상 

팟캐스트가 제공되면서 소비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콘텐츠와 광고 

모두 시청자 참여도가 상승하고 있다. 각 플랫폼의 접근 방식은 다르

다. 어떤 곳은 여전히 오디오만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모든 팟

캐스트의 영상 버전을 제공한다. 2022년에야 영상 기능을 도입한 스

포티파이는 2025년 9월 기준 인기 쇼의 60% 이상이 영상 버전을 제

공하고 있다.7  딜로이트는 향후 영상 버전이 있는 인기 팟캐스트 비중

이 더 늘어나고 소비자는 영상 중심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

한다. 2025년 가을 발표된 딜로이트의 ‘디지털 미디어 트렌드’(Digital 

Media Trend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27%가 매주 영상 팟

캐스트를 시청하며 이 중 Z세대와 밀레니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영상 팟캐스트의 영상 요소는 오디오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대화 속으로 끌어들인다. 호스트의 표정, 몸짓, 스튜디오 분위

기 등 시각적 맥락은 친밀감을 강화하고, 시청자가 좋아하는 호스트를 

직접 보는 경험은 파라소셜(parasocial)* 관계를 강화해 신뢰와 진정성

을 높인다.9  그 결과, 영상 팟캐스트 시청자는 오디오만 듣는 청취자보

다 콘텐츠 소비량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영상은 디지털 네이

티브인 젊은층 시청자에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계층을 추가로 제공하

는 효과가 있으며, 플랫폼 전반에서 새로운 시청자를 유입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광고와 스폰서십 측면에서도 로고 노출, 제품 배치, 소셜 공

유용 숏클립 제작 등 영상만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11 

* 파라소셜(parasocial) 관계는 이용자가 미디어 속 인물(연예인, 크리에이터, 진행자 등)과 
실제 상호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적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느끼는 일방적 심리
적 유대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상호 소통이 아닌 인지적, 정서적 친밀감의 착각에 기반한 관
계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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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팟캐스트의 성공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12  짧게 편집된 영상 팟캐스트 클립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사용되

며, 서로 다른 시청층을 공략하고, 화제성을 높이며, 콘텐츠 확산을 가속

화한다. 소셜 플랫폼은 콘텐츠 발견성을 높이고 광고 범위를 확장하며, 

창작자가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2024년 기준 영상 팟캐스트 시청자의 약 절반이 커넥티드 TV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는 영상 팟캐스트가 이미 거실 

스크린을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트렌드는 전통 스트리

밍 서비스도 팟캐스트 시장 진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

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4  영상 팟캐스트는 멀티태스

킹이 가능한 오디오 팟캐스트에 비해 시청자가 온전히 집중해서 소비해

야 하는 콘텐츠다. 영상 팟캐스트 시청자의 44%는 시청 중 절대 멀티태

스킹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오디오 팟캐스트 청취자의 29%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15 

이처럼 더 높은 집중도와 몰입도는 더 큰 참여도와 구독자 증가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며, 광고주와 스폰서들의 관심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요

인이 된다. 딜로이트 조사에 따르면 미국 팟캐스트 시청자 및 청취자의 

약 25%(Z 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는 3분의 1 이상)가 팟캐스트에서 광고

를 접한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16  결국 광

고와 스폰서십 유입은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콘

텐츠 제작, 더 큰 도달 범위, 더 빠른 혁신을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영상 

팟캐스트의 부상은 팟캐스트 산업의 다음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지화·다국어화 기반 팟캐스트 콘텐츠, 전 세계로 확산

미국에서 시작된 오디오 팟캐스트가 역동적 글로벌 미디어로 빠르게 진

화하고 있다.17  지역별로 주당 팟캐스트 시청·청취 비중은 크게 차이가 

나지만, 전 세계 평균치는 약 22%이며, 인도네시아(42.6%)와 멕시코

(41.8%)와 같은 시장이 청취율을 견인하고 있다.18  신흥 시장에서는 모

바일 연결성 확대, 스트리밍 오디오 플랫폼의 글로벌 투자 증가, 현지 언

어와 다국어 기반 팟캐스트 및 영상 팟캐스트 콘텐츠의 확산 등이 팟캐

스트 소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인터넷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네트워크 커넥티비

티(connectivity, 연결성)와 콘텐츠 소비의 민주화가 이뤄지고 있다. 인

도,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 국가에서는 저렴한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

제 덕분에 수백만 명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19  예를 들

어,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데이터 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약 97% 하락했

다.20   2014년 11.15달러였던 1기가바이트(GB) 데이터 가격이 2023년에

는 0.39달러로 하락했다.  더 저렴한 기기와 요금제 접근성 덕분에 팟캐

스트와 영상 팟캐스트 같은 온디맨드 오디오·비디오 콘텐츠가 더 많은 

이용자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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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스포티파이와 같은 기존 오디오 스트리밍 기업들은 글로벌 확

장과 함께 현지 언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팟캐스트 성장에 불

을 붙이고 있다. 예컨대 스포티파이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서 창작자를 지원하고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역 특화 쇼 개

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21  다른 플랫폼도 인기 있는 현지 팟캐스트를 라

이선싱하거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 창작자 생태계를 지원

하는 툴을 구축하고 있다.22  팟캐스트 업계가 여전히 영어 중심 패러다

임에 머물러 있음에도, 다국어·다문화 특화 프로그램이 글로벌 팟캐스

트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한

편 레바논, 인도, 나이지리아 등지에서도 새로운 플랫폼이 다수 등장해 

현지 콘텐츠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확

대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23 

영상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포맷 역시 시청자 참여를 높이고 있다. 신흥

국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젊은층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포맷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기 쉽다.24 

팟캐스트의 글로벌 확장은 콘텐츠 발견과 소비를 촉진하고 특히 비(非)

영어 콘텐츠의 확산을 가속하면서, 플랫폼의 수익화 전략에도 중대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25  현지 쇼와 문화적 맥락이 담긴 스토리텔링 속 광고 

배치를 통해 다양한 청중에게 도달하려는 다국적 브랜드가 증가할 것이

다. 다만 신흥 시장의 낮은 CPM(cost per mille, 1,000회 노출당 광고주

가 지불하는 비용)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수익화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팟캐스트 시장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현지 광고, 브랜드 

콘텐츠, 국경을 넘는 창작자 협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과

적으로 팟캐스트 생태계가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진화하고 있다.26

 

미개척 글로벌 시청자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기회

영상 및 오디오 팟캐스트는 이제 거실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 세계 신흥 

시장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

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한다.

스트리밍 오디오·음악 플랫폼은 자사 앱 안에서 영상 팟캐스트를 끊김 

없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데 주력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기술 시스템,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미 해당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면, 영상 광고 화면을 

바로 클릭해 구매로 이어지는 기능 등 영상 팟캐스트 광고에서 직접 구

매가 가능한 다이내믹한 요소를 실험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는 광고주와의 고부가 파트너십·스폰서십을 확보하고, 업계 전반의 

수익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들 플랫폼은 동시에 신흥 시장으로의 확장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현지 콘텐츠와 창작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오디오·비디오 콘

텐츠를 자동 번역 및 립싱크하는 생성형 AI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27  이

러한 투자는 신규 시장 공략과 시청자 기반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 다



210 211Part 3  미디어 산업의 주의력 경제 시대, 서사·신뢰·플랫폼의 재구성 11  영상 팟캐스트, 위협적인 글로벌 미디어·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TMT Predictions 2026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영상 팟캐스트의 부상과 
한국 미디어·광고 산업의 재편

Korean Perspectives 
만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지역별 선호, 규제 환경, 수익화 모델 등에 대

한 세부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성공 여부는 콘텐츠의 현지화 능력, 다양

한 시청자와의 신뢰 구축, 점점 복잡해지는 경쟁 환경을 헤쳐 나가는 역

량에 달려 있다. 또한 스트리밍 오디오 사업자는 오프라인 청취 기능, 파

일 압축 기술, 저(低)비트레이트(bitrate, 디지털 영상·음성 데이터가 초

당 전송·처리되는 데이터의 양) 스트리밍 모드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

토해야 한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고 대역폭 비용이 여전히 높은 지역

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구독형 스트리밍 비디오 사업자도 영상 팟캐스트 붐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즌과 시즌 사이 시청자의 관심을 유지하고 콘텐

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동반 영상 팟캐스트(companion vod-

cast)를 출시하는 전략이 있다.28  또한 팟캐스트를 새로운 스토리와 신

인 창작자를 발굴하는 저비용 인큐베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형성

된 팬 층을 기반으로 팟캐스트를 스트리밍 화면으로 전환함으로써 TV 

및 영화 제작 리스크를 낮추면 파이프라인 개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

다.29  아울러, 이미 충성 팬덤을 보유하고 소셜에서 화제를 만들 줄 아는 

인기 창작자와 협업하는 것은 문화적 관련성을 빠르게 확보하는 지름길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영상 팟캐스트 유행을 좇는 것이 아

니라, 오디오 중심 스토리텔링을 시청자 유지, 팬 심층 참여,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을 이끄는 전략적 엔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영상 팟캐스트의 부상은 한국 미디어·광고 산업의 경쟁 구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오디오 중심이던 팟캐스트가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방송사와 OTT가 장악해 온 프리미엄 시청 
시간이 알고리즘 추천 기반의 롱폼 대화형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다. 
표정·제스처·스튜디오 연출이 결합된 영상 팟캐스트는 강한 파라소셜 
관계를 형성하며, 오디오 대비 높은 체류 시간과 몰입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업자에게 단순한 포맷 확장이 아니라, 제작 효율성·
콘텐츠 노출 전략·수익화 구조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변화다.

광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영상 팟캐스트는 로고 
노출, 제품 배치, 호스트 중심 스폰서십에 적합하며, 클립 단위로 
세부 분해되어 소셜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퍼포먼스형 광고로 
전환된다. 실제로 국내 주요 브랜드들에서는 유튜브 기반 영상 토크 
콘텐츠와 숏클립을 활용해 광고 효율을 높이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크리에이터·브랜드 협업 콘텐츠를 커머스와 연계하는 실험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신흥 시장에서는 낮은 CPM이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어, 단순 광고를 넘어 커머스 연계형 광고와 고부가 스폰서십을 통해 
ARPU를 끌어올리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212 213Part 3  미디어 산업의 주의력 경제 시대, 서사·신뢰·플랫폼의 재구성 11  영상 팟캐스트, 위협적인 글로벌 미디어·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TMT Predictions 2026

AI 인
프

라
 시

대
의

 도
래

와
 산

업
 질

서
의

 재
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모바일·저대역폭 환경을 
기반으로 신흥국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다국어 콘텐츠 역량은 선택이 
아닌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 자동 번역·자막·립싱크 등 생성형 AI 
기술을 제작 파이프라인에 내재화하고, 네트워크 친화적 재생 환경을 
갖춘 플랫폼만이 해외 트래픽을 실제 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CJ 
ENM, 네이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유통을 전제로 포맷과 인프라를 설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별 
대응 방향도 점차 타겟 세분화되고 있다. 

방송사와 OTT는 본편 사이 공백을 메우는 ‘동반 영상 팟캐스트’(com- 
panion vodcast)를 통해 팬덤을 유지하고, 저비용 인큐베이터로 신인 
크리에이터와 신규 IP를 발굴할 수 있다.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은 예능·
스포츠 IP와 연계한 토크형 콘텐츠로 체류 시간을 확장할 여지가 크다. 
광고주와 브랜드는 영상 팟캐스트 클립을 대량 생성·테스트하는 실험 
체계를 구축하고, 클릭-투-바이(click-to-buy) 등 직접 구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크리에이터와 MCN(multi-channel network) 역시 
롱폼과 숏폼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완주율·구독 전환율 중심의 
데이터 운영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

결국 영상 팟캐스트는 한국 미디어·광고 산업을 포맷, 유통, 수익화, 
글로벌 확장 측면에서 동시에 재구성하는 핵심 변수다. 동반 영상 
팟캐스트 전략, 발견성 중심 UX, 광고·커머스 결합 수익 모델, 생성형 
AI 기반 다국어 확장, 그리고 신뢰를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기업만이 스크린 타임을 다시 확보하고, 팬덤 
기반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의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Customer 본부장, 
Deloitte Digital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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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에서 경험으로…

통신의 재정의

AI 인프라 시대의 도래와 산업 질서의 재편

Part

04
12장   차세대 위성 인터넷 시대로의 전환과 통신 인프라·경쟁 질서의 재편

13장   통신사 경쟁력은 네트워크 속도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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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위성 인터넷 시대로의 전환과
통신 인프라·경쟁 질서의 재편

D2D(direct-to-device, 위성–단말 직접 연결)기술의 진전과 저궤도

(LEO) 위성 인프라의 확대는 차세대 위성 인터넷의 조기 확산을 이끌

고 있다. 단말 직접 연결과 저지연·고속 통신이라는 강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상 통신망의 사각지대를 연결·보완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수익성 제약과 복잡한 규제·주파수 관리 이슈가 주

요 도전 과제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통신산업의 경쟁 구도와 산업 구조

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2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LEO 위성군 및 D2D 기능 위성의 급성장

•	 2026년 말까지 LEO 위성군 1.5만~1.8만기, D2D기능 위성 1,000기 이상 궤도 
진입 전망

•	 LEO 위성 시장 매출 연간 약 150억 달러, 가입자 수 1,500만 명 이상 예상

•	 이동통신사(MNO)와 위성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급증

•	 오지, 농촌, 해양 등 지상망 취약 지역에서 필수 연결 인프라로 자리매김

(규제 및 주파수 관리의 중요성 증가) 위성–지상망 통합의 핵심 변수로 
규제와 주파수 관리가 부상

•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역별 규제 환경이 상이하며 복잡성 심화

•	 주파수 간섭 방지와 공정한 자원 배분이 지속 성장의 관건

(LEO 위성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저지연·고속 광대역 제공으로 기존 
위성 대비 경쟁력 우위

•	 신규 위성군 구축과 가입자 확대가 빠르게 진행

•	 일부 사업자는 저가 구독 모델로 신흥국에서 지상 통신사와 직접 경쟁 가능성

(시장 확산의 제약) 수익 모델의 불확실성과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술 투자 압박

•	 저밀도 지역의 낮은 수익성, 높은 인프라 구축 비용, 단말 가격 부담

•	 위성 용량 확충 및 적응형 빔포밍, 동적 주파수 공유, 위성 간 레이저 링크(ISL), 
AI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등 첨단 기술 도입

자본지출(CAPEX) 구조 변화와 협업 확대

•	 D2D·LEO 확산으로 위성기업·통신사 모두 투자 구조 재편

•	 파트너십을 통한 비용 분담과 연결성 확장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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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연결 서비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D2D 위성

은 수익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LEO 광대역 

위성군도 확대되고 있어, 통신사들은 새로운 기회와 잠재적 혼란을 모

두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기술 혁신으로 위성 배치 속도 향

상, 복원력 강화,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통신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다만 규제 이슈와 주파수 관리 문제가 위성-지상망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LEO는 위성 기반 광범위 통신 인프라 기술, D2D는 위성-단말 직접 연결 기술로 상호 보완적
으로 활용되며 기존 인프라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LEO 위성군이 2026년에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1  딜로이트 역시 글로벌 가입자 수가 

2026년 말 1,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2  또한 통신용 LEO 

위성군이 5개 군으로 확대되고, 여기에 포함될 위성 수는 1만5,000~1

만8,000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3,4  D2D 위성 용량 투자도 2026년 

60억~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D2D 기능을 탑재한 

위성 연결 서비스는 D2D(direct-to-device, 기기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

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화에는 여전히 난관을 겪고 있다. 한

편 저궤도(LEO) 데이터 전송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성 통신의 배치 방식과 

복원력이 재편됨과 동시에 규제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1,000기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화 방식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D2D 매

출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2019년부터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는 다수의 LEO 위성이 지상의 소형 

패널형 안테나와 연결돼 저지연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5  이를 통

해 지상 통신망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는 피자판 크기의 단말

기를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에서 수신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6  

이후 신형 장비 및 안테나가 개발되고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면서, 2023

년부터 주로 LEO에 배치된 새로운 위성들이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

와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의 D2D는 저(低)비트레이트(bi-

trate, 디지털 영상·음성 데이터가 초당 전송·처리되는 데이터의 양) 문

자 메시지 수준에 가까웠고, 전송 속도도 LEO 접시형 단말기가 제공하

는 50Mbps(초당 백만 비트)를 넘지 못했다.7  향후 D2D는 더 높은 속도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접시형 단말기 기반 서비스의 속

도에는 여전히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8  LEO와 D2D는 사용하는 궤도

와 위성이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9  두 서비스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2025년 9월, 한 주요 LEO 사업자는 D2D용 5G(5세대) 주파수 블록을 

인수했다.10  다만 해당 주파수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신형 스마트폰 칩셋 

개발, 해당 대역을 이용할 신규 위성 발사, 동시 처리 가능한 사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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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2026년에 즉시 상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8년 즈

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우주에서 직접 영상 스트리밍을 받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11 

D2D, 통신 공백 채울 잠재력 크지만 수익화는 여전히 난제

D2D 기술을 활용하면 위성이 스마트폰 같은 표준 소비자 단말기와 직

접 통신해, 기존 지상 인프라를 우회한 저대역폭 기반 필수 연결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12  이런 기능은 지상 이동통신망이 부족하거나 전무

한 오지, 농촌, 해양 지역에서 특히 유용하다.

딜로이트는 2023년 연구에서 D2D 위성통신 시장의 네트워크 인프라 

(주로 위성) 투자 규모가 약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13  

실제로는 이를 웃돌아 2024년 약 40억 달러의 투자가 집행됐다.14  기업

의 로드맵과 공개된 투자 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총 60억~80억 달러

의 자본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85~90%는 신규 위성 발

사, 나머지 10~15%는 기존 위성 교체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15 

이처럼 빠른 확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스마

트폰 제조사와 칩 벤더가 위성 연결 기능을 기기에 본격적으로 탑재하

기 시작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딜로이트는 2024년에 2억 대 이

상의 위성 연결 가능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그 과정에서 20억 달러 규모

의 특수 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는데,16  실제로 주요 제조사 대부분

이 위성 메시징 기능을 갖춘 플래그십 모델을 출시했다.17 

둘째, 이동통신사와 위성기업 간 파트너십이 급증하면서 D2D 서비스 

공급이 확대됐다.18  이러한 협업 덕분에 모바일 서비스가 전혀 제공되

지 않는 지역에서 긴급 SMS(문자 메시지)와 저대역폭 데이터 등 기본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방대한 통신 공백 인구를 대상으로 시장 기회

가 창출됐다.

지상 통신사업자들은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대다수 신흥국의 농촌

과 산간 등 저밀도 지역을 경제성이 낮은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 지역에 투자를 집중한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저밀도 지역의 기지국당 수익이 도시보다 10배 낮은 반면, 

설비 구축 및 운영 비용은 2~3배 더 높다.19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는 이

런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약 3억5,000만 명이 모바일 인터넷 서

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D2D 기회는 크

다. 다만 이 지역은 소득 수준이 낮아 사용자들이 D2D나 LEO 데이터 서

비스 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21 

셋째, 글로벌 규제기관과 표준화 기구들은 비(非)지상 네트워크(NTN)

를 수용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를 위해 주파수를 배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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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TN 표준을 확정해, 일반 스마트폰도 위성과 끊김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22

LEO 위성군, 초고속 확장과 저렴해진 네트워크 연결로 새로운 

경쟁력 확보

LEO 위성 서비스는 특수 설계된 위성을 낮은 궤도에 배치하고, 이를 지

원하는 지상 장비를 결합해 고속·저지연 광대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매주 새로운 위성이 LEO에 추가되고 있

으며, 신규 위성군 구축이 이어지고, 가입자 수와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 상용화 예정인 아마존(Amazon)의 카이퍼(Kuiper) 프로젝

트23 는 다른 LEO 서비스보다 더 낮은 가격대를 제시해 개발도상국에

서 지상 광대역 사업자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궈왕(Guowang) 광대역 거대 위성군과 쳰판(Qianfan, G60/Spacesail) 

프로젝트,24  캐나다의 텔레샛 라이트스피드(Telesat Lightspeed),25  유

럽의 아이리스2(IRIS²) 등도 2026년 위성을 발사하거나 향후 수년 내 배

치할 계획 중이다.26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반의 오빗웍스(Orbit-

works)처럼 지역 단위의 신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27  유럽의 유텔샛 

원웹(Eutelsat OneWeb)과 같은 기존 사업자들은 용량 확장, 지연시간 

개선, D2D 연결성 확보를 위해 위성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28 

지난 2022년 딜로이트는 2023년 말까지 5,000기 이상의 광대역용 

LEO 위성이 배치되고 약 100만 명의 가입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29  실제 증가 속도는 이를 훨씬 앞질렀다. 2023년 

말 기준 LEO에는 약 7,473기의 활성 광대역 위성이 운영되고 있었다.30 

LEO 위성은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보다 지연시간이 낮고 속도가 빠

르기 때문에, LEO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GEO 기반 인터넷 제공업체는 

점유율을 일부 빼앗겼다.31  LEO는 전통적인 지상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

한 비연결·저연결 지역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까지는 동

일 품질의 지상 광대역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다.32 

LEO 서비스의 유통 모델은 혼합형이다.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직

접 판매하고, 일부는 지상 통신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판매하며, 일부

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한다. 특히 2026년에는 몇몇 사업자가 더 저

렴한 구독 모델을 제시하며,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지상 통신사와 직접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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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vs. 경쟁으로 갈리는 마케팅 전략

LEO 광대역 및 D2D 위성 시장이 진화함에 따라, 딜로이트는 관련 시장

의 마케팅 전략이 협력과 경쟁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것으로 전망한다. 

1. LEO 사업자의 본격적 경쟁 시대 도래

LEO 사업자들은 특정 지역에서 현지 통신사와의 파트너십을 빈번히 체

결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필리핀 등지에서도 D2D 서비스 관련 유사한 

협력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34  반면 일부 위성 사업자들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직접 경쟁 전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사업자는 

그림 1
LEO 및 D2D 위성 개수 전망

출처: Deloitte analysis of publicly available satellite industry data and reported deployment 
milestones for 2020-2025; estimates reflect annual counts of active LEO satellites derived 
from industry trackers, and D2D-enabled satellites based on launch activity and service 
demonstrations.

LEO 위성 D2D 위성

2020 2021 2022 2023 2024 2026
예측치

2025
추정치

15,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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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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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통신사보다 월등히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미충족 수요가 큰 시

장을 확보하려 하며, 공격적 가격 설정과 단순화된 서비스 제공 모델을 

통해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여러 신규 LEO 위성군이 계획되거나 

구축 중이지만, 아마존 카이퍼가 다음 주자로서 의미 있는 규모의 서비

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자로 꼽힌다.35  카이퍼는 저가 월 구

독 모델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연결 또는 취약 연결 지역을 직접 공략함

으로써 지상 통신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36 

다만 모든 지상 광대역 시장이 위성 사업자에 의한 시장 교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선진국의 평균 광대역 요금은 월 33~80달러 수

준인 반면, 몇몇 개발도상국은 월 10달러 미만의 초저가 요금제를 제공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LEO 서비스라도 이러한 시장에서는 점

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37  반면 브라질이나 남아

프리카공화국처럼 월 21~48달러 수준의 요금대를 형성한 시장에서는 

LEO 사업자가 저가 전략을 취하거나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를 

확대하기가 더욱 용이하다.38  저가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스트리밍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

용할 수도 있다. 한편 월 이용료가 15달러로 낮은 수준이더라도 LEO 서

비스 이용에 필요한 지상 단말기가 개당 200~500달러에 달하기 때문

에,39  개발도상국의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40  따라서 단

말기 가격 인하가 시장 확산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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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성 용량의 전면적 혁신, 차세대 네트워크 연결의 문을 여는 열쇠

개별 위성과 그 위성이 속한 위성군의 용량은 LEO 광대역 서비스와 

D2D 기본 연결을 포함한 위성 기반 통신의 효과성, 신뢰성, 상업적 지

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2025년 말까지 글로벌 위성 데이

터 트래픽은 현재 대비 2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위성 용량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41  따라서 광역 커버리지 제공, 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 다수 사용자의 동시 접속을 실현하려면 위성 용량을 반드시 확충

해야 한다. 현재 네트워크는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수십 명 정도의 

가입자를 연결하는 데에는 충분한 용량이지만, 인구 밀도가 조금만 높

아져도 병목이 발생한다. LEO는 차세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신규 기

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42

위성 용량의 가용성은 기술과 규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기술적으

로는 위성 수량, 개별 위성의 성능, 궤도 배치가 중요하다.43  이론적으로

는 LEO가 1,000만~1,200만 개의 위성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

지만,44  실제로는 충돌 위험, 추적 오차, 규제 승인 지연 등의 제약으로 인

해 지속가능 한계치는 약 10만 개 수준으로 평가된다.45  또한 Ku/Ka 대

역(위성통신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주파수 대역) 등 특정 주파수 자

원의 가용성도 위성사업자가 용량을 확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46  실제로 

글로벌 서비스 커버리지를 갖춘 스타링크(Starlink)조차 때때로 네트워

크 혼잡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적이 있으며,47 영국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 수를 제한해야 했던 경험도 있다.48  이로 인해 

충분한 용량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LEO 기업은 적응형 빔포밍(adaptive beam-

forming)*, 동적 주파수 공유, 위성간 레이저 링크(ISL), AI 기반 네트워

크 최적화 등의 고도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49  아울러 고용량 신형 위성, 

향상된 위성 아키텍처, 효율적 주파수 배분을 위한 규제 조정 노력이 병

행돼야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사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

* 빔포밍(adaptive beamforming)은 안테나 배열에서 전파의 위상·세기·방향을 실시간으
로 제어해 특정 사용자나 지역에 신호를 집중시키고, 간섭은 최소화하는 무선 통신 기술을 의
미한다. 적응형 빔포밍은 이용자 위치·트래픽·간섭 환경 변화에 따라 빔 패턴을 동적으로 조
정하는 것을 뜻한다.

LEO는 지상 대안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매우 유용하지만, 대부분의 선

진국 시장에서 지상 통신사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제곱킬로미터당 약 0.35명 수준으로 

가입자 밀도가 한계에 근접해 있으며, 한 분석에 따르면 스타링크의 현

행 네트워크는 영국 내 약 20만 가구(0.7% 점유율)만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인프라 기준으로 스타링크의 잠재 점유율은 

독일 0.4%, 스페인 1.4%로 추정된다. 설령 위성군이 버전2 모델로 완전 

교체되더라도 영국 점유율은 약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제안

된 1만5,000기 규모 위성군이 완전히 가동된다 해도 3~4%가 최대치다. 

향후 버전3 위성군이 구축된다면 8~10%도 가능하지만, 이는 10년 이상 

장기간의 기술 진전이 필요한 시나리오이다. 2025년 8월 기준, 궤도에 

진입한 버전3 위성은 단 한 기도 없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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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 및 D2D 전체 용량을 확장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지상국(ground 

station)이다. 지상국은 위성과 대형 데이터센터 간 데이터를 연결 및 조

율하고, 위성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위성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핵심 인

프라다. 2025년 기준 이미 100개 이상의 LEO용 지상국이 존재하며, 다

중 위성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100개 이상이 필요할 전망이다.51  위

성간 레이저 통신 기술이 확산하면서, 데이터의 일부는 지상국을 거치

지 않고 궤도 내에서 위성간 직접 전송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그렇다 하

더라도 지상국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52  마지막

으로, 지상국은 데이터센터와 광섬유로 연결해야 용량을 극대화하고 지

연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는 지상 광섬유 제공 사업자(주로 통신사)에

게 새로운 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

주파수 관리 시 규제 고려사항
위성통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주파수 배분과 관련된 규제 쟁점이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D2D 서비스를 제공하는 LEO 위성 네트워크 사업이 상당한 규제의 
제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 네트워크는 이미 지상 이동통신 서비스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처럼 국가 및 지역 
규제 기관이 주파수간 간섭 방지와 공정한 주파수 사용을 위해 주파수 할당을 
엄격히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복잡한 규제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53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는 D2D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에서의 
추가적 커버리지’(SCS, Supplemental Coverage from Space)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위성사업자가 지상 네트워크와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54  더불어, 

국가통신정보국(NTIA)이 추진하는 425억 달러 규모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 사업
(BEAD, 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 관련 정책 고시는 
LEO 위성사업자에게 새로운 재원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55  해당 정책은 기술 중립적 접근을 채택해 기존의 
광섬유 기반 네트워크 중심 정책을 철폐하고 성능 기준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LEO 위성이 전통적 광대역 기술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이로 인해 LEO 관련 지원금은 기존 약 40억 달러에서 100
억~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56 

유럽에서는 국가별 규제 기관이 EU 및 유럽우정·통신행정회의(CEPT)가 제시한 
규제 틀 내에서 주파수 배분을 관리하고 있어 규제 구조가 분산화돼 있다.57  
CEPT는 위성 서비스와 지상 이동통신망 간 통합을 둘러싼 기술 및 규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58 

아시아 또한 유사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국가별 정책과 기술, 인프라 성숙도 
차이로 인해 규제 환경이 더욱 복잡하다. 인도, 중국, 일본 등은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상망과 위성망의 조화로운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통신규제기구(TRAI)를 중심으로 종합적 주파수 관리 지침을 마련 중이며,59  
중국은 공업정보화부(MIIT)가 위성통신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MIIT는 주파수 배분 행정절차 간소화, 주파수 간 간섭 관리, 
위성혁신 촉진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위성 서비스와 지상 
이동통신 인프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국적 디지털 네트워크 연결 확대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다.60  
일본 또한 총무성을 중심으로 위성-지상 간 주파수 공존을 위한 규제 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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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지출 구조 변화와 위성-지상 협업의 전략적 부상

D2D와 LEO가 성장함에 따라 주시해야 할 변화는 위성 기업과 지상 통

신사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본지출 구조의 변화다. 딜로이트는 

2026년 말까지 D2D 위성과 LEO 광대역 위성군에 대한 누적 투자가 약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62  100억 달러는 2019년 이후 수년

간에 걸쳐 투입된 금액이지만, 만약 특정 연도에 일시 투입됐다 하더라도 

2025년 기준 연간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통신사의 자본지출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63 

지상 통신사업자에게 D2D·LEO 파트너십이 중요한 이유는, 극도로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 인구 100%에게 연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속적

인 정책적·상업적 압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선 또는 무선 지상 네

트워크로 외딴 지역을 커버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우주 기반 솔

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면 지상사업자의 자체 자본지출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비용 대비 훨씬 경제적인 방식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예컨대 보다폰(Vodafone), AT&T, 버라이즌(Verizon) 등 글로

벌 통신사들은 AST 스페이스모바일(AST SpaceMobile)에 투자했으나, 투

자 금액은 이들 통신사의 연간 자본지출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64 

LEO 위성군은 수명이 평균 4~5년에 불과해 지속적인 교체가 필수적이

며, 이로 인해 매년 약 20~25%의 위성을 신규 교체해야 한다.65  따라서 자

본지출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위성 기반 광대역은 전통적 지상통신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

아에서는 한 LEO 사업자가 시장 진출 2년 만에 국내 2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성장했다.66  현재 지상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가 저조한 대

다수 신흥국 시장에서 단일 LEO 사업자 또는 복수 LEO 사업자가 최대 인

터넷 제공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규제 환경 또한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각국 정부는 혁신 촉진, 시장 경

쟁력 확보, 국가안보, 주권적 통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이다. 주파수 배분, 우주 파편 관리,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 규정과 

표준은 LEO 위성 확대로 인해 발생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으로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긴급통신시스템(Public Emer-

gency Communications System) 및 공공 안전 관련 요건은 국가마다 

상이하며, 단말기 제조사는 국가별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LEO 사업자는 지상 이동통신사와의 협력 과정에서 복잡한 계약 체계

를 관리해야 하며, 간섭을 방지하는 조건 하에 주파수 공유 또는 임대 전

략을 활용해야 한다. 동적 주파수 배분, 지리적 빔 쉐이핑(geographic 

beam shaping) 등 고도화된 주파수간 간섭 관리 전략도 핵심 규제 우

려로 간주된다.67  지상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위성 기반 연결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감독과 위성-지상 사업자 간 협업 

모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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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소비자용 LEO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몇 년 내 기업

용 LEO 시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30년까지 기업용 가입자 

수는 현재 대비 약 10배 증가한 3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68  절

대 가입자 수는 소비자 시장보다 적지만, 월 평균 매출(ARPU)은 더 높

고 이탈률은 더 낮아, 고수익 시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창출 기회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D2D·LEO 기반 차세대 위성 인터넷을 지상망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산악·해양 및재난 상황 등 기존 인프라 

가 취약한 구역을 메우는 보완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성망을 AI 기반 네트워크의 보완 계층으로 보고 재난·
안전·B2B 영역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KT는 
위성·5G·광망을 결합한 통합 커버리지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공공·
재난·해양 통신 등 정부·공공 부문 수요와의 연계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비용 효율성과 사업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입장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의 제휴 및 
도매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D2D·LEO에 대한 국내 통신사들의
기본 인식과 투자 전개 양상 

Korean Perspectives 

국내에서 D2D·LEO 기반 위성 서비스의 확산 속도가 더딘 이유는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한국은 이미 LTE·5G 커버리지와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어, 위성 기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차별화 가치가 제한적이다. 저가 구독형 위성 
서비스 역시 국내 이동통신 요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기에 위성과 지상망 간 주파수 간섭 규제가 엄격하고, D2D 
상용화를 위한 단말 인증·주파수 사용·서비스 정의 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위성 용량 확보와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에 비해, 국내 소비자 
시장 기준으로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은 통신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들이 위성 인프라에 직접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글로벌 위성 
사업자와의 로밍·도매·제휴와 단말 제조사·칩 벤더와의 생태계 협업을 
통해 위성 기능을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유연하게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들은 오히려 소비자용 D2D 서비스보다는 
해운·항공·플랜트·에너지·건설·국방 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미션 크리티컬 영역을 중심으로, B2B 위성 통신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기적으로(2026~2030년) 보면, 향후 1~2년간 D2D·LEO는 재난 
대응과 특정 지역의 보완적 연결 수단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보다는 PoC와 시범 사업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후 
3~5년 구간에는 기업용 LEO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통신사의 
B2B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위성 기반 서비스는 프리미엄·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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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역에서는 
통신사와 위성 사업자 간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내 통신시장에서 D2D·LEO는 새로운 대중형 
소비자 서비스라기보다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전략과 B2B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보완적 인프라이자 전략적 옵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박형곤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TM&E Sector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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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경쟁력은 네트워크 속도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로 이동

통신사의 미래 경쟁력은 더 이상 네트워크 속도에서 창출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통신사 선택 기준이 차별화된 고객 경험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고소득층 고객일수록 체감할 수 있는 부가 가치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6세대(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

입 만으로는 수익성 담보가 어려울 것이다. 이제 통신사들은 가격과 기

술 경쟁을 넘어, 비 가격적이고 경험적인 가치 제공을 통해 분명한 고객 

충성도와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13장

핵심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

네트워크 성능의 한계

•	 선진국 시장에서 통신 네트워크의 성능은 이미 상향 평준화되었으며, 추가적인 
기술 개발과 성능 향상만으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치 제공이 어려운 
단계에 진입 → 네트워크 성능 만으로 가입자들의 충성도 확보에 분명한 한계 
봉착

부가 가치 경쟁 본격화

•	 일부 국가에서는 통신사 해지와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서비스 불만족이 
지목되고 있어, 통신사들은 차별화된 가치 제안과 추가적인 혜택 확대에 집중 
→ 경쟁의 중심이 기술에서 고객 가치로 이동

세대·소득별 혜택의 민감도 분화

•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고소득 가입자일수록 네트워크 성능보다 
체감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과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 → 고객 세분화 
기준과 실행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 

6G 투자의 수익성 딜레마

•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도입 만으로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치가 
제한적이어서, 투자대비 수익성 확보의 불확실성 증가 → 6G 등 기술 중심의 
투자 전략은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설계

•	 추가적인 혜택의 단순 제공은 통신 업계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사 간 차별화된 효과 또한 약화될 수 있어, 독자적이고 
일관된 고객 경험 설계가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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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 2026년 선진국 소비자들이 통신 네트워크 성능보다 통신사

의 리워드 프로그램을 더욱 중요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2030

년까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더라도, 가입자 유치와 이탈 방지

에는 네트워크 외적인 혜택이 점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소비자에게는 마르게리타 피자 한 조각이 단독형 5G(5G 표준

의 더 완성된 버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1  전자가 즉각적

으로 인식 가능한 혜택인 반면, 후자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 모바일 네트워크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반

영한다. 네트워크 속도와 지연시간(네트워크가 반응하는 속도)은 소비

자들이 이미 충분히 만족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여전히 음영 

지역(신호 없음)이나 특정 혼잡 지역(사용자 수가 용량 대비 과도하게 

많은 곳)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간 차별점을 정교하게 비

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비교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고, 통신 기술을 이

해하는 수준도 제한적이며, 긴 시간을 들여 비교하려는 동기 역시 강하

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송 속도 향상이나 지연시간 개선을 내세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는 사용자 충성도를 제고하는 데 점차 효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많은 이용자가 이러한 기술적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체감하

더라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2G/3G 서비스를 종료하고 해당 주파수를 4G/5G로 재할당하는 것 또

한 소비자에게는 추상적 변화로만 느껴져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을 입는 

것인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통신사 차별화 포인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에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전환

각 국가의 이동통신사들이 각기 다른 단계를 밞으며 리워드 기반 차별

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모두 방향은 같다(그림 1). 언론 보도에 따르

면, 2024년 기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리워드에 대한 불만족이 가

입 해지를 유발하는 1순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서는 2순위 요인

으로 집계됐다. 단, 요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됐다. 반면, 여타 국가의 소비자들은 더 빠른 속도

나 더 나은 커버리지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2  그러나 

딜로이트는 2030년까지 중기적으로 리워드와 같은 비(非)네트워크 기

반 요소를 통한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선진국 소비자 일부는 통신 네트워크 성능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를 체

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보다 창의

적인 서비스와 상품 구성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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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부 국가의 소비자, 통신사 네트워크보다 리워드를 더 중시

더 빠른 속도  더 나은 커버리지 가입 연장에 따른 리워드 및 혜택

참조: 가중치 반영 집계. 영국(3,866명), 네덜란드(1,944명), 이탈리아(1,913명), 벨기에(978명), 터키
(973명) 응답자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18~75세 소비자. UAE(915명), 사우디아라비아(874
명) 응답자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18~50세 소비자
출처: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2024.

터키

UAE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각국 소비자가 통신사를 교체하는 이유로 꼽은 요인(2024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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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점이 되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용자의 필요 수준을 넘어

서고, 시장 내 모든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관점에서 거의 동등하게 인식

되는 성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세대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거의 항상 즉각적으로 체감되던 때와 대비된다.3  예컨대 

2010년대 초 4G 업그레이드 당시 소비자들은 3G 대비 즉각적이고 확

연한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4  4G 업그레이드 후 소비자는 이동 

중에도 와이파이 급 속도와 지연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고, 3G에서는 버

벅이던 검색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애플리케이션은 4G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작동했다.5 

그러나 2025년 말 현재 5G 네트워크에서만 구동되는 주류 애플리케이

션은 거의 없다.6  따라서 4G 시절과 달리 더 우수한 5G 네트워크 성능

을 이유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해야 할 동기가 크게 약해졌다. 연간 단

위의 네트워크 개선도 사용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

어 2024~2025년 영국 모바일 네트워크의 평균 지연시간은 0.7밀리초

(ms) 감소해 18.2ms를 기록했다.7  하지만 1ms는 1천분의 1초에 불과하

며, 0.7ms 차이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심지어 엘리트 

운동선수조차도 반응시간이 약 140ms 수준이다.8  또한 대부분의 주류 

애플리케이션은 지연시간이 이처럼 미세하게 줄었다 해서 소비자가 개

선 정도를 체감하기 어렵다.9  일례로 음성통화는 지연시간이 150ms 수

준이어도 사용자가 거의 지각하기 어렵다.10  인터넷 통화(VoIP)와 같은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끊김 없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연시간은 약 

100ms 수준인데, 2025년 영국에서 가장 느린 네트워크 기술이던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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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이보다 훨씬 적은 평균 42.3ms 지연시간을 기록했다.  딜로이트 

영국이 202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영국 모바일 고객의 3분의 2는 지

난 1년간 본인의 네트워크에서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림 2).

또한 일부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간의 차이

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성능의 네트워

크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이동 및 생활 패턴도 다르고 선호하는 애플리케이션

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네트워크 이용 환경도 상이하다. 이동

통신사는 커버리지 지도를 작성하지만, 이는 각 지점 및 각 시점의 수요 

강도나 혼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11  이용자가 두 개의 SIM을 동시

에 사용하면 두 개 네트워크를 직접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번거로

운 일을 기꺼이 해볼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림 2
네트워크 성능 개선을 체감했다는 응답자는 3명 중 1명 미만

참조: 가중치 반영 집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16~75세 영국 소비자 4,023명 대상 조사.
출처: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2024.

지난 12개월간 통신 네트워크에서 전혀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를 기록했다.

모르겠다
성능이 매우 악화됐다고 느꼈다

성능이 조금 악화됐다고 느꼈다

성능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성능이 조금 개선된 것을 체감했다

성능이 훨씬 개선된 것을 체감했다
성능 개선을 체감한 비율은
18%에 불과

6% 

12% 

66% 

10% 

3% 
3% 

거의 정점에 도달한 소비자 통신 연결성
통신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데 40년 넘게 걸렸지만 이제 
시장은 거의 포식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12 

단언은 할 수 없지만, 2030년까지 약 5년간 중기적 전망으로는 모바일 네트워크 
성능의 급격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혁신적인 새로운 기기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 마찬가지로, 대중이 대거 메타버스로 이동하는 등 급변 사태의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화될 확률은 낮다. 마지막으로, 주요 애플리케이션별 네트워크 연결 
수요는 정체하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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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시대의 차별화 과제

소비자가 5G의 효익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6G의 가치를 마

케팅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동통신이 새로운 세대로 업그

레이드 될 때마다 기대되는 성능 개선폭은 최소 10배다.15  성능이 개선

됐음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용량으로, 대형 음악 페스

티벌이나 연말 쇼핑 성수기처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폭증하는 트래픽

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이 필요하다. 또한 4G에서 5G로 업그레이

드 될 때와 마찬가지로, 기가바이트당 전송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16  물론 속도 역시 개선 지표에 포함된다. 6G 사양은 2026년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초당 100기가비트(Gbps)급 속도를 시연한 테

스트 결과도 나왔다.17  이는 5G의 최고치인 약 5Gbps의 20배 수준이다. 

하지만 이처럼 6G 업그레이드로 최고 속도가 높아지더라도, 수요는 정

체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일반 HD급 

동영상 스트리밍은 최대 초당 5메가비트(Mbps)면 충분하며, 향후 압축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이 수치는 더 낮아질 여지도 있다. 수요가 정체된 상

황에서 네트워크 전면 업그레이드를 통한 투자수익률을 확보하기란 어

려울 수 있으며, 업그레이드의 1차적 목적이 운영비 절감이 아닌 이상 투

자 명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통신사들이 리워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는 동일 데이터 제공량(예: 월 10GB) 등으로 비교되는 요금 중심 비교

그림 3
영국 광대역 소비량 증가율 소폭 하락

(단위: 기가바이트 / 월간 집계)

출처: Deloitte analysis basedon Enders Analysis.

영국 모바일 데이터 소비량 연간 증가율 3개 FWA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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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용 패턴의 안정화 및 예측 가능성은 데이터 사용량 추세에서도 확인 
된다. 지난 5년 동안 주요 시장에서는 SIM당 기가바이트(GB) 사용량 증가 속도 
가 둔화됐다. 10개 선진국 시장에서는 2024년 기준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 
졌다.14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의 경우에도 주로 전용 고정무선 
접속(FWA)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테더링을 통한 가정용 광대역 대체 수요가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4년 10%까지 낮아졌으며, 전용 FWA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5%까지 
떨어졌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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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기 위해서다. 2024~2025년 일부 시장에서는 모바일 요금이 최

대 50% 하락했다(그림 4).18  이러한 환경에서 만약 요금제 구성에 무료 

커피나 피자 쿠폰과 같은 리워드를 추가한다면, 소비자가 단순히 ‘같은 

GB당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비교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그만큼 통

신사가 비가격(non-price) 요소에서 차별화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그림 4
일부 지역의 모바일 요금, 전년비 하락세

출처: New Street Rese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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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모바일 요금
(단위: 유로화 / 월간 집계)

통신사의 새로운 성장 경로로 떠오른 리워드 프로그램

통신사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어떻

게 달라질지,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 전략 재조정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야 한다. 향후 10년간 통신 업계가 처한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중한 자본 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투자자본수익

률(ROIC)은 7.3% 수준이지만,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6.9%로,19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의 투자 환경이다. 따라서 

고정·모바일 모두 데이터 사용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오히려 통

신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막대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

을 들이지 않고, 더 높은 자본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 제안을 선택

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다른 산업의 사례에서도 핵심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리워드 프로

그램이 차별화 도구로 부상해 왔다. 한때 초음속 서비스 같은 기술 발전

의 속도가 핵심 가치로 여겨졌던 항공 산업도 이제는 리워드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략의 축을 전환했다. 글로벌 항공사들의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는 1,000억 달러를 넘고, 이 중 상위 3개 항공사의 리워드 프로그램

은 각각 200억 달러를 넘는다.20  미국에서는 2019년 이후 전체 신용카

드 지출의 90% 이상이 보상형 카드에서 발생하고 있다.21 

통신사가 비(非)네트워크 혜택에 투자한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세심하

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이미 일부 사업자는 TV·옥외광고·라디오·소

24.4
21.6

19.5 18.7

12.9 12.8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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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인쇄물 등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리워드 혜택을 적극 홍보 중이다. 티

모바일(T-Mobile)은 ‘쌩큐’(Thank You)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영화·연

료·여행 등 10억 개의 기프트가 고객에게 전달됐다고 발표했다.22  보다

폰(Vodafone)은 ‘베리미’(VeryMe) 프로그램을 통해 1억7,500만 건의 

리워드 지급 실적을 공개했다.23  O2는 ‘프라이어리티’(Priority) 프로그

램으로 고객들이 연간 2,300만 파운드를 절감했다고 밝혔다.24 

또한 Z세대 및 밀레니얼 세대 고객층은 네트워크 성능보다 혜택 제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중반 소비자는 2000년대 최

신 기술인 3G의 느린 속도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고, 주로 4G부터 사

용했기 때문에 5G와의 차이를 거의 체감하기 어렵다. 40대 소비자라

면 1990년대 최신 기술인 2G 기반 웹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을 수 있다. 

그 결과, 세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차별화 포인트가 다르게 나타난다.

딜로이트 영국의 조사에서도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보상 혜택을 이

유로 네트워크를 변경할 가능성이 중장년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그림 5).
또한 통신 사업자들은 리워드 혜택이 고지출 가입자에게 더 매력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소득이 낮은 가입자보다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통신사로 이동할 가능

성이 크다(그림 6). ‘무료 제공’(freebie)이라는 제안은 때로 비합리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25 

그림 5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보상 혜택을 이유로 네트워크를 변경할 가능성이 
중장년층보다 훨씬 높다

참조: 가중치 반영 집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16~75세 영국 소비자 4,023명 대상 조사.
출처: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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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혜택을 이유로 모바일 네트워크를 바꿀 의향이 있는 영국 소비자의 세대별 비율

Q. 로열티 혜택 때문에 모바일 통신사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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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득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리워드 혜택을 선호

참조: 가중치 반영 집계.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소유한 16~75세 영국 소비자 4,023명 대상 조사.
출처: Deloitte Digital Consumer Trends, 2025.

리워드 혜택 때문에 통신사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영국 소비자의 소득 구간별 집계

Q. 로열티 혜택 때문에 모바일 통신사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13,499

£13,500~£29,999

£30,000~£39,999

£40,000~£49,999

£50,000~£74,999

£75,000 이상

27%

30%

33%

37%

35%

37%

대형 통신사들이 유사한 전략을 일제히 추진할 경우, 리워드 혜택 자체가 

네트워크 성능과 마찬가지로 상품화될 위험이 있다. 은행부터 에너지, 공

공서비스까지 타 산업에서도 자체 리워드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리워

드 시장이 더욱 포화될 가능성이 크다.26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무료 

커피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혜택을 제공

하기 시작하면 매력도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유하고 차별화된 

리워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고객 유치와 이탈 방지에 핵심이 될 것이

다. 이런 맥락에서 라이브 이벤트, 콘서트,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이 매력적

인 리워드 자산이 될 수 있다.27  다만 이러한 리워드는 수천만 명의 가입

자 중 수만 명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는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통신 시장은 5G 커버리지·속도 측면에서 이미 글로벌 상위 
수준에 도달해, 추가적인 네트워크 성능 개선이 소비자 체감 

변화로 연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있다. 고객 서비스 품질 만으로 가입자 
충성도와 이탈을 설명하기 어렵고, 실제로 고객들은 요금제와 할인구조
(가족 할인, 인터넷 번들 등) 및 추가적인 서비스 경험 등 비 기술 
영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이제 경쟁의 중심은 기술에서 고객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 요금제, 
멤버십, 제휴 혜택, 앱과 디지털 채널을 통한 이용 경험이 통신사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통신 3사 모두 생활 밀착형 멤버십과 
프로모션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영화·커피·외식 제휴 
중심의 T멤버십을, KT는 VIP·VVIP 중심의 프리미엄 멤버십을, LG
유플러스는 구독 플랫폼 ‘유독’과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고객 이탈 
방지 및 유지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부가 가치 전략의 난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이 T
멤버십을 할인형에서 적립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혜택 축소’ 
논란은, 혜택의 규모보다 고객이 실제적 이를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국내 통신 산업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

Korean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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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가 가치의 개발은 단순한 마케팅 수단을 넘어, 고객의 인식과 
경험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전략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과 신뢰는 고객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보안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건 발생 이후 타 통신사로의 이탈 고객 
증가는 서비스 경험 내 취약성 발생 시에 곧 고객 이탈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세대와 소득에 따라 고객의 니즈 분화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Z세대와 
청년층은 OTT, 영화, 카페, 공연 등 문화·여가 중심의 ‘즉시 체감 가능한’ 
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멤버십과 구독 서비스가 통신사 선택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고소득·고가 요금제 고객을 
대상으로는 프리미엄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단일 요금제·단일 혜택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다 
정교한 세분화와 고객군별 맞춤화 전략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국내 통신 업계에서도 6G 투자를 둘러싼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5G에서도 실질적 고객 가치의 체감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가 
있었던 만큼, 6G 역시 속도와 지연시간 개선만으로 요금 인상과 투자 
회수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고도화와 함께 B2B·플랫폼·클라우드·미디어 등 인접 영역을 결합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술 투자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 설계와 병행될 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AI 기반 구독 플랫폼, SK
텔레콤의 AI·멤버십을 연계한 개인화 전략, KT의 AI 기반 고객센터 혁신 
사례에서 보듯, 국내 통신 3사는 요금과 속도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디지털 플랫폼과 AI를 기반으로 한 고객 경험 중심 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대의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컨설팅 부문 Customer 본부장, 
Deloitte Digital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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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삶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스며든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1장 검색엔진 내장형 생성형 AI, 독립형 AI 추월

1.	 Deloitte’s forecast is based on multiple sources, including its proprietary 
research undertaken as part of Deloitte’s Digital Consumer Trends survey, 
fielded in April and May 2025, and also in 2023 and 2024. This longitudinal 
data set provides a trajectory for the adoption of standalone gen AI 
apps. Our proprietary data set includes surveys conducted in multiple 
developed markets globally. Additionally, we have considered multiple 
other data points, including Alphabet’s reporting on the volume of AI 
Overviews, which had a monthly usage base of over two billion as of July 
2025. See: Alphabet, “Alphabet announces second quarter 2025 results,” 
July 23, 2025.

2.	 Paul Lee and Ben Stanton, “Digital Consumer Trends 2025, UK edition,” 
Deloitte, June 2025.  

3.	 Elizabeth Reid, “Generative AI in search: Let Google do the searching for 
you,” Google, May 14, 2024.

4.	 Hema Budaraju, “New ways to connect to the web with AI Overviews,” 
Google, Aug. 15, 202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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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osh Howarth, “Worldwide Daily Social Media Usage (New 2025 Data),” 
Exploding Topics, June 23, 2025.

6.	 United States Census Bureau, “Quarterly retail e-commerce sales,” press 
release, Aug. 19, 2025.

7.	 Danny Goodwin, “Google search is 373x bigger than ChatGPT search,” 
Search Engine Land, March 11, 2025.

8.	 Kara Kennedy, “Poor prompts lead to misleading research,” AI Literacy 
Institute, Aug. 19, 2024; Ulster Universit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en AI): Prompt engineering,” Oct. 23, 2025; Haringun Nur Adha, “You 
made a specific prompt but the results are disappointing? Maybe you’re 
using ChatGPT wrong,” Medium, Sept. 16, 2025.

1.	 Stuart Russell and Peter Norvig,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4th ed. (New York, NY: Pearson, 2021).

2.	 Tim Smith et al., “AI is capturing the digital dollar. What’s left for the rest of 
the tech estate?,” Deloitte, October 16, 2025; AI automation includes basic 
automation, process automation with agents, process reimagination, and 
organizational reimagination.

3.	 Eric Newmark, “The agentic evolution of enterprise applications,” IDC, April 
4, 2025.

4.	 Dan Gallagher, “Software’s death by AI has been greatly exaggerated,” 
Wall Street Journal, August 27, 2025.

5.	 Zylo, “111 unmissable SaaS statistics for 2025,” accessed October 2025; 
Matt Ashare, “AI drives up compute costs as cloud inflation slows,” CIO 
Dive, February 18, 2025.

6.	 Salesforce, “Agentforce,” accessed October 2025; SAP, “Joule Agents,” 
accessed October 2025; ServiceNow, “AI Agents,” accessed October 2025; 
Workday, “Workday unveils next generation of Illuminate Agents to 
transform HR and finance operations,” press release, May 19, 2025.

7.	 Oracle, “Oracle introduces AI Agent Studio,” press release, March 20, 
2025; SAP, “Business AI,” accessed October 2025; Adobe, “Adobe launches 
Adobe Experience Platform Agent Orchestrator for businesses to activate 
AI agents in customer experiences and marketing workflows,” news 
release, March 18, 2025; Workday, “Workday unveils Workday Build, 
giving developers the tools to build the future of work,” press release, 
September 16, 2025; Erwin Huizenga and Bo Yang, “Agent Development 
Kit: Making it easy to build multi-agent applications,” Google for 
Developers, April 9, 2025.

8.	 Joanna Glasner, “AI autonomous agents are top 2025 trend for seed 
investment,” Crunchbase News, June 17, 2025; Jacob Robbins and Kia 
Kokalitcheva, “Y Combinator is going all-in on AI agents, making up nearly 
50% of latest batch,” PitchBook, June 11, 2025.

9.	 Gartner, AI agents are disrupting SaaS pricing: What must CIOs do?, July 
16, 2025 (ID G00834627).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10.	 Adrian Radu, “Billing infrastructure in the age of co-pilots and AI agents,” 
Lightspeed, March 6, 2025.

11.	 Gartner, AI agents are disrupting SaaS pricing: What must CIOs do?, July 
16, 2025 (ID G00834627).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12.	 Maxio, 2025 pricing trends: Usage-based models and the path to SaaS 
growth, 2025.

2장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I 에이전트와 결합: 예산·고객경험·인력 구조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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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Zendesk, “Zendesk first in CX industry to offer outcome-based pricing for 
AI agents,” August 28, 2024.

14.	 Salesforce, “Agentforce Observability,” accessed October 2025; Google 
Cloud, Gemini Enterprise, accessed October 2025.

15.	 Bojan Ciric and Prakul Sharma, “Scaling AI agents may be risky without an 
enterprise marketplace,” Deloitte Insights, September 15, 2025.

1.	 Deloitte, “The cognitive leap: How to reimagine work with AI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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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baseline projection is derived from a Deloitte analysis of global 
autonomous AI agent market projections as per seven public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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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artner, “Gartner predicts over 40% of agentic AI projects will be canc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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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jan Ciric and Prakul Sharma, “Generative AI meets the virtual wor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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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하급수적 가치 창출을 위한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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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ose with up to three-year expectations for basic AI automation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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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rakul Sharma, Val Srinivas, and Abhinav Chauhan, “How banks can 
supercharge intelligent automation with agentic AI,” Deloitte Insights, 
Aug. 14, 2025; Kausik Chaudhuri, “Applying agentic AI to legac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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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 The Wall Street Journal, July 24, 2025.

10.	 Henry Peng Zou et. al, “A call for collaborative intelligence: Why human-
agent systems should precede AI autonomy,” arxiv, June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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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aniel Sun, “Capitalize on the AI agent opportunity,” Gartner, Feb.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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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ARTNER is a registered trademark and service mark of Gartner, Inc. 
and/or its affiliates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and is used herein with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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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bid; Atikah Amalia, “The marketer’s new job title: AI boss,” Content Grip, 
April 29, 2025.

25.	 Kyle Forrest, Brad Kreit, Abha Kulkarni, Roxana Corduneanu, and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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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M seed round at a $500M valuation,” TechCrunch, Nov. 28, 2024; Hui 
Wong, “Questflow secures $6.5M seed round to build AI agen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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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loitte analysis and estimates based on data from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sourced from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nteract Analysis, and Automation.com. 

2.	 Duncan Stewart et al, “Robots on the move: Professional service robots 
set for double-digit growth,” TMT Predictions 2020, November 2019. To 
read further, see “Professional services robots on the move,” The Wall 
Street Journal-CIO Journal, April 8, 2020.

3.	 Morgan Stanley research, “Humanoids: A $5 trillion market,” May 14, 2025.

4.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rom 500,000 annual installations each 
year, in 2025 and 2026, we anticipate annual industrial robot installations 
could grow by 100,000 units every year between 2027 and 2030, reaching 
1 million installed units in 2030. These calculations are based on insights 
gathered from IFR press release dated September 24, 2024 (“Record of 
4 million robots in factories worldwide”). From our conversations with 
industry experts, we believe growth and availability of computing power, 
especially new types of AI models (LLMs, but also VLAs and world models), 

4장 휴머노이드·산업용 로봇·드론의 AI 혁신: 자율성과 생산성의 새로운 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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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the active role that some major tech and robotics companies are 
playing to invest and bring forth robotics chips and solutions to market, 
will help drive robotics adoption during 2026 to 2030 and beyond. 
Additionally, average unit price per industrial robot has declined by 
approximately 3.2% between 2018 and 2024. We expect average price 
to continue to decline in that range through 2030, given the broader 
availability of chips, sensors, and other components, including open 
model-based robots. Between 2025 to 2030, we have assume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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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7, 2025 (“Global industrial robot shipments down in 2024, recovery 
likely in 2025”).

5.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July 9, 2025. 

6.	 Deloitte analysis of the various foundational models relea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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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인사이트 모바일 앱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 채널

내 손 안의 경영·산업 트렌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

글로벌 No.1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의 지식 플랫폼인
‘딜로이트 인사이트’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주요 트렌드를 신속하게 파악해 보세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3분 카드뉴스

딜로이트 글로벌 TMT 센터 지음

딜로이트의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TMT) 그룹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산업 전문가 집단으로,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디지털 세계에

서 번영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딜로이트 TMT 

그룹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리적 위치, 가치사슬 내 위

치를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옮김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딜로이트 전문가가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 전문 조직이다. 딜로이트의 최신 분석과 차별화된 통

찰력을 전달하여 기업과 리더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하

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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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AI)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수년간 첨단기술·미디어·통신(TMT) 

산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습니다. AI 발전을 주도하는 TMT 업종 기업들이 S&P 5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9%에서 2025년 말 기준 53%로 급증했습니

다. 이제 AI 성숙기의 서막이 될 2026년, TMT 산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화려한 기술

적 돌파구를 넘어 AI의 실질적인 대규모 도입이 될 것입니다.

딜로이트는 2026년을 기점으로 AI가 제시하는 가능성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가치 사

이의 간극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AI 추론 컴퓨팅 수요를 충족

하고,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AI agent orchestration)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

며, AI 기반 산업용 로봇과 드론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이루어지는 꾸준한 성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혁신에는 어려움이 따

릅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해 반도체 공급망이 취약해지면서 각국이 기술 주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생성형 AI 영상은 허위 정보를 부추길 

위험이 있으며, 규제와 AI 콘텐츠 표기 요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사들

은 더 빠른 인터넷 속도만으로 소비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인센티브로

의 전환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